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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남상욱 (KAC 2대 이사장, 예수촌 교회)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 (Korea Anabaptist Center)가 올해로서 
창립 20년이 되었다. 2001년 11월 2일 창립 예배를 드린 일이 어
제 같은데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KAC를 지켜 주
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큰 감사를 드린다. 굽이굽이 여
러 고비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 설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KAC 의 탄생과 성장을 돕고 기도로 응원한 북미의 메노나이트 선
교부에게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처음 KAC의 초석을 놓은 팀 
프로즈 선교사님, 김경중 총무님, 이재영 형제님, 김복기 2대 총무
님, 그리고 현재 문선주 총무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 분들
의 헌신과 열정, 창의성과 인내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KAC는 없었
을 것이다. 아울러 초대 이사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안동규 이사장님과 많은 이사님들, 초
기 자문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그분들의  지혜와 경륜, 기도와 조언이 이처럼 
KAC를 성장시킨 것이다. 또한 여러 북미에서 이 땅에 와서 KAC를 섬겨주신 여러 선교사님 
부부, 커넥서스 (connexus) 선생님들, SALTER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KAC의 지경을 넓히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 있어서 이다. 그리고 KAC 스탭으로 섬겨 
주셨던 많은 분들 과 IVEPer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열악한 재정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KAC를 지켜 주셨다.

20년 동안 KAC가 뿌린 아나뱁티즘의 씨앗이 여러 곳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 흐뭇하다.  
제자도, 공동체, 평화를 기치로 한 KAC의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직간접으로 한국평화훈련원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KOPI), KAF (Korean Anabaptist Fellowship), MCSK 
(Mennonite Church South Korea)의 탄생을 도왔다.  KAC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아나뱁
티스트 운동에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나뱁티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지난 20년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올 새로운 20년을 소망으로 내다볼 때이다. 
20년 후에도 더 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를 소원하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
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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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20주년: 기억하라 (Remember)                          

 안동규 (KAC 초대이사장, 예수마음교회)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
라’는 말씀이 있다. KAC 20살, 청년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는가. 3가지를 기억하고 싶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이다. KAC는 매우 독특한 기관이다. 한국아나
뱁티스트센터는 아무나 설립할 수 없는 기관이다. 특수한 파라
처치라고 할 수있다. 선교단체와 같은 공동체로서 KAC는 파라
처치다. 500년 재침례신앙의 역사에 경산지역에서 MVS 직업학
교로 시작된 한국의 아나뱁티스트 경험이 1996년 예수촌교회와 
2001년 KAC로 누룩이 퍼지듯 확산된 것이다. 한국의 아나뱁티
스트운동은 자타가 공인하듯 자발적/자생적 운동이다. 자생적/
자발적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다는 의미다. 1996년 예수촌교회의 
탄생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평신도들의 고민과 기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역사다. 
1993년-1996년 3년의 교회공부하기 모임에서 우리들은 교회의 원형을 1세기 교회에서 보았
고, 16세기에 등장한 재침례파의 활동에서 역사적으로 재현된 것을 공부하였다. 낮설게 다가
온 아나뱁티스트의 씨았이 교회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많은 해외의 아나뱁티스트 교인과 신
학자와 목사들의 방문과 장기적으로 꾸준히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사고를 보
고 배운 것이다. 필자는 런던의 메노나이트센터와 파리 아나뱁티스트 그리고 도쿄의 아나뱁티
스트를 방문하고 한국 땅에 아나뱁티스트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해외의 아나뱁티스트의 친구
와 기관들에게 간청하였다. 한국은 교회가 많아서 또 다른 교회 보다는 다른 신학이 필요하
며, 신학과 좋은 신앙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퍼뜨려야 됨을 역설하였다. 소위 ‘따름의 신학’이 
필요한 한국의 상황에서 KAC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금 기억
해보니 가능성은 작고 소망은 큰 요구였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셨다. 응답하라 2001이었다. 이것이 첫째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분이 하셨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20년간 만나고 경험하고 관계된 다양한 사람들이다. 바로 아나뱁티스트인
들이다. 교회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합이다. 그러기에 KAC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합이
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다. 지체들이다. 즉 Member들이다. member를 연결
하고 소환하는 것이 Re-Member다. 우선 역대 총무들의 자발적 순종과 희생은 아무리 기억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역대 총무인 팀, 경중, 복기, 선주 자매/형제들은 우리의 지체들이다. 
친구처럼 그들의 First Name을 불러본다. 그들이 Member이기 때문이다. 매우 소중한 지체
의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그들에 대한 기억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꺼내 본다. 또한 장기적으로 
헌신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 감사를 드린다. 선교사들과 다양한 방
문자들의 이름은 우리의 경험 속에 KAC의 역사속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20주년을 맞이
하여 우리가 만드는 자료집의 주인공들이다.

셋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는 기억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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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 아직 도래하지 않은(But not yet)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비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미래를 소환하고자 한다. KAC의 앞으로의 50년과 100년을 기억하고 싶은 것이다. 미래는 우
리가 살고있는 현재의 연장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우리의 ‘내일 거기’를 결정한
다. 희년의 KAC는 어떤 모습일까. 제자도, 공동체, 평화의 3 기둥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
다. 100살 KAC는 무엇을 레거시(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우리가 세우는 평화의 기둥은 어떤 
모습인가.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소환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스무살 젊은이  
KAC는 오늘 지금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여야 한다. 다시 예수의 멤버가 되는 길, 다시 그 
분의 지체가 되는 길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Remembe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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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KAC)와 운동 소개

김경중 (KAC 초대 총무, 캐나다 메노나이트 목사) 

KAC 탄생 배경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신앙이 한국에 처음 알려지기 시
작한 것은1952년 6.25전쟁 당시 북미의 메노나이트 중앙 위
원회(MCC)의 자원 봉사자들이 한국에서 구제 활동을 하면서
부터 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봉사의 정신
으로 한국에서의 물자 원조, 직업 교육, 사회 복지 사업을 
실시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경
산, 부산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 교육, 지역 공동
체 개발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
쟁 고아들과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운 
경산의 메노나이트 직업 중고등학교(1952-1971)의 졸업생들
의 관심과 지원은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의 탄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춘천의 예수촌교회 리더
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적 교회 회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국에서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자료 보급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북미의 선교부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의뢰했
습니다.  초대 선교사, 고길수/고아라(Chris & Laura Mullet Koop)부부가 2년(1996-1998) 
동안 춘천과 화천에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촌교회의 리더들은 한국에서의 아나뱁티스트 신앙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미의 메노
나이트 선교부는 고길수/고아라 부부의 후임으로 1998년 표대문/캐런(Tim & Karen Froese) 
선교사님 가정을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표대문 선교사님은 처음 2년 동안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익히면서 그전에 MCC를 통해서 한국
에 왔던 메노나이트 직업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졸업생들을 만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
니다. 그러면서 아나뱁티스트 신앙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면서 앞으로 있을 한국 아나뱁티스
트 센터의 창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경중, 이재영 형제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신
학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두 형제가 
표대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의 창립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KAC 창립 예배 2001년 11월 2일 
KAC의 창립을 위해 여러 차례 준비모임 가진 후 드디어 서울 유니온 교회에서 KAC 창립예
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KAC staff, 가족들, 이사회, 예수촌교회, 메노나이트 직업
중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메노나이트 해외 선교부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약 50
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KAC 창립을 앞두고 가장 민감했던 사안은 과연 정당한 전쟁을 지지하는 한국교회와 전통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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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001년 911테러 후 전쟁과 보복을 정당화하는 한국 사회와 보수 교회에 하나님께서 KAC
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배 후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폭력과 전쟁이 난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성경적 평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Sheldon Sawatzky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어서 한국 
아나뱁티스트 신앙 운동이라는 주제로 차성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KAC는 
창립과 함께 “아나뱁티스트 역사와 신앙고백” 이라는 첫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1. KAC 선교의 소명

KAC를 통해서 아나뱁티스트라는 새로운 교회와 신앙 운동이 소개되자, 사람들은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
니다. KAC는 처음부터 메노나이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 있었다기 보다는 한국 교회
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나뱁티스트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교회개혁의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5 말씀은 KAC사역 시작부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 4:5). 
KAC가 사역초기부터 추구했던 선교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아나뱁티스트 관점의 성경적 제자도 평화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
다. 

2. 사역의 핵심 가치

KAC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아나
뱁티스트 비전의 제자도, 평화, 공동체라는 각각의 주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 교육, 섬김, 협력을 주요 사역활동으로 삼았지만 그 핵심에는 모두 사랑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KAC 선교의 소명(Mission Statement)는 바로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반영하
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주제들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
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29,30).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평화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막 12:31). 우리의 이웃은 원수(마 5:44), 나그네(마 25:43), 아내(엡 5:25), 고
아(약 1:27), 가난한 자(잠 29:7), 과부와 이방인(신 10:18)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평화를 전파합니다.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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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한 13:34,35). 공동체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3. 주요 활동  

KAC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아나뱁티스트 관점에서 
소개하였는데 이는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KAC는 아나뱁티스트 관점의 제자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소개하고 살아
가기 위해 각각의 주제에 맞는 자료, 교육, 섬김,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 자료 

KAC가 중점을 둔 첫 번째 사역 활동은 아나뱁티스트 자료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었습
니다. 표대문 선교사님은 해외에서 수집한 책을 바탕으로 KAC 도서관 시스템을 위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주류 교회들은 그전까지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이단적
인 운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KAC에서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역사에 대한 문서를 많이 보
관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KAC 도서관에는 약 2,500권의 아나뱁티스트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 당시).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아나뱁티스트 역사와 신학에 관심있는 학자와 학생들이 종종 
KAC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연구와 논문 자료를 위해서 KAC에서 책을 
빌려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나뱁티스트 신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KAC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는 한국에서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연구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고, 
메노나이트 교회나 신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나뱁티즘에 대해 무지
하고 오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KAC에서 아나뱁티스트 도서를 한국어로 번역 출판 한 일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
습니다. 번역은 다른 언어 간의 의사 소통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KAC의 출판사인 한국 아나뱁티스트 출판사(Korea 
Anabaptist Press)는 기독교 신앙을 아나뱁티스트 관점의 제자도, 평화, 공동체 관점에
서 소개하는 문서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KAC 사역 초기에는 한국어로 된 아나뱁티스트 
관련 서적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아나뱁티스트 책이 백여권이 넘는
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 교육

KAC 사역 활동 중에서 큰 관심을 불러온 것은 아나뱁티스트 자료, 교육 훈련에 관한 내
용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신학교에서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역사를 제대로 다루
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뱁티스트 교회에 대한 이단시비를 바로잡는 일은 KAC에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KAC는 2003년부터 아나뱁티스트 교회사가, 신학자, 상담가, 목회
자 등을 초청해서 한국의 신학생들과 교수, 목회자 일반 교인들을 상대로 성경 말씀을 
아나뱁티스트 관점에서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KAC의 첫번째 초청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은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초대교회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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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초대교
회의 신앙과 삶에 일치하는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크라이더 교수
님의 영향을 받은 어느 한 교회는 이듬해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전체 회중이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멤버십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KAC는 그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나뱁티스트 관점에서 소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을 해마
다 초청해서 한국의 신학교, 교회, 단체 등을 방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나뱁티스트 관점에 열려 있던 사람들은 교회의 삶과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원했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관점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
에 대한 전반적인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은 한국 교회의 갱신에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평화사역의 중요성: KAC 사역의 주제는 아나뱁티스트 관점의 제자
도, 평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목적은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KAC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
하여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와 화해,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 교회들을 만
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KAC 초장기부터 당면했던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KAC는 규모는 작지만 시작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만
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KAC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의와 평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고, KAC는 평
화를 복음의 심장으로 이해하고 사역했습니다.

3)섬김

KAC 사역의 또 다른 초점은 MCC와 협력하여 국제 자원 봉사자를 위한 일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국내외 자원봉사기회가 없었다
면 지루했을 것입니다. KAC는 MCC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KAC는 MCC와 더불어 한국의 청년들이 다른 나라의 아나뱁티스트 
관련 교회와 단체, 학교, 공동체에서도 봉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KAC는 봉사자들이 제자도, 평화, 지역 사회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의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KAC는 제자도, 평화, 공동체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
양한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관련 단체 및 한공협(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소속 교회와 공
동체에도 제공했습니다. 

4) 협력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KAC 사역 초기부터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뱁티스트 신앙, 삶의 양식에 관심있는 다양한 교회와 단체들과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KAC는 아나뱁티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
한 다양한 개인, 교회, 조직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KAC에서 협력이란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를 연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전체 창조의 맥락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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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가 수행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KAC는 한국 
아나뱁티스트 교회 운동을 지원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 교회: 예수촌교회, 은혜와 평화교회,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 (제주, 논산, 
김해, 춘천), 한국 아나뱁티스트 펠로우십 (KAF),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메노나
이트 교회 세계 협의회 (Mennonite World Conference), 부르더호프 공동체 
Bruderhof, 후터라이트 공동체 Hutterites 

§ 단체: 개척자들, 청어람, 한국 평화교육 훈련원 (KOPI), 동북아 평화교육 훈련
원 (NARPI), MCC (Mennonite Central Committee), MC Canada (Witness), 

MC USA (Mennonite Mission Network), Global Anabaptist Network

앞으로의 바람

1950 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은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인권 등 많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등과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16:19).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갈등과 분단에서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도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갈등과 분단 
상황에서 화해와 일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며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은 한국 교회의 개혁과 회복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KAC 는 창립 후 강남구 논현동의 시민연대 사무실의 한쪽 공간에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여러 갈래의 가지가 뻗어 나와서 성장한 20 년생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KAC 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KAC 는 해마다 다양한 모임, 워크숍, 세미나, 방문 및 
교류 등의 방법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와 
단체들을 탄생시키는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KAC 가 지난 20 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KAC 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쓰임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KAC 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귀한 밑거름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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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20 주년을 축하하며
여러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온 축하 편지 

KAC를 돕고 협력하는 외국의 여러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온 축하 편지를 원문과 함께 
소개한다.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회와 국제 선교부,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회,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KAC를 섬기신 두 선교사님 부부 (어윈과 메리안 윈스, 밥과 프란 
거버), 한국에 평화사역자로 방문하신 스위스의 하이디와 브루노 부부, 그리고  KAC가 책을 
출판 할 때 협력한 CommonWord 서점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든 교회, 지역 및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회를 대신하여 한국 교회에 20년 동안 봉사
해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20년 동안 이 비전을 유지하고 계신 그 끈기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로서 이 사역의 시작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캐나다 사역에서 배우고 유익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고 이 선물을 
더 많은 교회와 나누는 당신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20주년 축하 행사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20년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비전과 끈기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당신께서 해 오신 놀라운 일에 대한 격려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
멘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기도와 축복을 전하면서

다글라스 클라센
총회장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회 

제넷 핸슨
국제 선교부 대표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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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KAC의 친구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친구,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KAC가 20년간 신실한 사역 해왔음을 축하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나뱁티스트 
자매 및 형제로서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회의  중앙 지회  47개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당신의 헌신은 세상에 전해주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전 저는 Burton Yost 목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Yost 목사가 한국의 아나뱁티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감사했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Yost 목사님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저의 성경 교수였으며 저는 그의 지혜와 
믿음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마도 
공통으로 공유하는 그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더글라스 루긴빌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협의회 의장

Knowing
Christ’s love…Answering
God’s Call

Dear Friends of the Korean Anabaptist Center,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our Savior, our 
Friend, and our Hope.

It is with joy and gratitude that I extend congratulations for 25 years of faithful 
ministry.  As Anabaptist sisters and brothers, the 47 churches of the Central 
District Conference of Mennonite Church USA celebrate with you.  Your 
commitment to sharing Christ’s peace with others is a gift you offer the world.  
We pray that Christ’s Spirit will continue to live in and through you, 
transforming the hearts, minds, and souls of all you meet.  

A couple of years ago I participated in the funeral service of Reverend Burton 
Yost.  When I talked with his family, they remembered that Rev. Yost was 
grateful for his connection with Anabaptists in Korea.  Rev. Yost was my Bible 
professor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and I have been shaped by his wisdom 
and faith.  Perhaps this is something we share in common across these many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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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 & Marian Wiens, 2003-5년과 2010-2012년 
두차례에 걸쳐 KAC를 섬겼다.  

May God’s blessings be upon you during this anniversary year and into the 
future.  God is indeed faithful.

Shalom,

Doug Luginbill
Conference Minist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친애하는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 여러분

KAC의 20주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AC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KAC 스탭들과 우리가 방문한 많은 교회를 통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KAC가 KAC와 연결된 많은 교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증거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어윈와 메리안 윈스

Dear Korean Anabaptist Center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about KAC's 
20th anniversary.
It was our privilege to work with KAC  from 
2010-2012.
We were greatly blessed by the staff and 
especially by the many churches we visited. 
We believe KAC was an inspiration to many 
of the churches who connected with KAC.
We wish you and the staff God's rich 
blessings as you continue to witness for God's 
kingdom in Korea.

Erv & Marian W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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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 and Bob Gerber, 2005-6년 KAC에서 사역하
셨다.   

 KAC 이사회 구성원과 스탭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KAC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은 자못 흥미롭습니
다. KAC 초기 단계에서는 북미 사역자들이 KAC 운영에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한국 
KAC 사역자 손으로 KAC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
한 꿈과 비전이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가장 잘 아는 한국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
미합니다. Fran과 저는 KAC가 사역을 훌륭히 해나갈 것과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한
국과 아시아에서 아나뱁티스트 정신의 증인과 빛으로 잘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한국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과 함께 KAC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프란과 밥 거버 

To Board Members, KAC 
Staff, and Personnel:

It is exciting to see how God’s 
spirit has led and continues to 
lead the work at Korean 
Anabaptist Center. Its 
administration has moved from 
North American input only in 
the very early stages to 
exclusively Korean staff and 
personnel.  This means that 
dreams and visions for future projects are in the hands of Koreans who know best what 
Koreans think and do. Fran and I truly believe that KAC is in good hands and that the 
spirit of Jesus will lead you forth to be a witness and light, from an Anabaptist 
perspective, in the Korean and Asian context. Our Korean experience attests to this.  
May our Lord Jesus continue to bless and lead you is our prayer. We celebrate with 
you.

Love and Peace

Fran and Bob Ge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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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창립 20년! 축하합니다!

2008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KAC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메노나이트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Grace와 그녀의 많은 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아나뱁
티스트 신학에 큰 관심을 느꼈고 그때 받은 인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KAC가 지
금까지 잘 지내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나뱁티스트 비전에 기초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KAC의 앞날과 사역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스위스에서 온 하이디와 브루노

20 years Korean Anabaptist Center! Congratulations!

2008 we could visit KAC for the first time. For us it was amazing to meet some Mennonites in 
South korea. Through our contacts with Grace and many friends of her we felt a big interest in 
the anabaptist theology. This impression increased more and more. We are happy that KAC 
exists and works out new perspectives for the church based on the Anabaptist vision, through 
God’s grace.
We wish KAC God’s Blessings for the further way and the necessary awareness for what is 
needed.

Heidi and Bruno from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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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KAC

KAC가 벌써 20년이 되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onWord는 KAC가 해왔고 현재 하고 있는 리소스 작업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는 주로 Korea Anabaptist Press와 연락해 왔지만 이제는 대장간 출판사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CommonWord는 여기 캐나다에서 한국 교민에게 KAP 자료를 제공했습
니다. 우리는 그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울, 그 너머 한국 땅에서 아나뱁티즘과 기독교 신앙에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KAC에 하나님
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사역 20년을 돌아보고 축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린 프리젠 엡
감독
CommonWord 서점 및 리소스 센터

Dear Korea Anabaptist Center

Thanks for your note of celebration! 
CommonWord is very grateful for the resourcing work KAC has done and is doing.  Our 
connection, years back, was mainly through the Korea Anabaptist Press.  (We have continued to 
relate to Daejanggan Press.)  CommonWord has resourced Korean-speaking folks here in Canada 
with KAP materials. We valued that partnership.
I wish you and the other leadership of Korea Anabaptist Centre God’s grace and peace as you 
give voice to Anabaptism and the Christian faith in Seoul and beyond.  May you know the 
presence of God as you reflect and celebrate 20 years of ministry! 

Arlyn Friesen Epp

Director 
CommonWord Bookstore and Resour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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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담 

2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20년을 내다보기 

KAC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현직 KAC 이사장과 스탭들이 모여 2차례의 좌담회를 가졌다.첫
번째는  2021년 10월 2일 (토) 오후 9시에 KAC의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이었고 두번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으로 11월 6일 (토) 21:00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
석자는 권세리, 김경중, 김복기, 남상욱, 문선주, 안동규, 이재영, 팀 프로즈 (가나다 순)이었
다.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9시 
(캐나다는 토요일 오전 8시)밖에 없었다. 하지만 토요일 밤 12시가 다 되도록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 화상이지만 오랜 만에 만나 반가왔고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에 잠겼으며 미래를 내
다보며 새로운 모색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였다. 



- 17 -

KAC 1차 대담

주제: KAC 20년을 돌아보며
일시: 2021년 10월 2일 (토) 21:00시
참석자:  권세리, 김경중, 김복기, 남상욱, 문선주, 안동규, 팀 프로즈 (가나다 순) 

1차 대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사전에 주어졌고 각 발언을 통하여 KAC의 역사를 
돌아 보고자 하였다.   

1, 나는 언제(기간) KAC에 참여하였으며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2. 나에게 KAC는 어떤 존재인가?  3. KAC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무엇이었나?
4. KAC와 관련 아쉬운 점은? 5, 사역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6.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7. 제자도 평화 공동체와 관련해서 KAC의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
가

□ 사회 안동규:  늦은 시간에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대화 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
다. 첫 질문은 자신이 언제 KAC에 연결되어 참여했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6하 원칙 (5W 
1H)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KAC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쉬운 점은 무엇이며, 기억나는 사람,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
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화가 진전되면 좀더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추구했
던 핵심가치로서 제자도, 평화, 공동체에 과연 우리는 어떤 기여를 했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
누고, 다음 대담에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 즉 현재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설
정과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먼저하지요.  저희 예수촌교회는 1993년에 목요성경공부 모임을 하면서 대략 3년 동
안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복기 형제도 참여했었는데, 3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
에서 “아!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해도 되겠구나!”하는 생각에 1996년 1월 7일 날예수촌 교회 
첫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렸습니다. 교회사를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교회란 무
엇인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원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가장 근접한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CMBC (Canadian Mennonite Bible College) [CMBC 
는 이후 CMU (Canadian Mennonite University)로 확대되며 교명이 바뀌었다, 편집자 주] 
와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촌교회에서 서서히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지요. 이 
즈음 이윤식 형제님이 캐나다 위니펙의 CMBC에서 2년 간 머물다 오셨고, 미국과 캐나다 메
노나이트 교회에서 이따금 씩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996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연구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메노나이트 교회 컨퍼런
스에 참여하면서 점점 메노나이트 애나뱁티스트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 이 운
동에는 굉장히 크고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과 더불어 한국
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메노나이트 친구들의 방문 횟수가 늘어나며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메노나이트 교회의 초대도 받고 교제를 하는 중에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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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필요한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저희는 한국에는 교회가 많으니, 한
국 교회를 위해 뭔가 Resource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마도 스탠리 그린
(Stanley Green)이 저에게 제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영국 런던의 메노나이트 센터와 
일본 도쿄의 아나뱁티스트 센터를 방문하면 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았고, 런
던 메노나이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 스튜어트 머레이가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알렌 크라이더 드곳을 박사가 떠난 지, 1,2년 후였던 거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가온 것은 런던 아나뱁티스트 센터는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었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도 이 정도 센터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
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쿄 아나뱁티스트 센터를 방문한 다음에는 우리도 이러한 센
터는 운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도쿄센터는 좀 더 규모가 작아서 그런 느낌
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서 KAC(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를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였고, 저희가 아나뱁티스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KAC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가 생겨나기까지의 배경설명이
구요 순수하게 제 기억을 소환하여 한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KAC를 시작하기 전에 
KAC 역사에 처음 등장한 인물이 팀(Tim Forese) 선교사님이고, 이러한 배경으로 경중 형제
님도 관여하고, 그 이후 총무 일을 맡으면서 일이 펼쳐져 20년의 역사를 걸어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KAC 시작 점에 “이곳 한국에 왜 KAC가 생겼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써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룹이 아나뱁티스트 센터나 메노나이트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아나뱁티스트 정신을 한국사회에 소개하는 것이 좋겠
고, 이를 위해 한국에 아나뱁티스트 센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예
수촌 교회와 팀-경중-재영로 연결되어 KAC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략한 배경 설명에 이어 이제부터는 자기가 KAC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일에 관여했는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팀 선교사님이 먼저하고, 경중 형제님이 이어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복기 형제님과 현 총무인 선
주 자매님이 이어가 주시면 총무 라인으로 연결되어 이야기 진행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총무 
라인의 이야기에 이어 18년동안 이사장을 맡은 저와 두번째 이사장으로 수고하신 남상욱 형
제님이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팀 프로즈 (Tim Forese):  (한국 이름은 표대문이다, 편집자 주): KAC가 생겨나게 된 배
경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엔 
우리 가족은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그리고 파나마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도전도 많
이 받았고 특히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아나뱁티스트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96년부터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 파송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남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남미로 파송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
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부와 얘기를 하면서 아나뱁
티스트 운동(Anabaptism)과 선교라는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
기를 하면서 한국 얘기가 나왔고 드디어 98년에 8월 8일,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공항에서부터 일을 마치고 다시 공항에서 캐나다로 돌아가는 순
간, 그러니까 공항에서 공항까지 우리 김경중 형제님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참, 감사합
니다. 우리가 처음 메노나이트 선교에 대해 이야기했을 처음에는 아나뱁티스트센터에 대한 이
야기가 없었습니다. 주로 아나뱁티스트 연구소 ARI (Anabaptist Research Institute)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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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반전 평화 운동에 참여, 김경중, 세릴, 팀 

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
에도 Anabaptist Research 
Institute를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
었습니다. 
아나뱁티스트 연구소가 어떤 모습
이어야 하는지 몰랐고, 한국에 도착
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말
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경중 형제님
과 그리고 얼마 뒤 캐나다에서 공
부를 마치고 온 재영 형제님 하고 
ARI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
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료센터
로서 KAC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아나뱁티스트 센터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많은 이야
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국말을 배우는 동안 많은 손님들이 찾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MVS (메노나이트직업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메노나이트 사람이 
한국에 왔다고 하니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는 그런 손님들이 우리가 와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
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대화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KAC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 KAC 목적, 
구조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재정, 스탭, 장소, 활동 등이 별로 없었
지요. 그리고 2001년에 “죄송합니다. (웃음) 경중 형제님, 그 양치기였던 분 이름, 그 분 원래 
이름은 뭐지요?” 이근호 씨가 자원봉사자로써 같이 일하셨고, 황성주 박사님이 빌려주신 사무
실에서 처음 KAC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001년 11월 2일 센터 시작예배 (Opening 
Service)를 서울 유니언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안동규 형제님과 제가 둘이 공동대표
로 시작했고,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일하였고,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KAC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KAC에서 일하
다가 2006년부터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 Church Canada)에서 일을 시작했습니
다. 

� 김경중: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기억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CMBC를 마치고 8월 말에 귀국을 했는데 화천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화천
에 저희 부모님 계신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크리스하고 로라(Chris and Laura Mullet 
Koop)가 있더군요. 예수촌교회로 치면 초대 선교사님이신 거였죠. 크리스와 로라하고는 학교
를 1년을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들이 2년을 약속하고 한국에 와서 살고 있을 때 만나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 해에 화천에서 저하고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98년에는 크리
스, 로라와 교제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안동규 형제님 친구분이 사장님으로 계
신 회사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게 제가 갈 길은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회사를 
나올 즈음에 크리스, 로라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
게 되면 후임자가 필요한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마침 그 때, 대만에 쉘던 스와스키
(Sheldon Swasky)라는 분이 방문중이셨는데 조금 전 안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신 아나뱁티스
트 자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꾼이 필요한데 “다음 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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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don Swasky, 2001년 
KAC 창립 총회에서

분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좋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와 로
라가 자기 같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면 한국에서도 누군
가가 같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크리스, 로라가 아바샬롬공동체에서 그런 제
안을 했는데, 사실 그 땐 아무 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비전만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선
교사가 오면 그분을 돕는 일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후 대략 1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팀이 한국에 98년도
에 오셨으니까, 아마도 97년도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아바에서 그런 비전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한국에서 뭘 해야 되나?” 고
민하고 있을 때, 『Confession of Faith in Mennonite 
Perspective』 라는 메노나이트 신앙 고백 책을 번역하기 시
작했습니다. 그 때 안동규 형제님도 우리가 그 책 번역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산 속에 있으니까 시간도 있고 해서 번역을 해야겠다 생각하
면서 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석들을 촘촘히 살펴보았는데, ‘아, 이 책을 번역하는 일은 정말 의
미 있는 일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소명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내
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런 일이라면 가
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러한 일과 KAC 비전이 중첩이 되면서 
개인적인 소명으로 다가와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로라가 캐나다로 돌아가고 
팀과 캐런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한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
습니다. 한 편으로 회사생활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였을 때도 그랬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배움이 이어지면서 메노나이트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배움과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랬고, 실제로 
팀과 여러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KAC 
비전은 논의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2001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구
체적인 논의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무렵 안동규 형제님하고 광나루에
서도 회의를 한 번 한 게 기억납니다. 가평에서도 회의를 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모임이 한 대여섯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언제 시작할 것 인가하는 계획이 다 섰었던 
상태인데,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2001년 11월 2일에 창립 예배 드렸습
니다. 창립예배에서 “911테러가 일어난 이 시점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하는
가?”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KAC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팀 형제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전 작업을 꽤 오랫동안 깊이 한 것이 KAC 시
작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MVS 졸업생들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사전작업으로
써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촌교회에서도 도움이 있었지만 MVS 
졸업생들과 관련된 분들, 최형제 아버님, (소천하신) 이형곤 장로님 등 여러분께서 저희가 
KAC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적극적인 후원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식 목사
님, 차성도 형제님 등 여러분이 초대 이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 안동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은, 제가 쉘던 스와츠키를 많이 의존을 했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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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와 KAP 로고, 대한민국, 제자도, 공동체 평
화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쉘던이 대만에 있었고, 자주 한국에 오셨는데,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
하기에도,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나서 나의 말을 깊이 경청한 다음에 한참을 
웃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Dreamer 성향이 강하잖아요. 비전을 따라 일을 벌이고 때로는 나 
몰라라 하는 스타일인데, 비전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맞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런던 아나뱁
티스트 센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감당을 못하니 누
군가가 필요하다 싶어서 경중 형제와 팀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된 셈이지요. 그런 면에서 쉘
던의 영향력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도와줬고 이제 KAC를 시작하
면서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중 형제님과 팀 선교사님이 실제 
파트너가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경중 형제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주
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중: 그렇게 준비하던 중, 이재영 형제가 저보다 2년 늦게 CMBC를 졸업하고 귀국 했
습니다. 재영 형제와는 CMBC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로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을 
때부터 맺어진 관계가 한국으로 이어져, KAC를 시작한다니까 바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영 형제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특히 기억나는 것은 KAC 사역의 핵심가치와 주된 사역
의 주제가 무엇이며, 사명 선언 (Mission Statement)를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특
별히 비전성명서를 만드는데 팀이 그 전체적인 틀 작업을 해주셨고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제자도, 평화, 공동체를 핵심가치로 잡게 되었습니다. 제자도, 평화, 공동체라는 순서는 참 중
요한데 우리가 평화를 일부러 가운데에 넣었지요. 이 평화를 중심에 놓아햐 하는 이유는 우리 
상황, 한국교회, 정치적 맥락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평
화, 공동체라는 그 일련의 주제를 우리가 약간 끌어서 평화를 센터에 놓고 시작하자라고 가나
안농군학교 마당에서 팀하고 저하고 재영 형제하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재영 
형제는 EMU (Eastern Mennonite University)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으면서 평화 석사학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재영 형제는 실천적 평화운동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고 초반부터 평화교육(peace education)에 대해서 큰 역할을 감당해주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제 소명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소명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
가기 시작했는데, 아마 저의 인격과 그런 신앙 성장을 위해서 KAC에 보내주시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와 더불어 제자도에 대해 말하고 싶은
데요, 솔직히 저는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몰랐
었는데 제자도라는 주제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 닿았고 제자도가 결국 공동체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도, 평화, 공동체 이 세 개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질문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물론 그 바탕은 하나님 나라이지
만, 그 기초 작업을 할 때는 팀이 틀 작업
을 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팀의 기여
가 크고  저와 재영 형제는 주로 번역을 
하면서 도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의 기여가 없었다면 초창기 KAC의 일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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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KAC 사무실에서 방문객들과 함께 

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팀의 그 헌신과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사랑이 가득한 마
음 그런 것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KAC는 일단은 사람이 주
축이 되어서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움직였던 그런 기관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당시 집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하나씩 
가져오고, CRT 모니터를 놓고 보니 사무실이 꽉 차더라고요. (웃음) 자리가 없어 고민할 때, 
황성주 박사님의 이롬생식 건물 뒤에 ‘탈북시민연대’와 사무실을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처음
에 탈북시민연대가 쓰고 있는 공간 건너편, 소파 옆에 좁은 구석공간이 있었어요. 그 때 책상 
두 개를 마주 보고서, 데스크탑하고 스캐너 넣고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공간적으로 서로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돈으로부터 자
유로웠고, 재정적으로 궁핍했지만 자유를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 안동규: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리고 대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AC초창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 KAC가 확장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형제도 들어오
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그 과정을 경
중 형제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중: 창립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자리잡고 일한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북시민연대 사무실이었
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너
무 좁으니까 안되겠다 싶었는지 탈북시
민연대가 이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좁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우리가 탈북시민연대를 
따라 같이 이사를 갔습니다. 영창빌딩인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나지만, 탈북시민연대와 사무
실을 같이 쓰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탈북시민연대가 저희한테 굉
장히 호의를 베풀었는데 무슨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상황이 우리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어 
호산나넷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또 셋방살이를 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한번, 두 번, 세 번 하
는 동안 2002년 아니타 스트라이커(Anita Stricher)라는 캐나다 자매가 MCC SALTer 프로
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IVEPer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IVEPer는 팀이 KAC 
시작전부터 보냈지만 SALTer 를 받게 된 것은 아니타부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릴이 왔습니
다. 2002년도에 세릴은 캐나다 학생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이어 캐나다 선교부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팀: 세릴 자매님은 처음에 CMU 실습 학생(practicum student)로서 왔고 그 나중에
는 캐나다에서 선교사로서 오게 됐습니다.

� 김경중: 호산나네트하고 방을 같이 쓰다가 얼마 되지 않아 안동민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
니다. 그때 안동민 형님 소개로 이제 KAC에 세릴, 아니타, 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
으로 영어로 뭔가를 해보자는 생각에 영어학원에 대한 비전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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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커넥서스 교사와 방문자들과 함께

형제가 영어학원에 대한 비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영어 학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사무실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
다. 이런 맥락에서 안동민 형제님께서 인터그램 회사 1층하고 지하 공간을 임대해주셨는데 아
주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얼마기간 머물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커
넥서스 (Connexus) 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커넥서스란 말은 영어권에서 많이 보는 말인
데 커넥션이라는 좋은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셰릴 어머니께서 제안해주셨던 거 같습니다. 그 
때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특히 엄마와 아이가 같이 와서 배우는 영어 프로그램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릴하고 재영 형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KAC 관계의 끈이 점점 폭이 넓어졌고 교회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MVS 졸업하신 분들
과도 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간도 더 여유가 있어지고 살림규모도 조금

씩 커졌는데 여전히 재정은 큰 문제로 작용했
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안동민 형제님 회사 공간에서 일을 하
다가 강남역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커
넥서스 학원을 경영하고자 대대적인 투자가 
있었고, 투자자로서의 안동민 형제님, 임미성 
자매님, 그리고 이재영 형제의 부모님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KAC 사무실이 생겨났
고 그제서야 사무실 같은 사무실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
다가 한 번 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서 커넥서스 투자자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한 번 이사를 하고나서 1년 있다가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커넥서스를 시작했고 그렇게 강남역과 역삼역 시
대를 거쳤는데 대략 6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장소에서 
지출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여러 장소를 알아보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자 
KAC는 자료와 교육, 아나뱁티스트 관점에서의 교육과 모임을 담당하고, 재영 형제가 담당하
던 평화교육은 기독교인을 넘어서 대상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넘어 활동할 수 있도록 KAC로부터 분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큰 효과를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KAC는 춘천으로 나머지는 커넥서스와 KOPI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한국평화교육훈련원)가 덕소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커넥서스와 KOPI 얘기는 재형 형제가 이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동규:  다음  이재영 형제님 차례입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재영 형제는 2차 대담
때 20주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따로 가졌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1차 대담 때로 옮
겨와 편집하였다, 편집자 주)  

□ 이재영: 저는 사실 전혀 제가 이런 쪽에 참여하게 될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KAC
에 같이 참여하게 됐던 계기는 군대 제대 후 메노나이트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보면 어떠겠냐 
하시는  아버님의 권유로 화천의 이윤식 목사님 그리고 예수촌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부터였습
니다. 사실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한국을 벗어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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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캐나다 CMBC에 가게 되
는데 그 당시 김복기 형제님이 공항에서 픽업하는 것부터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중 전 총무님 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때는 학교에 적응하는 것 부터 큰 문제
였는데,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메노나이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이나 철학, 활동을 많이 봤는데 
MCC (Mennonite Central Committee)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세계적인 평화운동 및 구호 
단제, 편집자 주]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신학 이런 거 보다는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
는 데 교회가 이렇게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아버님이 하셨던 가나안농군학교하
고도 많은 공통점도 느껴졌고 그래서 관심이 많아졌던 거 같고요.  학교를 졸업 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세상에 있었구나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 총무님 그리고 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만날 때 제가 관
심 있는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전에 대한 나눔을 할 때 기뻤던 것 같아요. 아! 이
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비자발급이 
안 되면서 유학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KAC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활
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였기 때문에 KAC에 쉽게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그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회의를 많
이 했는데 특히 테크노마트 지하 식당에서 많이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팀 선교사님 항
상  밥을 사 주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 그러다가 열띤 논의도 하고 그랬
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KAC가 생기면서 어떤 영역을 서로 맡으면 좋겠느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 아무튼 두 
분이 크게 뭐랄까 그림을 어떻게 딱 그리자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저보고 뭐 할 거냐 물어
보셔서 저는 뭐 평화 그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직함을 불러야 될까? 평화 사역자?  평화교육 코디네이터? 아무튼 이렇게 이
름을 붙여 가지고 제자도 평화, 공동체 라고 하는 KAC 주제에 대해서 영역을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KAC 초반에 EMU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겨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
는 상황이 됐고요. 그 상황에서 유은하 자매님이 저희를 찾아 왔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
던 친구들 중에 걸프전 때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팀으로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메일로 받아 그걸 번역해서  KAC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유은하 자매가 찾아와서 이런 사역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 KAC가 자신의 파송단체로 역할
을 해 달라, 맡아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되게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지가 있으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었고, 김경중 전 총무님은 약간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참 자
매가 그게 참 대단하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팀 선
교사님은 제 기억에 끝까지 찬성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팀 선교사님이 우려했던 것은 이 
현장에 뛰어나가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처럼 돕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동체가 없는데 혼자 이렇게 평화 활동가로 뛰
어나가는 것은 어렵다, 지금은 할 수 있으나 이 형태의 시스템은 사실 건강한 것이 아니다는 
것 이었요. 교회가 파송을 하는 그런 평화운동이 돼야 이게 지속 가능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를 계속하셨었어요. 그래도 결국 저희는 본인이 원하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우리가 그럼 파송 단체가 되겠다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
었기 때문에  책 몇 권 다시 보내면서 같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보겠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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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바그다드에서 유은하 자매

게 했지요. 그런데 유 자매님이 거기 현장에 혼자 남게 
되었고 전쟁은 터졌고 이러면서 정말 그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위성 전화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계속 
보내 왔는데 어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전쟁 당시 
바그다드에 있는 유일한 사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올린 기도 제목이나 자매님 소식 같은 걸 올리면 굉장
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사에서
도 KAC 를 많이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로 KAC가 평화
사역 쪽에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은하 자매 개인의 삶은 상당히 쉽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까지 트라우마로 힘들어했다는 소식을 들었
습니다. 그러면서 팀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그게 다시 많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어떤 활동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걸 지속하게 하는 시스템은 못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되게 큰 거구나. 같이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
고는 뛰어난 활동가들 몇 명이 하는 활동은 지속 가능할 수 없겠다. 이런 것을 배웠던 거 같
아요. 
평화 교육을 쭉 하다가 앞서 이야기한 커넥서스를 시작했습니다.  커넥서스를 통해서  재정자
립이나 지속 가능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강남에서 하
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강남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 당시 안동규 이사장님의 역할이 
컸죠. 뒤에서 네트워크을 통해 없는 장소도 만들어 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희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도 그때는 밤에 거의 뭐 12시 돼서 
가고 맨날 그랬는데도 사업과 사역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면 저는 어디로 옮겨야 될까 한 2년 가까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 다시 처음 근처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자마자 또 1년 만에 재정
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지요. 저희는 춘천으로 이사가자는 얘기가 나왔을때 춘천을 가려고 하
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더라구요. 그래서 두 개로 나
눠지게 됐고 저희는 덕소로 가게 되는데, 그 때 가 2011년
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1년이 되게 뭐가 많았던 해예요. 제가 
NALPI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를 시작한 것도 그 해 여름이었고 동북아 평화 훈
련원이 만들어져서 국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도 그 해 여름 
이였고,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출판 한 것도 
20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덕소로 옮기면서  저
희 큰 애 롬이 태어났으니, 그 2011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그 한 
해에 다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옮겨
왔지만  사실 부담도 많았어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춘
천 가서는 평화 사역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덕소로 왔
는데, 오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도 많은 재정 부담을 주게 되었지요. 또 같이 온 형제자매
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야돼서 같이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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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 때는 이동이 쉬웠는데 가족이 생기고 나니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
럼 뭔가 단체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혼자 뛰어다니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어찌 됐든 같이 먹고 자면서 해보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덕소에 이제 공동체 
아니 공동 숙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 한 점은 저는 김경중 형제님 공동체 얘기할 
때 저는 사실 공동체는 굉장히 싫었거든요. 저렇게까지 같이 살면서 저렇게 귀찮게 하나? 이
렇게 사역을 잘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셋 중에서 제일 공동체를 하
기 싫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같이 모여 살게 되는 일이 됐구나 해서 그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몇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사실 
비전 자체가 공동체는 아니었고 지금 마음도 그래요. 하지만 평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
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소속되어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늘 강해서 지
금까지 같이 사는 피스빌딩을 해왔던 거 같아요.
아시다시피  회복적 정의가 2011년 이후부터, 학교 쪽의 그 변화의 필요와 맞물려가지고 많
은 요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의도 했고, 자료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함께 활동을 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2014년 10일에 한국평화교
육훈련원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KOPI)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
다. 또한 2014년에 회복적정의협회를 만들었는데, 회복적정의 교육 받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
입하면서 지금은 500명이 넘는 분들이 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
서 학교나 사법이나 마을 이런 곳에서 회복적 정의를 어
떻게 잘 펼쳐낼까?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하는 그룹이 서
서히 생겨났어요. 저는 제 책에도 쓸 때 도 그랬지만 한
국의 회복적 정의 운동의 뿌리는 KAC와 같은 이런 기독
교단체에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런 목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 같긴 해요, 저는 모 기관 
(mother organization)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너 뛰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복적 정의 운동 자체도 초기에  
캐나다의 소수 메노나이트 분들의 헌신과 지원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운동이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에서 KAC가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복적정의운동이나 이런 갈등전환운동으로 먼저 뛰어든 게 아니고 KAC라고 하는 단체 안에
서 제 역할을 했던 게 그래도 많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바빠졌지만 그 때는 부르는 데도 없어서 맨날 모여가지고 이런 저런 여러 구상을 했던 시기 
그리고 비전을 많이 나눴던 시기. 그 시기가 어찌보면 씨를 뿌리고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그
런 귀한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그 때는 가진 것도 되게 없어서 고민도 있었지만 가장 순수
한 고민이 깊었던, 성장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아버님한테 참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버님
이 메노나이트를 연결해주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와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모
두가 다 어떤 우연과 필연의 역사였지만 아버님에게로 부터 그냥 떠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
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제안을 받은 것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만났던 것, 이런 것이 참 큰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
습니다.

□ 안동규: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2011년부터 덕소와 춘천으로 서로 분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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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춘천 KAC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이후 단체 사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셈이로군요. 굳이 요즈음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나눠보자면 춘
천-덕소의 분립은 버전3 정도 되는 거 같네요. KAC 창립을 버전 1이라고 하면,  해매고 커지
는 커넥서스 이후부터 버전2라 할 수 있고. 버전3에서 분리된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봐도 괜
찮겠습니다 굳이 초기 교회의 운동에 비유하자면, KAC는 원류로서 정통 예루살렘교회처럼 축
소 지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KOPI는 새로이 둥지를 튼 안디옥에서 복음이 막 번져나가듯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이 KAC를 방문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
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립 후 재영 형제님은 또 
다시 외롭게 뛰었지만 덕소에서 회복적 정의의 꽃을 피우게 되어 서로에게 축복이 된 것 같습
니다. 몇 년 전, 초대 총무를 맡았던 경중 형제님이 캐나다로 떠나게 되면서 4.0 시대를 맞은 
것 같은데, 4.0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경중 형제님께서 춘천 시대를 좀 압축적으,로 설명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다음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김복기 박숙경 부부
가 선교사로 오고 김복기 형제님이 총무를 맡다가 현 문선주 자매로 이어지는 과정을 두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중: KAC가 춘천으로 이사한 것은 2011년 말로 기억합니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KAC 비전이 춘천 예수촌 교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 것과 KAC가 협력 교회와 가까이 있
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곳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놓고서 전국을 다 물색해 봤는데 결론은 춘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대한 것처럼 춘천에 오
면서 교인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KAC 총무로서 개인적으로 많이 외로웠
었거든요? 왜냐하면 KAC가 덕소와 춘천으로 분리되면서 스탭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사실 
형제,자매들과 헤어지는 것이 제게는 제일 힘들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 이사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정착하던 초반 1~2
년에 예수촌 교회 지체들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큰 힘이 됐고.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가까
운 거리에 있으니까 교회 사역 중심으로 자리를 마련하며 제가 주역을 담당하면서 2015년까
지 활동하였거든요. 제가 2015년 여름까지 있었는데, 생각보다 과도기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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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나뱁티스트 컨퍼런스
에서, 김복기 

다. 지금 돌아보니, 덕소와 춘천으로 헤어진 뒤에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았던 반면, 덕소와의 관계는 지속되었으니, 에너지가 분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덕
소에서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돕기도 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렇게 KAC 사역을 이어서 받을 때, 마침 MCC 동북아 사무실이 춘천으로 옮겨오면서 많은 도
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MCC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은 MCC가 동반자로서 옆에서 KAC를 
많이 도왔습니다. 사실 MCC 동북아사무실이 춘천으로 이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지요. 교
회, 구호기관, 선교단체가 서로 협력하라고.......

□ 안동규: 예, 귀한 경험을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AC, 예수촌교회, 예
수마음교회는 역사를 참 많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서 2011년 대략 100명쯤 되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100명이 넘어가니 서로를 잘 알기 쉽지 않
았습니다. 한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수촌 교회 출석 교인이 100명 넘으면 닭갈비집에서 한턱 
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으면서 1년 동안 분립을 
이야기하였고, 1년 후 자발적으로 5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2013년 3월 17일인데, 김경중 
형제 가족과 더불어 5가족이 저희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마음교회로 분립
하자마자 숫자가 늘어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것이 감당이 안돼서 KAC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
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MCC 동북아사무실 대표로 오게된 크리스 라이스와 가평의 동북아
평화모임에서 만나 동북아 사무실 장소를 어디로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MCC 동북아 지부는 북경에 있었고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크리스 
라이스를 춘천 집으로 초청하여 하루를 보내면서 MCC 동북아 사무실이 춘천에 와야 할 이유
를 설명하였습니다. 춘천에는 아나뱁티스트 센터가 있고, 예수촌교회와 예수마음교회가 있고, 
함께 협력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4년부터 KAC, MCC, 예
수마음교회가 현재 사무실 공간에서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2013년에 한국
으로 와서 KAC 사역을 도왔던 복기 형제님이 조금 자세하게 KAC의 일을 설명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 김복기: 먼저 KAC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지 한 분 
한 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찌하다 보니까 캐나다
에서 메노나이트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어려움도 있고 프로
그램도 쉽지 않고 해서 교회 개척도 했다가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KAC는 처음부터 그 멀리서 
소통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인 재영, 경중, 팀 형제님들과 교류
해 왔더랬습니다. 직접 만나기보다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했고, 이따금씩 만나면서 KAC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계속 소식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
로는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메노나이트가 뭐냐 아
나뱁티스트가 뭐냐 반복적인 질문을 했을 때, 브로셔를 만들
어서 메노나이트-아나뱁티스트를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략 2002년이었는데 브로셔를 만들어서 KAC에 보냈던 그

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멀리서 일은 했지만, 한번도 만나지 못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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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사람들에게 저는 사이버 복기로 알려지기도 했더랬습니다. KAC와 사이버 공간에서 자주 
연락하여 얻게 된 별명이었습니다. 2006년에 제가 KAC를 처음 방문을 했을 때에 셰릴 자매
님을 처음 만남으로써 사이버 복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강남에 있었던 그 시절이었
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추억들마다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어 있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중 형제님은 메노
나이트 신앙고백서를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저는 [From the Anabaptist Seed 재세례
신앙의 씨앗으로부터]라라는 책을 저자인 아놀드 슈나이더 교수님으로부터 받아들고 책을 번
역하였습니다. 당시는 출판사도 없어서 그냥 프린트해서 공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세
릴 자매님이 디자인도 하고 해서 KAC에서 출판한 기억
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조금 
쉬면서 작은 그룹(house church)으로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팀 형제님이 MC 캐나다 witness director로서 저
에게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제가 [Introduction to the 
Mennonite History 아나뱁티스트 역사] 책을 번역하고 
있었을 때였던 거 같아요. 팀 형제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한국에 어윈 목사님 부부가 캐나다로 돌아오시면서 그 
다음 사역자들이 가야되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다 하면서 
저에게 한국에서의 사역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때, 둘째
인 다니엘이 11학년이었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보았
더니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가라고 하여 한 해 
동안 인터뷰를 하고, 한국 입국 서류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2013년 7월부터 MC Canada Witness international worker로 수락
이 돼서 일을 하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방문을 하면서 훈련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3년 9월 12일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KAC는 춘천 시대를 이미 시작했고 
예수마음교회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로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마음교회 일원이 되어 
한 3-4년 정도 예수마음교회 지체로 지냈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에 있는 은혜와 평화 교회
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였고, 덕소로 옮기고 난 다음에도 1-2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설
교도 하고 교제도 하러 매 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간, 경중 형제
님은 많은 손님을 호스트하기 위해 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KAC공간에 가벽 
공사를 하기 위해 함께 줄자를 맞대면서 공간을 어떻게 나눌 건지 어디에 어떻게 사무실을 앉
힐 것인지 계획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아마 KAC와 예수마음
교회와 MCC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후에 경중 형제님이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5년 10월쯤에 캐나다로 떠나신 것 같습니다. 경중 형제님의 빈자리가 워낙 커서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저는 MC 캐나다에서 왔
기 때문에 총무 자리는 맞지 않았음에도 인턴 개념으로 그러면 다음 총무님 오시기 전까지 총
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족한대로 총무직을 맡았
던 것 같습니다. 결국 2년 한 4~5개월 정도 총무직을 맡으면서 다음 리더십으로서 우먼 리더
십이 좀 필요하다 라고해서 그 문선주 자매님을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문선주 자매님은 
원주의 영강쉐마학교에서 채플린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메노나이트 목사로 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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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KAC 총무님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모시게 되었습니
다. 그렇게 2018년 3월부터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중 형제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총무로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저의 MC 캐나다 선교부에 속해 있기 때
문에 애초에 받은 자료개발, 교회개척(church planting), 네트워킹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서울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은혜와 평화 교회가 덕소로 가게 되면서 서울
에 메노나이트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할 목적으로 메노나이트 서울모임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서울에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북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마음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저의 역할은 중간자 역할인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경중 형제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KAP를 통해 책 출간하는 일이 었습니다. 2014년부터 경중 형제님이 KAP 책 밀린 
게 너무 많으니까 책 출판을 하는 걸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전환』을 필두로 정의
와 평화 시리즈를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장간에서 대략 20권 정도 나왔는데, 제가 
4권부터 출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 출판은 재정이 필요한 분야라서 출판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건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2017년 즈음 당시 행정을 맡았던 황수진 
자매님과 안동규 이사장님과 함께 출판 사역을 두고 분별의 시간을 가졌는데, 책 출판에 계속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여 2017년 여름에 출판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KAP 한
국 아나뱁티스트 출판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남은 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
던 중 아나뱁티스트 책을,  교제하고 있었던 대장간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역할을 
제가 했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역할은 다음 총무님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이사님
들 이사회에서 이야기하면서 문선주 자매님이 초청돼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문선주 자매님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동규: 예, 감사하고요. KAC가 parachurch로 있었지만 교회 역할도 컸던 것 같아요.  
예수촌교회, 예수마음교회, 은혜와 평화 교회 등 교회는 결국 사람인데 KAC와 예수촌 교회를 
도우셨던 어윈과 메리안 윈즈 목사님 부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윈과 메리안 부부의 역할은 공식적으로는 V-school의 교장 선생님이셨지만 그보
다 교회의 멘토이자 어른으로서, 저를 포함하여 예수촌 공동체의 리더였던 차성도 형제나 남
상욱 형제 등 예수촌교회의 리더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느낌을 갖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중 형제에게도 멘토가 
되셨기에 그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KAP도 확 커지면서 복기 형제님이 책 출간을 잘 감
당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자 이제 셰릴 자매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KAC를 통해 많은 
외국 분이 오셨는데 독특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데, 그간 
대단한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
다. 어느 날 제게 안동규 형제님, 사자성어로 화불수냉이 뭔지 아시나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
다. 화불수냉. 처음 듣는 사자성어라 잘 모른다고 하니, 화요일은 불고기 먹고, 수요일은 냉면 
먹는 거라고 답을 해주어서 깜짝 놀랐더랬습니다(웃음). 사자성어로 한국 사람에게 농담을 건
넬 정도로 한국에 적응을 잘 한 자매님께서 이제부터 본인의 삶 가운데 KAC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최근의 근황까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셰릴 (권세리라는 한국명을 가지고 있다, 편집자 주):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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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KAC 창립기념식에서
세릴 

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요즘은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계속 영어 교육하면서 평화교육, 평화 프로젝트를 구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새로운 일을 꾸미고 있
습니다. 제가 처음 KAC에 오게 된 이유는 CMU에서 공부하
고 있을 때 실습(Practicum)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실
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2001년부터 학교와 이야기
를 시작했고 적당한 곳을 못 찾아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학과정을 다 마무리 한 다음에 해보겠다
고 생각했는데, 그 때에 KAC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는 
CMU하고 Mennonite Church Canada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때 CMU practicum은 그
냥 해외로 가는 건 아니고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선교사
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와 저의 학교인 CMU가 같이 협력해서 공동 파송하는 것

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제도로 처음 나왔던 국제인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CMU practicum이면서 동시에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인턴 역할로 처음 1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첫 한 해는 권 장로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저에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KAC 일과 그 가족에서 머문 것 때문에 한국에서 아주 좋
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언어를 많이 배우기 시작했고,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캐나다에서 인턴이라고 생각했던 게 2년으로 늘어서 계속 할 수 
있게 된 셈인데, 제가 처음에 왔을 2002년 9월 7일에 왔을 때는 SALTer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팀, 재영, 경중 형제님이 같이 일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과 평화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그 때 Peace 
village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영어 가르치는 것과 평화교육을 시작했고. 1년 정도 하다가 
2003년부터 아니타가 왔을 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니타와 함께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영
어와 평화교육 쪽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년째 홈스테이는 부천의 어떤 장로님 가
족과 함께 했는데 한우리교회랑 연결되어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3년째부터는 홈스테이가 
아닌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2004년 봄에 커넥서
스를 시작하면서 저의 교육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이랑 커리큘럼 개발하는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 안동규: 커넥서스 이름을 세릴 어머니께서 지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셰릴: 네, 맞아요. 그 때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재영 형제님이 어학원 이름에 대해 
물어보신 거 같은데 엄마가 갑자기 생각하여 제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 때  커넥서스 설립하
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생관리하는 등 많은 것에 관여하셨습니다. 평화
교육이랑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우리가 일반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교육 입장이나 평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은 2008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5년부터 
저의 역할은 Mennonite Church Canada fulltime witness worker로 바뀌었습니다. 3년은 
인턴십으로 보냈고 다음에 fulltime witness worker로 일한 셈이지요. 그러면서 어윈과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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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윈스가 오셨는데, 제가 2002년 여름에 MC캐나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했었을 때 그분 들
을 처음 만났어요. 그 분들이 저보다 먼저 한국에 오셨고 그 다음에 가을에 제가 왔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저는 교육에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Eastern Mennonite 대학교에서 평화 및 
교육관련 석사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했고, 석사과정 후에는 캐나다에서 살다가 2016년에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 안동규: 아주 사진 보듯 과거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드다보니 KAC 역사가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는 거 같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기
억, 경중 형제님의 기억, 그리고 여러 형제님들의 기억을 묶으니까 전체 흐름이 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팀, 경중, 복기 형제를 거쳐 최근 문선주 자매가 총무가 되어 활동 중에 있는데, 
문선주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KAC와 연결되었고 어떻게 총무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
다.

� 문선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옴니버스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생각이 났습니다. 
짧은 단편 이야기마다 어떤 공통된 주제와 사람들이 연결되어 이야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
니다. 1993년도에 성경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IVF 간사로 있으면서 이사님들
이 그런 모임을 하신다는 이야기와, 그후 예수촌교회를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
었습니다. 1996년과 1997년도에 크리스와 로라가 한국에 왔을 때, 안동규 형제님이 IVF 간사
로 있는 저에게 크리스와 로라가 교수님 댁에서 살 예정인데,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와 로라가 메노나이트로서 
온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을 들은 것처럼 메노나이트 안에서의 구
체적인 위치는 잘 몰랐지만 일단 저와 룸메이트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아미쉬 
카드 게임, 우노 등 카드게임을 하면서 메노나이트들은 참 재밌고, 사람들이 되게 착하구나하
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당시 제가 20대 중반이었기에 제 머릿속에는 메노나이트가 그다지 깊
게 각인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잊어버리고 살다가 IVF 간사로 활동하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게 재밌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임신이 되어 꿈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남편이 목회를 하고 저는 사모로 교회에서 보내
면서 사모의 역할이 너무 제한돼 있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사를 주셨는데 너
무 제한을 받는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선교사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교사가 돼
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 유학을 가는 길이 열리겠지 하며 생각하고 있을 무렵 
이윤식 목사님이 남귀식 간사님을 통해서 씨알의 집이라고 하는 유학생들 돌보는 프로그램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려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그 토플 시험이 ibt로 바뀌어 
걱정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토플 점수가 잘 나와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 잘 
모르지만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나름대로 꽤 어렵게 유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운 것은 메노나이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고, 한국교회에는 평화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
해서 한국에 대한 글을 썼는데 교수님들께서 한국을 잘 모르시니까 저에게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달라스 쪽에 
있는 신학대학의 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자 문제가 꼬여 한국
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급하게 돌아오는 바람에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다시 쉽지 않은 한



- 33 -

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귀국한지 일주일 만에 취직이 되
었는데 그곳이 영강쉐마기독학교였습니다. 영강쉐마기독학교에서 한 1년 정도 영어를 가르쳤
는데 담임목사님께서 제가 교목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메노나이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별로 없는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때, 미국에 있는 컨퍼런스와 연결하여 한국
에 있는 카프(KAF, korean anabpatist fellowship)와 상호책임 하에 목사 안수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카프랑 연결이 됐고, 카프 리더들이 함께 안수과정을 도와주었고, 저는 2015년도에 메
노나이트 여성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의 사례가 한국에서 메노나이트 목사안수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뉴스앤조이에서 취재하여 인터넷 신문에도 올라갔는데 저는 당시 그것이 얼
마나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잘 느끼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 최초 여성 
메노나이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교목으로 있은지 한 4년 정도 되었
을 때, 김복기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KAC에 총무로 초청하고자 한다는 전화였습
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메노나이트를 떠나 있던 시간이 5
년이나 지났고 아나뱁티스트 센터의 총무는 신학적인 지식도 풍성하고 풍부해야 되고, 다양한 
네트워크와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무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교회에서 보냈던 5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웠던 것과는 계속 반대되는 교회의 운영방침, 사람들을 대하
는 방식 등이 기존 교회 속에서 견디기에는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
리자면 저는 KAC에 대한 소망과 소명보다는 현실도피적인 생각이 조금 더 컸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셰마 교목으로 있을 때 총무로 수고하시던 김경중 형제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외롭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더랬거든요. 쉽지 않
은 결정이었지만 결국 제가 있었던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었
습니다. 그렇게 2018년 3월부터 KAC 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다가온 것은 
KAC에 일이 없어 많은 것을 새로 기획해야 했던 것, 저에게 맡겨 진 숙제로 문선주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KAC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KAC 총무의 자리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는데 새로운 일을 스스로 만들
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이 계속 어려움으로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첫 1년은 무엇을 해야 되는
지 많이 헷갈렸습니다. 더구나 제가 지금 메노나이트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않고 저희 남편이 
장로교회 목사로 있어서 제가 교회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느낌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는 정체성의 문제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KAC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
성의 문제, 교회에 대한 정체성 문제, 그리고 그때 마침 시작된 메노나이트교회 연합회
(Mennonite Church South Korea)와 KAC와의 관계설정 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
게 메노나이트 교회하고도 관계가 많이 아프게 다가왔고, KAC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둔 곳이 ‘평화를 얘기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2018년
도 초반에는 서울에 자주 가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1월에 있는 아나뱁티스트 컨퍼런스, 가을에 있었던 
병역거부 세미나 등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 오신 부르노와 하이디가 한국
에 오셔서 평화세미나를 여셨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가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는 아나뱁티스트가 어떤 일을 해야되는 건지 배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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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선주,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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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보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라 쉥크 총장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시스터케어 세미
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라 쉥크 총장님이 오셔서 여러 장소에서 통
역하는 일을 하면서 총무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구나 생각하던 차에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자 모든 모임이 갑자기 다 없어져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릴만 
하다 생각했는데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청어람에서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를 
열었고, 그게 플랫폼이 되어서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대가 넘
어서 새로운 일을 하다보니 긴장도나 스트레스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보
다 배우는 속도도 느리지만 2020년도부터는 많은 것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줌으로 
아카데미를 열었을 때, 아나뱁티스트 강사님 다섯분이 매일 강의마다 들어오셔서 서로 협력해
서 질의응답에 응해주셨는데, 당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하나 같이 서로 협력하여 팀을 이루
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교사에 대한 꿈이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강원대학교
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ISF(international 
students fellowship)와 연결하여 사역을 같이 
시작했는데 이 사역은 저에게 굉장히 잘 맞았
고 저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모
임도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는데 줌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며 에너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
습니다. 이것이 KAC가 해야되는 중요한 사역
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에너지를 
받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
재는 리본 모임,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가을 컨퍼런스와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림대 갈등전환
센터에서 회복적 정의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을 어떻게 KAC사역과 접목
시켜야 하는가는 숙제입니다. 

□ 안동규: 이전에 옴니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문선
주 자매가 크리스 로라하고 저희 집에서 룸메이트 할 때 저는 AMBS (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에 있었는데 그 앞 집에는 김성한 형제가 살았고, 건너편에는 
남귀식 형제 가족이, 그리고 또 조금 옆에는 이윤식 형제 가족이 살았습니다. 제가 AMBS 생
활을 마무리할 즈음 차성도 형제가 와서 미국에서도 예수촌 교회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된 적
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한국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2021년 현재 그 사람들이 춘천에서 KAC와 MCC로 엮여서 아나뱁티스트 일
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보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나뱁티
스트 역사를 보면 박해가 심해서 사실 자신들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 않습
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끄셔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에서 일어나는 아나뱁티스트 관련 일들은 어느 누가 계획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 것 같습
니다. 이제 총무님들의 이야기에 이어, 현재 이사장으로 계신 남상욱 형제님의 말씀을 들어보
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대 이사장으로서 KAC를 founding하고 building하였지만 남상욱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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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부드럽고 디테일하게 KAC를 잘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상욱 형제님은 KAF 
(Korean Anabaptist Fellowship)대표도 맡고 계시므로 KAC, KAF, MCSK (Menonnite 
Church South Korea)관계를 비롯하여 한국 메노나이트 전체 그림, 교회 관계 등에 대해 말
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남상욱: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래된 그 앨범을 넘기는 듯한 그런 감회에 젖게 
됩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고 머리에 떠오르고 장소도 기억이 나
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KAC 20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교제와 축
복의 시간을 보내는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KAC 덕분에 저의 신앙이 많이 성장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촌 교회에서도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리더 역할을 감당했는데 
KAC로 인해 예수촌 교회가 엄청난 혜택을 봤구나 하는 느낌을 새로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
말 예수촌 교회를 대신해서 KAC,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KAF가 
태동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KAC에 오래된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KAC를 빼고는 한국에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얘기할 수 없고 또 그 시작이 안동규 형
제님의 비전과 그리고 그 열정으로 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규 
형제님하고 저는 1998년부터 예수촌교회를 섬겼는데, 그당시 저는 KAC에는 별로 관심을 두
진 않았습니다. KAC는 서울에 있는 단체고, 당시 안동규 형제와 차성도 형제가  잘하고 계시
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교회 리
더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보니 유니온 교회에서 드린 1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마음은 KAC가 잘 성장해 갔으
면 좋겠다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년 창립예배 때마다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제가 본격적으
로 KAC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1년 춘천시대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KAC가 춘천에 온다
니까 많이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촌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도왔고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사를 도와주면 이사를 시켜준다더라 며 농담도 했었습니다 (웃
음).  그때부터 이사로 활동을 하며 재정 상황, 활동 상황 등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러다가 카프라고 하는 ‘코리아 아나뱁티스트 펠로우십’에도 김경중 형제님하고 계속 같이 참
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중 형제님이 캐나다로 간 이후 2018년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
는데  안동규 형제님이 차기 이사장 직을 맡아 달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고민에 빠졌죠. 내
가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해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과 함께 분
별할 때 도움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나
에게 예수촌교회 다음의 부르심이 여기일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마침 예수촌 교회 리더십 이
양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KAC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KAC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장직을 수락하고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프와 MCSK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카프는 두 가지 흐름에 의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 KAC의 흐름이 있었고 또한 대전의 침신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자리했던 
아나뱁티스트 운동 흐름이 있었습니다. LA에 계신 허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침례교신학대학교 
출신 목회자 그룹이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오랫동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KAC와 
연결되어 교제하다가 2010년 10월 춘천에서 KAF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국에 아나뱁티스트 관련해서 중요한 두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전하고 춘천을 지명할 수 
있겠습니다. 카프는 이러한 배경에서 연대와 교제를 목적으로 생겨난 모임입니다. 처음 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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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춘천, KAF는 북미에서 두 번 사전 모임을 가진 후 춘천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는 Korea Anabaptist Fellowship로 불렀고 교회와 개인들이 모여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KAF 저널을 
발행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지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있게 되는데요.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려면 카프라는 단체로 안 된
다 교회 연합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배용하, 한준호, 김성우 형제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MCSK (Menonnite Church South Korea)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연합회가 탄
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KAF는 아나뱁티스트 정신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의 
친교 모임이라면, MCSK는 교회연합회로 교단적 성격이 있습니다. 카프가 마당이라면 MCSK
는 마당안의 건물로, 카프가 아나뱁티스트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라면  MCSK는 교회로 공고
히 모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다보니 KAC
가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안동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계
획입니다. 얼마 전에 리본 모임에서 알란 클라이더의 마지막 책인 ‘인내의 발효’(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라는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책의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인내가 발효되었는데 개신교의 조급증이 기독교
를 망가뜨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KAC의 입장에서 보면 이 20년이 
조급하지 않았었던 건 분명하고, 어쩌면 우리도 인내의 세월을 보내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
다. 물론 우리의 인내는 그냥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KAC의 20주년 키워드가 인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KAC의 경중 형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고민들을 꾹 참고 인내하셨
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주년을 기념하지만, 앞으로 30주년이 된다면 좀 더 쓸 수 있는 뭔
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맞이하게 될 2025년은 아나뱁티스트 500주년
입니다. 앞으로 3~4년만 있으면 2025년 1월 21일이 아나뱁티스트 500주년인데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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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2차 대담

주제: KAC 20주년을 내다보며
일시: 2021년 11월 6일 (토) 21:00시
참석자: 권세리, 김경중, 김복기, 남상욱, 문선주, 안동규, 이재영, 팀 프로즈 (가나다 순) 

2차 대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1. KAC 현재의 문제점, 당면 과제, 2. 제자도, 평화, 공동체의 3축으로 앞으로 KAC의 과제, 
3. 한국사회에서 평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4. 타 기관과의 연대  5.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다양하게 관여시킬 것인가 
6. KAC의 Governance는 어떻게/어디로 7. KAC의 SWOT 분석 즉 강점, 약점, 위험, 기회 
요인들을 다룸 8.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슈나 아젠다는? 

□사회 안동규: 예, 20주년 기념 일종의 토론에 1차에 이어서 2차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모임은 아주 열정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이여서  누군가가 나중에 되돌아볼 때 매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역을 하면서 내가 느낀 점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삼분
씩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음 사람에게 넘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남상욱 형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남상욱:  KAC의 현재 활동에 대해서 문선주 총무님께서도 이야기 해주시겠지만, 우리의 
정신은 제자도, 공동체, 평화 이 세 가지구요. 현재 하는 활동은 ‘EAR’라고 정리되어 있습니
다. Education, Activity, Resource 세 가지 활동 중 교육에서는 ‘리본 모임’ 즉 정기 독서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아
나뱁티스트 신앙을 소개하는 모임이 있고, ‘아나뱁티스트 컨퍼런스’ 즉 매년 1월 달에 하는 
정기세미나가 있습니다.  활동으로써는 그 아나뱁티스트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 활동들
을 개발합니다.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학교내 평화교육에 참여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외국 
유학생들을 환대하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평화활동과 여성 리더십을 계발하는 ‘시스터 케어’ 
같은 것들이 있고. 자료로써는 아나뱁티스트 관련 자료를 계발하고 보관하지요, 이외에 다른 
관련 단제나 개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료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활동들을 보면서 KAC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 공동체, 평화 이외의 
한 영역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개혁 부분이지요. 아나뱁티스트의 역사를 
보면 아나뱁티스트 그룹은 교회 개혁에 관한 문제를 기존 교단에게 계속적으로 경종처럼 울려
주는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존 주류 교회
에게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도, 공동체, 평화 이외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KAC를 찾아오
시는 분 중에는 그러한 목마름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가 요즘 왜 이러냐?’ 이
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아나뱁티스트에서 찾고 싶어합니다. 아나뱁티스즘에서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21세기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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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나뱁티스트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활
동이 이제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회개혁 쪽으로 더 넓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습니다. 정리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KAC의 세가지 기둥. 제자도, 공동체, 평화 
거기에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둥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선주: 지금 현재 총무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KAC 사역의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
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저는 지금 KAC에서 총무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 굉
장히 버거워요. 일 자체가 버겁다기보다는 공동체와는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KAC의 뿌리부
터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메노나이트 신학교를 다닌 이력 때문에  KAC 총무로 들어
올 수 있었지만,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메노나이트 교회를 매주 출석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
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스템자체가 저와 같은 뿌리가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혼자 일하고 있는데, 뿌리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안내 받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 자체
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계발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하게 뿌
리를 내릴 수 있는 모판이나 체계가 없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슈퍼바이저할 수 있는 존재나 기관도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AC가 20년 이라고 하는 역사에 비해서 지금 현
재 남겨진 KAC는 역사만큼 품이 커져 있지 않고, 어느 부분에선가 단절된 느낌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필요하
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기에는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너무나 분명하고 바쁘
기에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닌 것이죠. 물론 KAC의 현재 과제나 미션
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총무로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무게를 나누었습니다.  MCSK나 
KOPI나 또는 예수촌교회나 예수마음교회나 다 가까이 있지만 이들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일
으키면서 집약할 수 있는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더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거 같아요.

□ 안동규: 총무님이 문제를 잘 파악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다행인 것 같아요. 총무가 문제
를 모르면 정말 우리 갈 길이 없는데,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거 같습니다.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이슈를 가지고 갖고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중 형제님 멀리 있지만 KAC 현재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중: 예, 질문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AC가 나무라면 어떤 상태인가? 나
무라면 어떤 토양에서 씨가 뿌려졌으며 얼마큼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키가 자란 것인가?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독특한 한국의 정치와 분단된 상황 속에서 평화교회를 지향
하는 KAC가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에는 굉장히 큰 도전이 많았던 것 같
아요. 그래서 당면 과제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부족하
다는 것이지요. 저도 KAC 있을 때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또 많이 나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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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같
아요. 
우리가 앞일을 다 알고 가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한계라서, 당면한 현 상황 속에서 있
으면 있는 만큼만 살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KAC 뿌리
는 교회이고 교회 뿌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규모가 작더라도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수 밖 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북미같이 교회가 많은 상태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지원 받기가 좋아요. 하지만 KAC는 교회들 보다 먼저 시작을 
하고 (물론 예수촌교회가 있었지만), 교회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역할을 먼저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에너지를 주면서 생존해야 하
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냥 살아내고 작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안에 화해(reconciliation)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절실하
게 모든 영역에서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평화 이야기 속에는 화해라는 그런 깊은 주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화해, 우리 안에서의 화해. 교회 안에서도 화해, 그런데 이런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끔씩 보는데, 이 화해가 KAC 사역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AC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든지 목표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서로 협력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갖고 있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공동체 
개념이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줌으로 연결된 기술적인 
진보를 현재 경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KAC가 팬데믹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물리적
인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교육이지요. 옛날에는 유명 강사를  섭외해서 한국으로 모셔 와서 
했는데 지금은 원한다면 줌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와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진 거라 
이것은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KAC 사무실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넥서스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한 달 사백 얼마씩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
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큰 지출을 몇 년씩 했는데, 지금은 사실 공간이 필요 없어요. 가
상 공간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보고. 교육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팀 프로즈:  (1차와 달리 팀은 영어로 이야기했고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편집자 주) 
20년은 긴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것이 변했고, 한국 재세례파 운동에 많은 변화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변화 관리 (change management) 
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동안 한국어로 된 재세례파 책도 많이 출간되었
고, KAC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한국사회가 평화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한 것과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환경 스캔 (environmental scan) 즉 밖에 무엇
이 있는가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하나의 현실로 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네트워킹 또는 협업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 많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KAC를 거쳐간 학생들도 있고, 회복적 정의 운동의 인연도 있
고, 책, 모임, 교회 등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KAC가 더 큰 교회 활동 네트워크나 활
동가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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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찾던 
것은 ‘왜’ 였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주 자매는 지난번에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했고, 경중 형제는 교회의 뿌리는 곧 그리스도라
고 했습니다. KAC의 뿌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이 뿌리가 선교
(Mission)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리와 선교를 생각하면 과거와 
미래를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사명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KAC에
서 출간한 책, 각종 강연, 여러 관계와 네트워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
리가 추구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경중 형제는 화해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
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온 것 같아요. KAC가 선교단체로 등록되어서인지 이 관계
란 선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란  무엇인가
요? 나는 그것이 예수촌교회 리더들이 KAC에 대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비전이었던 한국과 
한국 교회에 아나뱁티스트를 소개하고 영향을 미치고 변화하는데 도움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런던 메노나이트 센터의 스튜어트 머레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도 그들도 비슷한 상황이
었습니다. 런던 메노나이트 센터는 영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
의 센터 건물을 팔고 선교단체인 브리지 빌더 (Bridge Builders)와 평화 교육 단체로 나뉘어
져서 더 이상 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개척 네트워크인 어반 익스프레션 (Urban 
Expression)으로 존재합니다. 어반 익스프레션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가치 선언 (Value 
Statement)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치 선언문. 그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짧은 선언이 아니고 25가지 다른 가치를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관계가 회복되고, 단순하게 살고,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관계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공유하
고 사람들을 그 가치로 초대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 가치선언은 신앙고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의 일부입니다. 
KAC에 일어난 큰 변화 중 하나는 선주 자매가  KAC에서 혼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선주자매
가 솔직히 나누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KAC에 있을 때는 경중 재형형제가 있어서 역량도 
많고 은사도 다양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중 형제가 졸업한 콘래드 그레이빌 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 교목
을 만날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둘러 보게 하면서 이 학교는 목사들이 지은 것이 아니
고 사업가, 농부와 주부들이 지은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사역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학자, 책, 교육자, 목사를 통해서 이지만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평신도, 사업가, 교사, 
주부, 농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점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
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신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재영 형제가 평화사역을 통해서 크리스챤 외에 학부모, 교사,  
공무원 등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처럼 선교가 평신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기: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
니면 원하게 됐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 됐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가 됐든, 바울이 됐든 우리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 부름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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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게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에너지 레벨과 순종여부를 점검해야하지 않을까하
는 생각이 좀 들고요.  
KAC가 자료 센터다, 뭐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말고 점검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있어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할 건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KAC가 
외부로 에너지를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도 있지만 외부
에서 KAC를 보면 그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KAC가 물론 받는 것도 있지
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각 사람의 에너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에너지, 또 나름대로 
네트워크로서 서로 갖고 있는 에너지 등을 이제 같이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이재영: 저희가 KAC 초창기 때부터 계속 고민하던 주제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영역이었어요. 진짜 방향 설정을 잘 했다라고 봐요. 평화에 대한 이슈
도 그렇고요. 목사의 이중직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체성이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병역 
거부도 포함해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이게 말이 되냐 한국에서 
될 수 있는 상황이냐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KAC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앞으로 나
갈 방향으로서 이런 주제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
서 KAC가 나름대로 방향 설정이나 제안 같은 방식으로 어떤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런 기여
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축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제안을 잘 담을 
수 있는 형태로까지 더 갔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양립하
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방향 설정을 잘하고 잘 내다 보았다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그걸 잘 구
현하지 못한 아쉬움.  그런 주제를 우리가 더 잘 구현해 내었으면, 그런 필요가 있을 시기에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안동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공통점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들었습니다. 기
본적으로 우리를 분석할 때 문제점은 사람이라고 봐요. 문선주 총무가 본인 혼자서 하는 거 
같지만 그렇진 않죠. 우리가 했던 아나뱁티스트 네트워크가 어딘지 모르게 누룩같은 느낌을 
있어요. 제주도, 논산, 진해, 덕소, 등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가고 퍼져 가고 있고 
네트워크로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안에 축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
고 춘천이라는 지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저나 남상욱 형제나 교회가 KAC 사역에 대해서 직접 또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서 여전히 버
티고 있지만, 문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전히 사람입니다. 
저도 스튜어트 머레이를 만난 적 있었는데 런던 메노나이트 센터는 지금 건물도 없지만 여전
히 임팩트가 있는 것은 대단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사람을 집어넣고 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자도, 평화, 공동체 이 세가지 영역에서 제자도와 공동체 부분
은 각 교단이나 개인이나 100% 동의하죠. 제일 설정하기 힘들면서도 생각들이 다른 게 평화 
같아요. 평화라는 것을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특히 이제 평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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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형 형제가 회복적정의 운동하면서 확산 했듯이 복기 형제가 그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데 그러면 KAC는 평화운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KAC는 평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십시다.  제자도 공동체는 우리가 하
던 대로 하면 되지만, 평화 부분은 어떻게 가야될지 정확한 로드 맵이 안 되어있는 거 같아
요. 전쟁 문제도 그렇고 핵, 평화, 이런 이슈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남상욱: 평화 이슈에 대해서는 KAC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KAC가 온갖 거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영역에 평화, 예를 들면 
남북간의 평화는 더 잘하는 단체가 더 많이 있어요. KAC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회와 관련
된 교회 안의 평화, 교회 밖의 평화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는 화해와 용서의 부분일 
거고요. 교회 바깥 평화는 구제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이러한 4가지 영역을 우리가 조
금 더 집중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지금 관심 쓰는 건 교회를 중
심으로 해서 교회와 평화,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컨퍼런스나 리본모임 (KAC가 매달 주최
하는 독서 모임, 편집자 주)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선주: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평화에 물들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평화를 배워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평화교육 연구소도 있고 평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
다. 이게 KAC가 뿌린 열매일수도 있고 시대적인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김성한 MCC 
대표님하고 잠깐 이야기 했었을 때 북미에서는 이미 제자도, 공동체, 평화를 뛰어넘어 그 이
상의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저도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제자도 평화 공동체라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한국교회에 전했고, 지금은 
그 필요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
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 단체들에 비해 굉장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는 작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교단이 다른 경우에는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고 특별히 교회 내부적인 일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공
략하고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야 된
다 싶습니다. 

□ 김경중:  저희가 그 2001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팀 형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자
도는 사랑입니다. 평화는 사랑입니다.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이었어요. 이 말을 굉장히 소중하
게 여겨서 웹 사이트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거 같아요.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평화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그땐 제가 
평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많이 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평화
를 강조하면 할수록 사랑에 대해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평화와 사랑이 서로 다른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를 모르는 사람도 없는 거 같고,  교회에서 평화 이야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방법
론에 있어서 어느 노선을 따를 것인가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KAC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KAC라면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항상 내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평화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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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영어로 
surrender, 우리가 surrender하지 않으면 평화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서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와 KAC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또 그것이 사랑
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용서도 화해도 자연스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것을 너무 프로그램 식으로 운용하고,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화의 한 꼭지
를 담당해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소화해서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평화이지 않습니까? 평화는 사랑의 결과
인 것이지요, 사랑의 결과.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안동규 
형제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과 사랑” 딱 받침 하나 차이에요. 이
거를 어떻게 우리가 품어낼 것인가?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 여기서 평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팀 프로즈: 한국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성경의 한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은 
에이레네 (εἰρήνη)라는 단어를 92회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 이 단어를  89번 이
나 평화 (peace)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평화를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역 성경책은 92개 중 3번만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대부분은 평강 또
는 평안으로 번역됨, 편집자 주).  “εἰρήνη”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평화를 보지 못하고 낯선 개념으로 볼 수 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
을 보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
제입니다.  평화는 의사소통에서 시작되고  의사소통은 갈등을 다루는 방법, 다른 사람을 존
중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
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는 데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
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여러 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
서 적어도 기독교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 김복기: 지금 회복적 정의나 평화에 대한 것들이 한국과 한국교회에 많이 전달이 된 것 같
고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KAC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보
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 재판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부분들도 생겨났고, 회복적 정의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라든지 어떤 매스 미디어에서도 이제 평화를 
대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통일은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지만 평
화에 대해선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란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단
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 미디어에서도 자주 보는 게 남북한 관계에서 그냥 
통일 이야기를 안하고,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KAC 혹은 우리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어떻게 이 평화를 교회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
은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독일 교회하면은 두 가지의 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람과 기여입니다. 그중 기여에서 
특히 사회에 기여 한 것을 생각하면 나치 상황에 있어서 고백교회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서독, 동독이 통일을 할 때 국경선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던 독일 교회의 역할이 떠오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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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모델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사
회 속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에 점검해야 될 지점이 이거죠. 정치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것이 복음적이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질문을 하면서 평화에 대
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거창한 것
이라기 보다는,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평화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로컬 피
스 (local peace)라 부르는,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평화를 실천해야 될 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일의 일상 속
에서 에브리데이 피스(everyday peace)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
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평화를 실천할 건가 와 같은 질문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예전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 리더들이 목소리를 많
이 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목소리, 교회의 목소리는 작은데,  
KAC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이런 고
민의 지점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재영: 한국 사회에서 아나뱁티스트 그룹이 제자도, 평화, 공동체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
여를 해왔고, 평화에 대한 부분은 담론이 됐던, 실천이 됐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기
여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KAC가 기여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긍정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인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전 받
고 있는 KAC가 평화의 어떤 쪽에 더 기여 할 수 있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향 설정만이라
도 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평화주의 인데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실천 영역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 기독교 평화주의 그런 쪽에 자료 센터 역할은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평화주의 본질을 소개하고 성경적 정의와 의미를 잘 파악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
겠습니다. 너무 실천 영역과 편안해 보이는 면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누구에게나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정할 때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교회와 평화라고 하는 그 주제로 더 집중 필
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어떤 평화냐 그 성격은 무엇이냐 처럼 그 내용적 성
격을 규명할 때 저는 정의로운 평화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평화라는 개념
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있는 면도 있는데 저는 정의로운 평
화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전 KAC 시절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고 정의로운 평화다라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선교사님도 반전 운동이 아니고 참평 운동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
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적극적 평화 개념은 정의를 키워드로 같이 가는 개념이 됐으면 좋겠어
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방향 설정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 안동규: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이제는 제자도, 평화, 공동체를 넘어서는 이야
기를 할 때가 되었고,  평화 버전 2, 제자도 버전 2  공동체 버전 2를 이야기 할 때입니다. 
평화 운동의 방향성을 특별히 재형 형제가 잘 언급해 줬고. 또 에이레네 (εἰρήνη)라는 단어에 
대한 번역 상의 오류 그리고 우리가 통전적인 에이레네를 잘 해야 함을 팀이 이야기 해주었고 
또 남상욱 형제도 교회 안의 평화. 교회와 관련된 평화를 이야기를 했고요. 김경중 형제도 그
리스도 중심의 평화 이야기를 해서 그와 관련된 방향성이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교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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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평화라는 표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논
의를 하고 누군가가 그 단상을 쓰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들끼
리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지요. 요즘은 우리 복기 형제님 출간하신 플랜 P를 보면서 로컬 피
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작은, 실현 가능한 교회 중심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20년 우리의 
방향으로 설정이 된 거 같아요.  물론 방향에 대한 약간의 변화와 수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될 거에요. 결론 부분인데 가장 KAC한테 필요한 
걸 이야기해도 되고 운영(governance) 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고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딱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묶여지면 공통의 의견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 남상욱:  앞서 이야기했지만 교회개혁 운동이 KAC가 나갈 방향 중에 하나다 라고 다시 말
씀드립니다. 문선주 자매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자도, 공동체, 평화를 넘어서는 담론처럼  KAC
가 20세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
다. 그래서 여러 교회개혁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펼쳐주는 그런 마당으로서 KAC가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까 처음에 말씀한 EAR, resource도 있지만 relationship 그거를 더 강화하는 거죠. 옛날에 
했던 네트워킹입니다. 사실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제는 새로운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음 20년을 내다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선주: 아까 사람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사람이고 KAC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좀 준비시키고 저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
년 동안 KAC에서 있으면서 발견한 것은 제 목소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일반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소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곳에 왔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
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피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유로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들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자도, 공동체, 평화의 영역에
서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로 있으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부족하고 갈피를 계속 잃고 있
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고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KAC가 무엇을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
는지를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구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나뱁티스트 사람들 자체가 아나뱁티스트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
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 저는 그런 내부적인 일들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 김경중: 예, 저는 KAC기 당면한 과제도 많고 환경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아서 사람들도 부
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같아요.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죠. 20년 동안 그래도 해체되지 않고 이렇
게 협력해서 조금씩 뭔가를 이루어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저는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어
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아나뱁티스트를 뛰어 넘었으면 좋
겠어요. 여기 캐나다에 와서 아나뱁티스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교
회가 퇴보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나뱁티스트 비전이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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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뱁티스트를 넘어서는 비욘드 아나뱁티스트
(Beyond Anabaptist)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세기 아나뱁티스트 교회는 도전을 많
이 받고 있는 것이지요.  16세기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생각하면 그 분들이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밖 에 없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목숨도 내놓을 정도였는
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초기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고요. 이 분들은 자기들이 아나뱁티스트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나뱁티스트라고 불러주었잖아요. 아나뱁티스트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나뱁티스트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재영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적인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고,  
정체성과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가야할 것 같아요. 
선례를 보고 간다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간다거나, 그런 건 참고할 수 있을 뿐이고, 
하루하루 그냥 씨름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요. 토양이 받쳐 주는 게 없다고 위축될 필
요도 없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래
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 보내 달라고.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저도 
기도 많이 했었지요. 춘천으로 와서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KAC에 이렇게 문선주 
자매님 혼자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교회가 더 참여할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입니
다.

□ 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KAC와 20년 이상 함
께 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우리가 여전히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지혜와 열정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문화에서 아나
뱁티스트의 가치를 소개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선구자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젊은 시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시작되었고,  아나뱁티즘에  대해 궁금
증이 생겨 여러분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KAC가 젊은 세대
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무엇을 집중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그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그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이 어
떤 것인지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활동, 어떤 성격, 어떤 관계,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방문한 어떤 교회
는 교인을 제자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와 교회내 그룹이 하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자도로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일지 목사와 교인들과 함께 상상해보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상상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평화로 가
는 길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관계에서, 교회를 위한 공동체로 가는 길
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도, 커리큘럼도 아니지만, 상상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시켜 그 길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김복기: 제자도, 공동체, 평화를 넘어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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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우리가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내년 1년 동안은 그
런 어떤 정체성  내지는 신념, 핵심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
고 싶어요. 저도 이제 팀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세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교단체
들도 다 쇠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대를, 혹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다시금 초청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 서울 메노나이트 모임, 한 1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분이 KAC의 아나뱁
티스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됐어요. 한 분은 터키에서 접속이 되고 있어요. 
그 분 중에 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굉장히 괜찮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보다도 너무 많이 뒤떨어져서 들을 수 없고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계실
까 이런 질문까지 나오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나뱁티스트를 추구하는 게 아니
잖아요,  그 아나뱁티스트가 16세기 때 지향했던 지점은 그 1세기의 교회였고 우리가 손가락
을 볼 것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1세기에 그들이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지금 두 달째 모임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해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회복적 정의가 갖고 있는 그 소통의 능력과 가치들,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자산이예요. 평신도에 대한 존중은 
큰 자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춘천에서 회복적 서클 교육 받은 두 분이 원주 IVF 간사인데 캠퍼스에 들어가
서 이것을 청년들한테 한 번 해보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아나뱁티스트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을 적용해 보려 노력하는 것이
지요. 그래서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을 적용해보려는 그 
지점들을 잘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영: 저는 처음에 20년 후에 KAC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감정이 다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첫 스텝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맞
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한 편으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이나 20년 내다보고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
가 또 다시 원래 책임과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KAC 20년은 본의 아닌 인큐베이터 역할이었다라고 평가해요.
그게 회복적 정의 운동이 됐던, 또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됐던, 자료가 나오는 
것이 됐던, 저는 다 그게 KAC가 기여한 면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KAC란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인큐베이터 그 이상의 역할을 저희가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찌보면 KAC라고 볼 수도 있어요. KAC 뿌리로부
터 나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KAM (Korea Anabaptist Movement)같은 걸로 바뀌어야 되
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어떤 무브먼트으로서 역할 또는 network로서의 역할로  
여기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가 KAC의 성과로 같이 묶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단체로 어떤 일를 해야 되는 단체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그 자체를 계속 어떻게 존속해 나갈까 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각자 활동들은 하는데 그걸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 네트워킹 역할 또는 무브먼트
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찾는 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과가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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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한국 아나뱁티스트 무브먼트에서는 한 파트를 맡는 것이 될 것입니다.  KAC 관점에서
는 한국의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열매로서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쉽게 묶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KAC의 미래는 KAM이나 KAN (Korea Anabaptist 
Network)으로 갈 수도 있다 즉 성격 규정을 새롭게 해보는 것도 저는 또 좋지 않을까하는 생
각도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 세릴: 저도 KAC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매우 감사합니다.  KAC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
는 것 그리고 제가 과거에 갖게 된 경험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
운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어떤 추천이나 제안은 아직 없습니다.  

□ 안동규: 여러분들의  제안이 벽돌 쌓듯이 잘 쌓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17년동안 이사장하
면서, 그 당시엔 센터였죠,  에너지 팍팍 넘치는 팀, 경중 형제, 재형 형제같은 활동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센터가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요. KAC가 이제 20살이 되어 돌아
보니 많은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형 형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넬슨 
크레이블, 스탠리 그린 인지 제임스 크레이블이든지 그들에게 KAC 만들자고 할 때 우리는 인
큐베이터지 플랜터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지요.  
지금 KAC 뿌리의 뿌리는 교회 회복운동이었죠. 이 뿌리는 예수촌교회와 예수 마음 교회로 이
어집니다. KAC가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안에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
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개혁은 중요하지요.  제가 아까 첫째 문제를 사람이라고 말씀 드렸지
요, 둘째는 이제 영어 단어 G로 시작 하는 G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G 제너레이션
(generation)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재형 형제가 Korea Anabaptist Movement을 말씀 하셨
는데 Movement가 시간이 가면 Management가 되고 그게 잘못되면 Monument가 돼요. 그
런데 우리가 가만 있으면 Movement가 Monument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Movement
를 잘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KAC가 커넥서스처럼 코리아 아나뱁티스트 커넥터 
(connector)아니면 커넥션 (connection)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그래도 KAC입니다 그런 생
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문선주 총무가 혼자서 열심히 하지만 혼자만 있
는 거 아니죠. 남상욱 형제나 저나 또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내적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버넌스를 완전히 다르
게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어떠한 변화를 주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지금 팀도 캐나다에 멀리 있지만 1년에 3~4번만  참여해주면 충분
히 이렇게 커넥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G 영역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들만 참여하면 이게 monument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새 제너레이션을 찾
아야 합니다. 20년 전의 경중 형제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20년 전의 팀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을 조금 더 충원해서 제
너레이션을 뛰어넘고 또 포함시키는 그런 거버넌스를 가지는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
으로 올 20년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구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 하나가 다 진국입니다. 서로 다 같이 깊이 느꼈을 것 같고요.  잘 
정리되면 좋은 우리의 방향성과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조금 정리를 한 걸 갖
고 20주년 행사를 마친 다음에 누군가가 준비를 해서 방향성 정립을 위한 모임이 있으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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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수촌교회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핵심 가치와 신앙고백 (conviction statement)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새로운 사명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
을 한 10개 문장, 한 20가지 가치를 만들어서 재정립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나왔던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다음에 그걸 발표하면서 서로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늘 모임이 20년 후에 사명선언문 로드맵을 만드는 초석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KAC
가 만들어 질 때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외국의 많은 분들,  팀을 포함해서 KAC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를  방문한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에게 도움 줬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것을 나누
면서 이제 다음 20년을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 한 말씀하시죠.

□ 남상욱: 네 최근에 지금 KAC 자료를 모아 정리해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KAC
가 2001년부터 정말 많은 일들을 벌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매년 초청했던 분들의 말씀, 사
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KAC가 얼마나 한국교회들에게 영향을 주
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척박한 토양에서 애써주셨던 초기멤버인 팀, 경중 
형제님, 재영 형제님 그리고 세릴 자매님에게 그리고 이사장으로 섬기셨던 안동규 형제님께 
큰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촌교회와 예수마음교회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교회를 대표하여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KAC
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보면 KOPI가 생겨나서 회복적정의운동이 더욱 활발해
졌고 이 땅에 많은 유익한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KAF와 MCSK가 생겼던 일 등 한국 교
계에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KAC가 새로운 국면
을 맞았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문제,  제너레이션 문제 또한 거버넌스 문제도 있습니
다.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KAC 초창기에 많은 토의를 거치며 아
나뱁티스트의 정신인 제자도 공동체 평화의 영역을 정했던 것처럼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22
년 내년에는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정할 것입니다. 이럴 때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모임을 하면서 저 역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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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KAC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역사성과 방향성을 조망하기 
위하여 3편의 소논문을 싣는다. 첫 번째 논문은 기독교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 

아나뱁티즘의 역사와 그 운동에 대한 여라 학자들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미있는 제안을 담고 있어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두 번째 논문은 북미에 사는 아나뱁티스트 교회 사역자의 시선을 통하여 한국의 
아나뱁티스트에게 값진 교훈과 큰 도전을 던진다.    

세 번째 논문은 오랫동안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몸담아 온 내부자의 시선으로 
제자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한다.  

1. 아나뱁티즘과 한국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배덕만)

2. 아나뱁티스트 영성: 그 급진성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박준형)

3. 아나뱁티스트와 제자도 (김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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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즘과 한국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배덕만(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사)

I. 글을 시작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의 창궐과 함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절정에 달하면서, 지리적·시간적 한계가 상당 부분 극복되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간
의 통제가 무한히 확장된 것 같던 바로 그 시점에, 코로나바이러스-19가 인간의 성취와 능력
을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재난은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
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또한 지역교회들이 집단감염의 주범으
로 떠오르면서 이미 추락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평판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 텅 빈 예
배당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조롱은 이 시대 교회의 자화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나뱁티즘에 대한 교계·학계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6세기 
이래 주류 교회들에 의해 이단ㆍ광신도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아나뱁티스트들은 오랫동안 세
상을 등지고 살아야 했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한국에서 아나
뱁티즘은 그동안 기피대상이었고, 지금도 편견과 오해의 그늘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
이다. 그럼에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아나뱁티즘이 한국사회와 교회 내에서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규모와 세력은 여전히 작고 소박하지만, 그들이 추구
하는 이상과 삶의 방식은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자도, 
공동체, 평화는 어느덧 한국교회에서 익숙한 개념이 되었고, 이 가치들에 주목하고 실천하려
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 글은 아나뱁티즘의 역사와 신념을 간략히 정리
하고, 한국적인 상황을 소개할 것이다. 특히, 타 교단에 속해 있지만,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유용한 대안으로 아나뱁티즘에 주목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아나뱁티즘에 대한 동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아나뱁티스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로
써, 지난 역사를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 땅의 아나뱁티스트들에게 작은 응원과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II. 교회사 속의 아나뱁티즘

1. 16세기 종교개혁과 아나뱁티즘

(1) 역사

중세 말 유럽은 근원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민족주의와 중상주의가 발흥하면서, 유럽의 정치
와 경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가 확산되면서 지식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인 교황제와 봉건제를 개혁하려는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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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급진적 종교개혁”으로 알려진 아나뱁티즘(혹은 재세례파운동)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출
현했다.

1525년 1월 2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조지 블라우록(George Blaurock)이 콘라드 그
레벨(Conrad Grebel)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성찰한 후 유아세례를 부정하
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례 받은 것이다. 이후, 이 운동은 취리히 외곽으로, 즉 동쪽
으로 상트 갈렌과 아펜첼, 서쪽으로 바젤과 베른, 북쪽으로 할라우, 샤프하우젠, 발츠후트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1527년 1월 펠릭스 만츠(Felix Manz)가 수장을 당하는 등 가혹한 박해를 
겪었지만, 같은 해 2월 스위스와 독일 국경에 위치한 슐라이트하임(Schleitheim)에서 아나뱁
티스트 지도자들이 회합을 갖고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신
념을 7개 조항으로 정리한 것으로서,1) 그들은 이렇게 박해 속에서 내적 결속을 강화해나갔다.

스위스의 뒤를 이어,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아나뱁티스트 공동체가 출현했
다. 이곳에선 스위스 형제단의 영향과 함께 독일 농민전쟁을 이끈 토마스 뮌처(Thomas 
Muntzer)의 영향이 지대했다. 한스 후트(Hans Hut)와 멜키오르 링크(Melchior Rinck)는 뮌
처의 영향 하에 사회정의, 신비주의 영성, 역사적 종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한편, 한스 뎅
크(Hans Denck)는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지만 신비주의적 성향은 공유했다. 스튜어
트 머레이(Stuart Murray)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4개의 하부 그룹이 탄생했다. “하나는 후
트의 종말론적 비전을 따랐고, 두 번째 그룹은 뎅크의 신비주의적 영성을 받아들였고, 세 번
째 그룹은 후트와 뎅크의 강조점을 혼합했으며,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분리주의자적 비전을 
심화하였다.”2)

독일 북부와 네덜란드에선 멜키오르 호프만(Melchior Hofmann)의 주도 하에 1530
년대 초반부터 아나뱁티스트들이 급증했다. 호프만은 새 예루살렘이 스트라스부르크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 “신비주의적, 계시적, 혁명적, 그리고 (정도는 덜 하지만) 성서주의
적 요소들을 종합”한 “멜키오르파 아나뱁티즘”이 이 지역에서 유행했다. 호프만의 영향은 네
덜란드로 이어졌다. 그 결과, 얀 마티스(Jan Mattys)와 얀 반 라이덴(Jan van Leiden)이 뮌스
터를 새 예루살렘으로 선포하고 지방 군대와 전쟁을 벌였다. 뮌스터 시민들의 대량학살로 막
을 내린 이 사건은 “초기 아나뱁티스트 역사 속에 가장 큰 재앙”3)이었다. 하지만 이후 메노 
시몬스(Menno Simons)를 중심으로 메노나이트라는 평화주의적 재세례파운동이 출현하는 계
기가 되기도 했다. 

끝으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로 확장된 아나뱁티즘은 예외 없이 혹독
한 박해를 겪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순교를 당했고, 일반 교인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사실, 16세기에 수천 명의 아나뱁티스트들이 희생당했다.”4) 이런 치명적인 위기 상
황에서 많은 아나뱁티스트들이 모라비아와 그 너머 지역으로 피신했다. 1533년 무렵, 이 지역

1)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의 7가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회개 및 개심을 경험하고 자기들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다 소멸되었다고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2)일단 재세례파의 
신앙을 받아들인 후, 세례까지 받은 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 비록 부주의의 결과였다 
하더라도 파문시킨다. (3)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우선 세례를 받아야 한다. (4)세례 받은 이
들은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 놓은 악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성별해야 한다. (5)교회의 목사는 바
울이 명하였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는 인물이어야 한다. (6)교인들은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7)교회 교인들은 누구도 맹세 할 수 없다.

2) 스튜어트 머레이,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 강현아 옮김 (대전: 대장간, 2011), 206.

3) 스튜어트 머레이,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 214.  
4) 스튜어트 머레이,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 221. 아나뱁티스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티엘레

만 반 브라이트, 『순교자의 거울」, 번역위원회역 (서울: 생명의서신, 2005)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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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야콥 후터(Jacob Hutter)의 영향 하에 “후터파”(Hutterites)로 알려진 아나뱁티스트 공동
체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재화의 공동사용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실천했다.

(2) 아나뱁티스트와 교회

아나뱁티즘의 역사는 이 운동의 지리적·문화적 다양성 및 각 그룹 내의 신학적·신앙적 복잡성
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나뱁티즘의 신앙과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그럼에도, 이 운동 내부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상적 핵심을 
살펴보자.

먼저, 아나뱁티스트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 교회
의 회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일차적으로, 아나뱁티스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국가와 교회의 통합(313년)을 교회의 변질과 타락의 근원으로 규정했다. 이런 통합 이후, 유아
세례, 전쟁, 형식주의 등이 교회에 만연하여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5) 이런 문제의식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당대의 주류 교회였던 로마가톨
릭교회와 관주도형 종교개혁(Magisterial Reformation) 모두를 향한 통렬한 비판으로 이어졌
다. “그런 교황의 교회가 오류 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가 오류 자체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6) 동시에, 그들의 기준에서, 
비텐베르크, 취리히, 제네바,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세워진 개신교회들도 규모와 범
주의 차이만 있을 뿐, 국가교회로서 기존 가톨릭교회의 오류를 답습했을 뿐이다. 그래서 “아
나뱁티즘은 이런 패턴과 완전히 결별했다.”7)

이런 문제의식 하에, 아나뱁티스트들은 교회를 “신앙고백에 근거한 세례를 통해 자발
적으로 신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 정의했다.8) 이 정의는 아나뱁티스트 교회론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이들이 믿는 거룩하고 보
편적인 교회는 “일치된 마음으로 한 하나님, 한 주님, 그리고 한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들”9)로 
구성된다. 또한, 교회는 이런 신앙고백의 토대 위에 세례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
라서 이런 고백을 전제하지 않은 유아세례는 인정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신자
들이 철저하게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세례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아세
례와 특정 신앙(혹은 교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국가교회체제도 용납할 수 없었다.

아나뱁티스트들은 “거룩한 존재들의 교회”를 추구했다. 비록, 하나님의 교회는 영과 
진리에 속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거룩한 신자들로 구성되며, 그런 거룩함은 신자들의 개인
적·공동체적 삶을 통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신념에 따라, 이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온전하고 순결한 교리
2. 성례의 성경적 사용
3. 말씀에 순종

5) 김명배, “16세기 재세례파의 「쉴라이타임 신앙고백」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기독교 윤
리,”『현상과 인식』, Vol. 38(3) (September 2014), 177.

6) Walter Klassen. ed., Anabaptism in Outline (Waterloo, Ont.: Herald Press, 1981), 110.

7) Walter Klassen. ed., Anabaptism in Outline, 101 .
8) Walter  Klassen. ed., Anabaptism in Outline, 101.
9) Walter Klassen. ed., Anabaptism in Outline,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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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실되고 형제 같은 사랑
5.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용감한 고백
6.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억압과 환란10)

이처럼, 이들은 교회에 대해 높은 영적·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출교를 포함한 엄격
한 치리를 통해 자신들의 이상적 교회를 이 땅에서 구현하려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
두 교회 내에서 죄인과 의인의 공존을 인정하며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을 정당화했다. 하지
만 그런 신학과 관행이 아나뱁티스트들에게는 신학적 궤변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러므로 불의한 사람과 죄인들, 창녀와 간음자, 싸움꾼, 술주정뱅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
가 아니며,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11)

이런 확신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했다. 그들은 개인적·교회적 차원에서 일
체의 폭력을 반대했고, 국가적 차원의 폭력사용도 단호히 거부했다. 전쟁과 사형제도에 반대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물론, 이들 중에도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12)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나뱁티스트들은 검
을 사용하는 국가의 공직자(특히, 군대와 경찰)가 되길 거부했다. 동시에, 이런 신념과 실천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화될수록 극심한 탄압과 박해를 감수해야 했다. 군대와 경찰로 정권
을 유지하고 전쟁으로 국가적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방어하는 시대에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주
의는 비현실적·시대착오적 광신주의요 반체제적 불온사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고수했다. 그들에게 고난과 순교는 제자도의 본질이
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세례파에게 있어서 이 폭력적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오로지 
고난의 각오, 고난의 감수와 무저항의 순교를 통해서만 증거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용과 인
내야말로 참교회의 표식으로 통했던 것이다.”13)

2. 21세기 아나뱁티즘

(1) 후터라이트(Hutterites)

후터라이트는 메노나이트, 아미쉬와 더불어 현존하는 또 하나의 아나뱁티스트 그룹이다. 이들
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 이 공동체는 ‘형제들이 더불어 사는 장소’ 
라는 의미로 부르더호프(Bruderhof)라고 불린다.14) 이들은 성인세례와 신자의 세례, 무저항과 
평화주의, 단순한 생활방식 등의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공유하지만, 공동체 생활과 재산 공유
라는 생활방식 때문에 아미쉬․메노나이트와 구별된다.15) 

박해를 피해, 공동체생활을 시작했던 일군의 재세례파들이 1528년 아우스터리츠

10) Walter Klassen. ed., Anabaptism in Outline, 116.
11) Walter Klassen. ed., Anabaptism in Outline, 112.
12) 대표적인 인물이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정치학자인 존 레데콥이다. 그의 주장에 대해선, 존 레데콥, 

「기독교 정치학」, 배덕만 옮김(대전:  대장간, 2011)을 참조하시오.
13) 김명배, “16세기 재세례파의 「쉴라이타임 신앙고백」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기독교 윤

리,”188.

14) 존 A. 호스테들러,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춘천: KAP, 2007), 11.
15) 존 A. 호스테들러,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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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erlitz)와 모라비아(Moravia)에서 첫 번째 부르더호프를 조직했고, 후에 야콥 후터(Jacob 
Hutter, 1500-36)가 이 그룹을 이끌었다. 후터가 화형을 당한 후, 그의 이름을 따라 ‘후터라
이트’로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모라비아에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
아, 러시아로 이주했다. 러시아에서 또 다시 박해를 받자, 천여 명의 사람들이 1874년부터 
1879년 사이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남부 다코타(Dakota)에 세 개의 분
리된 농업공동체를 건설했다. 슈미드로이트(Schmiedeleut), 다리우스로이트(Dariusleut), 레흐
레로이트(Lehrerleut).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적국 언어인 독일어 사용, 전
쟁채권 구매 거부 등의 이유로 또 한 차례 오해와 박해를 경험했다. 특히, 두 젊은이가 군대 
수용소에서 학대와 고문으로 사망하자, 다수의 후터라이트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캐나다로 이
주했다. 그 결과, 현재 후터라이트의 2/3가 캐나다에 거주한다.

후터라이트 마을마다 공동체 중앙에 위치한 공동 식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집들이 
위치해 있고, 이 집들에서 여러 가족이 독립된 생활을 한다. 다른 건물들은 유치원, 학교, 세
탁소, 그리고 여러 작업실과 산업시설을 위해 사용된다. 후터라이트는 사유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1세기 교회처럼 물질을 공유하며 산다. 자동차, 라디오, 텔레비
전, 잡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트럭과 스테이션왜건을 
이용할 뿐이다. 이들의 삶은 매우 검소하다. 남자들은 검은 멜빵바지를 입고, 여자들은 물방울
무늬의 머릿수건을 두르고 다채로운 색깔의 긴치마를 입는다. 구성원은 전체의 선을 위해 일
한다. 모든 필요는 공동의 가게에서 제공되므로 아무도 월급을 받지 않는다. 후터라이트들은 
일요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전 학교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오스
트리아 억양의 독일어로 진행되며, 찬송으로 시작되어 설교와 마침기도가 이어진다. 후터라이
트들에게 독일어는 매우 중요하다. 한 공동체는 약 90-100명 정도로 구성된다. 120명-130명
에 이르면 다음 공동체를 위한 장소를 물색하고, 자금을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한다.16) 

후터라이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준비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성공했다. 아
이들 대부분은 8-9학년까지만 학교에 다니고, 여자는 대략 19-20세 남자는 20-26세에 세례
를 받는다. 소녀는 22세 정도에, 남자는 조금 더 나이 들어 결혼한다. 산아제한은 금기사항이
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출산율이 매우 높다. 여인들은 대체로 9명 이상의 자녀들을 낳
는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매우 가부장적이며, 여성들은 주요 직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
제된다. 한편, 이들은 이혼한 사람들을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20세기 동안 북미
에서 이혼한 후터라이트는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 가족 및 친족 간의 유대가 매우 긴밀하며, 
정신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 결과,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도 없다. 존 A. 호스
테들러(John A. Hostetler)에 따르면, “후터라이트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공동
체로 살아가는 안정된 생활의 분명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17)

(2) 네오-아나뱁티스트(Neo-Anabaptists)

스튜어트 머레이의 분류에 따르면, 현재 아나뱁티즘을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첫 번째 그룹은 초기 아나뱁티스트들의 후예들인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그리
고 아미시이다. 두 번째 그룹은, 이후에 시작된 다른 교단들이지만 아나뱁티즘에

16) 존 A. 호스테들러,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 39. 
17) 존 A. 호스테들러,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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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감을 받은 이들로서 다양한 형제파 그룹들, 부르더호프운동, 그리고 일부 
침례파이다. 세 번째 그룹은, 메노나이트와 형제파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말이암
아 많은 나라에서 새로 생겨난 아나뱁티스트 교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은 새로운 아나뱁티스트들인데, 이들은 다른 기독교 전통들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형성과정에 아나뱁티즘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한다.18)

이 분류에서 네 번째 그룹이 바로 네오-아나뱁티즘에 해당한다. 이들은 20세기 후반
과 21세기 초반 미국 복음주의 내부에서 출현했다. 아나뱁티즘 전통의 신학자들, 특히 메노나
이트에 속한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 1927-1997)와 로날드 사이더(Ronald 
James Sider, 1939- )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각자의 교회전통 내에 머물면서 재세례파의 
정신과 유산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요더와 1972년 출판된 그의 저서 『예수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Jesus)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현재, 스텐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1940- ), 스캇 맥나이트(Scot McKnight, 1953- ), 낸시 머피(Nancy Murphy, 
1951- ), 리처드 헤이스(Richard Hays, 1948- ), 크레이그 카터(Craig A. Carter), 제임스 
맥클랜던(James McClendon, 1923-2000), 마이클 카트라이트(Michael Cartwright) 등이 이 
운동을 이끌고 있다.19) 

이들은 제국주의적 정신에 대항하는 예언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화주의, 사회정
의, 빈곤에 관심을 집중한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결과, 신앙과 정치권력이 결합되고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런 관점
에서, 오늘날 미국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소비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모두에게 이중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다.20)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 신
자들은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대안공동체로서 이에 능동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동시에, 그런 
불복종 때문에 발생하는 세상의 공격과 비난 앞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방어하
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용서하면서” 견뎌야 한다.21) 이들에게 평화주의는 
“기독교적 제자도의 근본적 징표이자, 복음의 핵심적인 윤리적 가르침”이기 때문이다.22)

III. 한국의 아나뱁티즘

1. MCC

한국과 아나뱁티즘의 만남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UN이 최초
의 MCC 직원의 한국 입국을 허락한 것이다.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MCC)는 192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이후,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구제활동을 전개해왔다.23) 이제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을 돕기

18) 스튜어트 머레이,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 221.

19) 제임스 헌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31.
20) 제임스 헌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236.

21) 제임스 D. 헌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241.

22) 제임스 D. 헌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241.
23)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이 땅의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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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고, 국제적 승인도 받은 것이다. 1952년, MCC는 달라스 보랜을 한국에 파견했다. 
그는 부산민간협회의 ‘봉사단체 연락사무관’으로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다. 1953년에는 어니스
트 래버와 데일 위버가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그들은 대구에 MCC 한국대표부
를 설립했고, 경산에서 농장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MCC가 대구를 자신의 사역지로 선택한 이
유를 정성한은 메노나이트 직업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낸 콜스(L. R. Kohls)의 글을 통해 다음
과 같이 알려준다.

대구 지역이 우리 고아들에게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선택된 두 가지 이유기 있습
니다. (1)대구는 북한에서 공산주의 압제를 피해 온 많은 전쟁피난민들의 중심지
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대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대구는 수많은 외국 자원 봉사 단체들로부터 가장 외
면당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24)

MCC는 1971년까지 20년간 74명의 메노나이트 봉사자를 한국에 파견했다. 그들은 
대구와 경산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역과 거리를 불문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
다. MCC의 한국사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물자구제사역: 우유, 
쌀, 의복, 침구, 음식을 화천, 인천, 수원, 경남 지역 등지에서 분배. (2)메노나이트직업학교
(1953년 설립): 고아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6년제 중고등과정으로, 철공, 목공, 인쇄, 농업 교
육. (3)가족/어린이 지원 프로그램(1962년 시작): 가난으로 깨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 사업 자
금, 생활비, 양식, 교육비, 의료진료와 주택건축비 제공. (4)전쟁미망인 재봉기술교육(1954): 
대구지역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미망인 30명에게 바느질을 교육하고 졸업생들의 재봉틀 구입 
지원. (5)농촌지도(1960): 농민학원, 농업협동조합, 축산업 중심으로 농업 전환, 복음전파 등 
일종의 재건 프로그램. (6)평화사역(1965): ‘동남아시아 평화 노동 캠프’를 개최한 후 한일화해
위원회를 조직하여,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파괴한 수원제암리교회 예배당 복구를 위해 3만 불 
모금. (7)기타: 대구와 부산에서 병원자문봉사, 지역개발봉사, 기독교 아동 위탁교육 진행.25)

MCC는 1971년에 한국사역을 마감했다. 한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
면, 과거의 한국처럼 전쟁의 상처가 깊은 베트남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1962년, 한국인을 대표로 하는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71년 3월 31일, MCC
는 한국 사역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26)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년간 한국에서 역동적
으로 사역하면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MCC가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이다. 이것
은 메노나이트교회가 다른 개신교 교단이나 선교단체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조응태는 
당시 메노나이트교회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전해준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선교와 구제-봉사사역을 구분하여 수행한다는 독특하고 철저
한 원칙이 있는데, 초창기의 메노나이트 사역자들이 보기에는 한국 내에 이미 많

여 전 세계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협력해서 만든 단체로서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제 사
역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국제기구다.”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아나뱁티
스트 한국교회사 서술을 위한 서론적 고찰,”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 (2014), 182-83.

24) L. R. Kohls, Report on the Kyong San Vocational School for Orphan Boys, May 1955. 정
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85에서 재인용.

25)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86-95.
26)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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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메노나이트가 해야 할 일이라 판단하였다.27)

MCC가 한국에서 철수한 후에도  메노나이트와의 관계가 메노나이트 직업학교 동문 
모임을 통해 지속되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메노나이트교회가 개척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
준히 제기되었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한국에게 더 이상 메노나이트의 경제적인 도움은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빠르게 세속화되는 한국교회와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는 “제자도 공동체 평화”를 추구하는 메노나이트교회의 영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었다.

2. 춘천예수촌교회

MCC가 한국을 떠난 후에도 이 단체의 활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고. 그들 중
에는 메노나이트교회의 설립을 소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소망은 오랫동안 
성취되지 못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흐른 1996년 1월, 춘천에서 소수의 가정이 모여 예수촌
교회를 설립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아나뱁티스트교회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 
설립 3년 전부터, 성경과 상관없는 종교로 퇴화하는 한국교회에 대해 고민하며, “참된 교회원
리를 발견하기 위해” 토론과 공부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나뱁티스트
에 감동하였다.”28)

“제자도와 공동체의 원리를 근거로 세상을 섬기는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예수촌교회는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험ㆍ실천해왔다. 먼저, 예수촌교회는 담임목사제가 
아닌 4 가정의 복수리더십를 유지하고, 가정교회(고을)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이들은 
교회 안에 고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을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와 정신 
속에서, 은사중심의 평등하고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었다. V-School(기독교원안학교), 어
글로우(여성중보사역), 금잔디 봉사(장애인 미술치료봉사), 부부학교(부부상담, 치유), KAC(한
국아나뱁티스트센터), 시대분별모임, 새둥지(저소득 이혼 여성 쉼터)가 대표적인 예들이다.29) 

메노나이트교회로서의 특징은 이 교회의 예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령의 역동
성과 공동체성을 추구하기에, 아이들을 포함하여 전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 후에
는 지체들이 설교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눈다. 예배를 마칠 때도 목사의 축도 대
신 모두가 함께 서로를 축복한다. 교회 내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다양한 회의로 여론을 
수렴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끝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일정한 인원을 초
과할 경우 지속적으로 교회분립을 추진한다. 그 결과. 2013년에 예수마음교회가 분립되었다. 
그 외에도, 북미 메노나이트 교회와 교류하고,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도 설립했다.30)

3. KAC

한국에서 16세기 아나뱁티스트운동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ㆍ확산하길 윈했던 화천의 아바샬롬

27) 조응태, “재세례파 형성 및 한국유입 과정과 신종교적 의의,” 「신종교연구」 제30집 (2014. 4), 17. 
28) 최형근,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한 모색으로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한 고찰,” 「신학사상」 제161

집 (2013 여름), 293.
29) 최형근,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한 모색으로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한 고찰,” 294.
30) 최형근,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한 모색으로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한 고찰,” 2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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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춘천의 예수촌교회 교우들이 이런 비전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고 캐나다 메
노나이트 교회와 협력한 결과, 2001년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orea Anabaptist Center)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센터의 설립목표는 “성경에 근거한 아나뱁티스트 관점의 제자도, 평
화, 공동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 교육, 출판을 통해 개
인, 단체.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제자도, 평화, 공동체’가 이 센터의 설립가치다.

KAC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아나뱁티스트 관련자료(1000권 이상)를 수집
하고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시대에 
맞는 강연회와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을 초대하여 순회강연회도 
진행했다. 스튜어트 머레이(2013)와 존 로스(2016) 초청강연이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MCC 국제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청년 26명을 북미로 파송
하고, 20여명의 북미 청년을 한국에 초청하여 봉사할 기회를 제공했다. 아나뱁티스트출판사
(Korea Anabaptist Press)도 설립하여 15년간 총34권의 책과 1개의 DVD를 제작했다. 하지
만 2017년부터 출판 업무를 대장간출판사(대표 배용하)로 이관하고 업무를 종료했다.31) 그 외
에도, 자급자족을 위해 평화 커피숍과 평화 및 관계 중심의 어학원을 운영했고, 동북아시아 
평화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현재는 2016년 설립된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회(Mennonite 
Church South Kore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으나, 2012년에 춘천으로 이전했다.

4. KOPI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KOPI, 원장 이재영)은 2001년 KAC의 
‘평화교육부서’로 출발하여, 2012년 남양주 덕소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독립했다. 치유와 화해
의 정의를 강조하면서, 학교, 조직, 도시, 사법 영역에서 회복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자체적으로 ‘동북아시아평화교육훈련원’(Northeast Asia Regional 
Institute)을 설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적인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09년부
터 ‘동북아시아 청소년 국제평화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10개국의 대학(원)생, 교수, NGO 활동가, 교사, 종교인 등 250여 명에게 평화교육
(peacebuilding)을 실시했다.

2014년에는 “한국사회에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회복적 정의의 적용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를 설립했다. 이후,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와 아카데를 개최하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며. 부설로 연구소와 실천센
터도 문을 열었다. 2015년에는 피스빌딩을 건축하고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피스빌딩 출판사와 
‘서클 커피 앤 베이커리’도 시작했다. 현재, 피스빌딩에는 20여 명이 살고 있다.32)

5. MCSK

2016년,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Mennonite Church South Korea, MCSK)가 설립되었다. 
MCSK의 탄생을 위한 여정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에 배용하와 전남식 외 3인이 

31) 김태식,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앙공동체 영성: 아나뱁티니스 신앙의 특성과 현대적 적용,” 「한국
동서철학연구」 제100호 (2021. 6), 594.

32) KOPI에 대한 정보는 http://ko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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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nada 총회를 방문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KAF)이 2011년에 조직되었다. 2012년에는 MC-USA 총회에 참석하
여, 교제의 지경을 캐나다와 미국으로 확장했다. 같은 해 11월, KAF는 내부의 결속과 학습을 
목적으로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Korea Anabaptist Journal)을 창간했다. 2021년 현재 22
호까지 발간되었다.

이렇게 회원들 간의 교제를 심화시켜 가던 2015년, KAF는 그때까지 유지하던 교제
의 수준을 넘어 교단으로서 교회연합체 구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6개 교회가 
모여 4차례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제주신앙고백>을 작성하고 맴버십 기준을 세운 후, 각 교회
의 참여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춘천예수마음교회, 논산평화누림교회, 진해주빌리교회, 제
주하늘가족교회가 신앙고백에 서명하고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을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2월 20-21일, 제1회 MCSK 컨퍼런스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써 MCSK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Mennonite 
World Confernece(MWC)의 한국 대표가 KAF에서 MCSK로 변경되었다. 이후, 자체 목회자 
훈련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으며, 매년 교회를 돌아가며 총회도 개최했다. MCSK 배용하 대표
가 세계총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해외 교회들과의 유대 및 친교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KAC 및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와 꾸준히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
적 상황과 쟁점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것, 그리고 2020년 7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
한 입장문”을 체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33) 

IV. 한국교회 vs. 아나뱁티즘

다양한 영역의 학자들이 아나뱁티즘을 연구하여 논문을 썼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교회가 처한 
내적 문제와 외적 위기를 진지하게 인지하면서, 각자의 전공영역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아나뱁티즘을 제시했다. 이제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1. 교회개혁의 모델

한신대학교 교회사 교수 김주한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2019년 주
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한국
사회 종교들 가운데 최하위임을 지적한다. 동시에, “성장주의, 배타주의, 분열주의”가 한국개
신교의 특징적인 현상이자, “개신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실추하게 만든 주요인”이라고 주장
한다. 이런 진단 하에, 한국개신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
도 회복”이라고 단언했다. 교회사역이 신뢰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34)

이런 맥락에서, 김주한은 신자유주의 광풍에 힘없이 무너지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회
복을 위해 아나뱁티즘, 특히 기독교 공산체제의 대표적 모델인 후터파에 주목한다. 그의 연구
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염원, 진정한 기독교적 삶의 한 모델,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개
념규정 같은 후터파의 특징이 “경제세계화” 앞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가 자신의 실추된 사

33) 이 내용은 배용하 목사가 2021년 11월 1일에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34) 김주한.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신학과 실천” 『신학연구」 제75집 (2019), 53-4.



- 61 -

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추락하는 한국교회가 개혁과 회복을 위
해 아나뱁티즘에 주목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다.

분명 후터파가 꿈꾸었던 이상들은 기성교회에 도전이었다. 그들의 공산체제
(communal living)는 그 어떤 그룹도 달성해 보지 못했던 기독교 역사에서 매
우 독특한 모델이었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낯설게 보여 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후터파가 제시한 비전들이 인간사회의 재형(reconstruction)을 위한 청사
진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세상 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충실하게 믿었고 즉시 실행해 옮겼던 그
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이었다. 경제세계화의 논리 앞에 국가도 교회도 모두 경
영체계로 재편되고, 그 과정에서 교회 또한 사회적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 마당
에 후터파가 주창했던 가치들은 분명 현실적 테제로써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35)

2. 평화운동의 모델

아나뱁티스트들, 특히 메노나이트교회는 오랫동안 국가적·종교적 폭력에 의해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그것은 그들이 제자도와 평화를 신앙의 요체로 신실하게 실천한 결과였다. 그들은 이
런 현실적·역사적 경험을 통해, 평화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교육해왔다. 반면, 이념적 갈등에 
의해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한국사회와 교회는 아나뱁티스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오
히려 민족종교, 호국종교, 국가종교, 애국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전쟁과 분단을 성경
과 신학으로 정당화해온 것이다.

따라서 김경중의 우려처럼, “한국에서 아나뱁티스트 신학을 적용하는데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아마도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36) 이런 상황에서 고신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 이상규와 한신대학교 김주한은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전통을 대단히 높이 평가
하면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교훈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나뱁티스트 전통을 이은 메노나이트교회의 비폭력(non-violence),  반전 운동
(anti war movement),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service). 화해(reconciliation), 앙갚지 않음(un-retaliation) 등과 같
은 평화주의 이상과 전통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이해한 제자도 정신이며, 이는 그
리스도를 본받음(imitatio Christi)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이념을 지키기 위해 신념의 희생자가 되기를 자
처했다는 사실은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따지고 보면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주
의가 현대의 비폭력 평화주의, 혹은 반전 비전 등 절대적 평화주의(absoluter 
Pazifismus) 사상의 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37)

기독교평화운동의 효시는 아나뱁티스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육강식의 

35) 김주한, “기독교 공산(Communism)체제 모델 연구: 후터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4집(2016), 198-99.

36) 김경중,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한국에서 아나뱁티스트” 「기독교사상」 (2012. 7), 80.
37) 이상규,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4집 (2016),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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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논리가 팽배해 있는 현 세계질서와 핵무기와 각종 대랑살상무기들이 양산되
어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
나뱁티스트들의 핵심가치인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세력
들에게 중요한 모델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38)

3. 선교의 모델

한국교회는 20세기 개신교 선교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동시에, 21세기 세계선교를 주도하
는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교는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가 농축되어 있는 또 하나
의 ‘고민거리’임에 틀림없다. 한국교회와 선교사ㆍ선교지가 운명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
이다. 선교마저 자본주의와 물량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분별한 경쟁과 분열에 
신음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외 선교 상황에서 서울신대 선
교학 교수 최형근은 아나뱁티스트운동을 중요한 대안과 해법으로 제안한다. 더 이상 국가적 
특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아나뱁티스트들에게 겸손히 배워야 한다.

한국교회의 선교와 연관하여 제자도와 공동체를 통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증언하려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선교와 
전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교회와 그리스도
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성공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도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선교의 형태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들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강제력이나 물리력, 막대한 경제
력 혹은 정부의 공권력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자들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신자 됨과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복음을 증거했다. 후기 기독교 왕
국과 다원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가 누리던 모든 특혜와 권
리를 상실하고 소수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며 기독교 신앙의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아
나뱁티스트 전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39)

한편, 평화운동연구가 정성한은 한국전쟁 때 한국에 입국하여 헌신적으로 구제사역을 
전개하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세우지 않았던 MCC의 사례를 매우 중요한 선교의 모델로 주목
한다. 일차적으로, 그는 선교가 결국엔 교회설립과 교세확장으로 환원되고, 봉사와 개혁마저 
교회 설립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되며, 기존의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경쟁하며 교회를 개척
하는 현재의 선교풍토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이런 현실에서 발견하는 MCC 역사는 가히 충
격적이다. 선교마저 길을 잃은 상황에서 아나뱁티스트 선교정책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교회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교행위는 많으나 그 선교 행위에 그리스도의 

38) 김주한.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신학과 실천,” 77.
39) 최형근,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한 모색으로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한 고찰,” 「신학사상」 제161

집 (2013 여름),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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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로서의 제자도가 있는지, 선교의 과정이 평화를 주는 행위인지, 선교의 결과
가 선교 대상자가 속한 여러 기초 공동체들을 세우는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여
전히 경쟁적으로 교파를 심거나 교회를 세우는 행위가 옳은지는, 굳이 세계 교회
와 한국교회가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를 다시 연구해 보지 않더라도, 재세례의 한
국 사역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그들[MCC]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 들어와 가난하고 병든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
의 사랑을 알게 하고 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켜 평화의 삶을 살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들어온 한국의 교회들을 존중했고, 한국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묵묵히 감당해주었다. 결국, 그들은 한국교회를 섬겨 준 
것이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된다.40)

4. 영성의 모델

김주한은 영성적 측면에서도 아나뱁트즘에 주목했다. 특히, 아나뱁티스트 영성을 “도전적인 
제자도”(dissident discipleship) 영성으로 명명한 데이비드 옥스버그(David Augsburger)에
게 주목했다. 옥스버그는 “참 자아를 발견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대하
듯이 이웃을 대하는 삶”을 삼차원적 영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나뱁티스트들을 이런 삼차원적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로 규정했다.41) “물량주의와 성장주의, 교회의 사사화와 극우반공주의로 
무장한 전투적 근본주의로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한 한국 개신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
나뱁티스트들의 통합적인 영성신학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자원”라는 것이 김주한의 결론이다.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신학은 “공적 신학”과 연결된 많은 종류의 담론들을 제공
한다. 아나뱁티스트들의 신학과 교리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과 충돌하는 측면
도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신념을 고수함으로서 “기성 기독교세계의 위기”로. 그리고 “기존 세상질서의 위
기”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나라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
문에 아나뱁티스트들이 주장하고 실천해 온 제자도와 공동체 영성에 기초한 정
치적이고 경제적인 정의와 평등, 평화, 연대와 사랑은 참된 기독교 표지로서 주
장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42)

5. 기독교교육의 모델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아나뱁티즘의 가치를 주목한 학자들 중에는 기독교교육학자들도 있
다. 예를 들어, 침례신학대학교의 김난예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현실을 개탄
했다. 그가 인용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
면, 한국교회에 대한 비개신교인의 이미지는 “이기적(68.8%), 물질중심적(68.5%), 권위주의적
(58.9%)로 나타난 반면, 남을 잘 돌보고(14.3%), 약자 편에 서며(9.5%), 도덕적이고(8.3%), 교

40)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아나뱁티스트 한국교회사 서술을 위한 서론적 고찰,” 「한
국교회사학회지」 제37집 (2014), 203.

41) 김주한,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신학과 실천,” 66. 데이빗 옥스버거, 『외길영성』 생명의 말씀
사, 2007.

42) 김주한,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신학과 실천,”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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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한다(8.3%)”는 것으로 드러났다.43)

이런 조사 결과를 직시하면서, 김난예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
게 조명한다. “철저하게 예수 따라 살기”를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의 구현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현재 한국교회 주류와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아나뱁
티즘과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44)

동시에, 김난예는 아나뱁티즘을 한국교회 일반, 특히 기독교교육의 대안적 모델로 제
시할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한국교회의 교인과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교육자 들이 몸소 실
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실천을 한국교회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
에, 김난예의 결론은 단호하고 간절하다.

기독교교육은 말과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따라 사
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머리와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천적이어야 한다. 또
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철저한 예수 사랑을 경험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도
록 기독교교육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목회자들과 기독교교
육자들이 예수 따라 살기를 몸과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신뢰회
복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철저하게 
예수 따라 살기의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45)

6. 목회상담의 모델

목회상담학자 김용민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주류에 편입된 결과, 본래의 순수성이나 예언
자적 특성을 상실하고 사회의 존경 대신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개탄한다. 특히, 한국교회와 
사회의 상관관계는 목회상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즉,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국가권력이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고, 불가피하게 균형이나 본질을 상실한 상담으로 변질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상담이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동시에 기독교
의 본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상담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려면, 아나뱁티즘의 정신과 유산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용민이 제시하는 문제의 해법이다. 그는 (1)신자들의 교회로서 목회
상담(자발성 강조, 하나님의 선수를 인정, 공동체 강조), (2)제자도로서 목회상담(선교적, 경제
적, 평화적 목회상담), (3)정교분리로서 목회상담(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보조에서 자유
로우며, 국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목회상담)을 아나뱁티즘에서 차용한 후, 다음과 같
이 그 의미와 가치를 천명한다.

역사 속에서 아나뱁티스트는 하나의 분파로서 기독교의 주류에 들어오지 못했다. 

43) 김난예,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예수 따라 살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12집 (2019), 161.
44) 김난예,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예수 따라 살기,” 187.
45) 김난예,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예수 따라 살기,”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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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파로 존재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의 주류로서 지탄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아나뱁티
스트의 신앙과 실천에 근거한 목회상담은 현재 한국교회가 그대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형태로 드러난 한국교회가 좀 더 건
강한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아나뱁티스트의 신앙과 실천에 근거한 목회상담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실천할 필요가 있다.46)

7. 코로나 시절의 대안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19는 인류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기근, 질병, 전쟁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인간이 신의 반열에 올랐다는 유발 하라리(Yubal 
Harari)의 당찬 선언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면서, 인류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47) 
21세기에 이런 경험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바이러스의 창궐은 교회에 치명
적인 일격을 가했다. 교회가 전염병 앞에 무기력한 것은 14세기나 21세기나 별로 달라진 것
이 없다. 교회 현장예배가 중단되면서, 한국교회 영성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한국사
회 내에서 개신교회의 위상도 ‘벌거벗은 임금님’에 불과했음이 여과 없이 폭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와 신학자 들이 해법과 탈출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침례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김태식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 “코로나 팬데
믹 이후의 신앙공동체 영성: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특성과 현대적 적용”도 그런 노력 중 하나
다. 그런데 그는 현재 당면한 코로나팬더믹 상황과 한국교회의 뒤틀린 영성을 연결하고, 그 
대안으로 아나뱁티즘은 제시한다. 아나뱁티즘에 대한 기존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오히려 
아나뱁티즘이 실천해온 이 제자도, 공동체, 사랑과 비저항을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수용ㆍ실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나뱁티스트들은 유아세례거부, 병역거부, 극단적 평화주의자들로 규정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신앙인들로 여겨져 왔다. 신학적인 차이가 각 교단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날 이들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들은 배금사상이 지배하고 교
권이 난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성장우선주의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
과 목회현장을 되볼아보게 하고 있다. 성경공부모임에 참여하기보다 주님이 걸어
가신 길을 걷고(제자도),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개교회 
성장주의 보다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돕고 격려하고(형제애), 환경을 파괴해
서라도 나만의 유익을 위하던 자세에서 환경과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단의 입장에 따라 신학은 다를 수 있으
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삶이 코로나펜데믹 시대에 하나의 대안이 
되길 기대해본다.48)

 
IV. 글을 마치며

46) 김용민, “종교개혁과 목회상담: 아나뱁티스트의 신앙과 설천을 2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107집 (2018), 335-36.

47)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48) 김태식,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앙공동체 영성: 아나뱁티니스 신앙의 특성과 현대적 적용,” 「한국

동서철학연구」 제100호 (2021. 6), 5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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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소개한 아나뱁티즘의 역사와 다양한 학자들의 평가를 토대
로,  한국아나뱁티즘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한국사회와 교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비록 타 교단과 교회에 비해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뱁티즘
이 이 시대 한반도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아나뱁티스트들은 자신의 전통과 유산을 한국교회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그동안 ‘준 국교’ 수준의 특권적인 지위를 향유하던 한국교회의 황금기는 이제 
정말 끝났다. 종교다원적 사회와 세속화 시대에, 한국교회는 국가의 특혜 없이 타종교와 경쟁
하고 무신론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한국교회에게 너무 낯선 환경, 
당혹스런 경험이다. 반면, 역사 속에서 이런 처지를 오랫동안 처절하게 경험한 거의 유일한 
개신교 전통이 바로 아나뱁티즘이다. 그들만이 이런 상황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생존방법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강도 만난 유대인’ 같은 한국교회에게 아나뱁티즘이 ‘선한 사
마리아인’이 되어주어야 한다. 자신의 역사와 경험을 널리 공유함으로써 말이다.

둘째, 아나뱁티스트들은 자본과 폭력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
로 사는 법’을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험이다. 한반도는 초강대국들 틈에서 민족이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는 위험한 땅이
다.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아직도 전쟁의 상처와 이념적 갈등이 생생히 남아 있는 나라다. 이런 곳에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령보다 맘몬의 힘이 더 세고, 
십자가 복음보다 반공이데올로기가 더 영향력 있는 종교에 물든 사람들에게 아나뱁티즘의 가
르침은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그것이 몽상가의 헛된 꿈이 아
니라, 하나님의 실현가능한 비전임을 공포와 불신에 사로잡힌 이 땅의 “도마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의 상처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말이다.

셋째, 아나뱁티스트들은 타 교파ㆍ교회의 형제자매들과 끊임없이 대화와 친교를 시도
해야 한다. 16세기의 기억은 주류 개신교회와 아나뱁티스트들 사이에 큰 상처와 편견을 남겼
다. 부패한 가톨릭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분연히 일어섰던 형제자매들이 비본질적 혹은 부차적
인 문제로 분열하고 말았다. 이후, 양자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500년을 살았다. 원한과 공포 속에 헤어진 형제 야곱과 에서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 시
절이 지났다. 세상과 시대도 완전히 바뀌었다. 16세기에 죽음까지 불사하며 싸웠던 문제들은 
더 이상 치명적이지도 결정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종교 일반이 공멸할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등 돌리고 살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만나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고 화해한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 다시 만나 대화하고 회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지만, 누구도 완벽한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이 만남과 대화
의 손길을 ‘착하고 용감한’ 아나뱁티스트들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아나뱁티스트들은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유익한 종교임을 입증
해야 한다. 오랫동안 아나뱁티즘은 박해를 피해 은둔과 도피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종
교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에서, 아나뱁티스트들의 역사적 유산과 현재의 생활방식은 단지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모범이 될 수 있다. 분단과 전쟁
의 위협 속에서 메노나이트가 추구하는 평화운동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지혜와 경험이 될 수 있다. 무자비한 자본과 이기적 욕망으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폭력
적 갈등이 난무하는 한국사회에서 아나뱁티스트의 회복적 정의는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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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다. 인터넷과 코로나로 인간관계가 더욱 파편화되고 비인간화되는 현실에서 아나뱁티
즘의 공동체 문화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독특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가 ‘개독교’ 취급
을 받는 현실에서, MCC의 한국사역을 현재적 상황에 슬기롭게 적용한다면, 아나뱁티즘은 소
중한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춘천의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를 취재했던 이영란은 「기독교사상」에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서술했다. 이제 그녀가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소망을 
여기에 옮겨본다.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흐르는 것이 어디 물뿐이겠습니까. 자연도 흐르고 사람도 흐르고 세월도 흐릅니
다. 기독교 역사 속의 아나뱁티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춘천 소양강 
흐르는 물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곧 봄이 온 천지를 덮을 것입니다. 아나뱁티
스트들이 꿈꾸고 모색하는 평화의 기운 또한 한반도를 가득 덮어주기를 바랍니
다.49)  

49) 이영란, “〚변방에 선 사람들〛 아나뱁티스트의 전통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사상」 
(2013. 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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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스트 영성: 
그 급진성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박준형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사역자, 작가)

본 글의 배경(Background)
2010년에 영국의 신종 아나뱁티스트이자 신학자인 스튜어트 머레이가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본질을 여과없이 밝히겠다며 쓴 책이 <발가벗은 혹은 발가벗겨진(naked) 아나뱁티스트>이다. 
한국어로는 점잖게 하지만 단정적으로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로 번역되어 2011년에 대장간
에서 출간됐다. 그렇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한다’는 이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머레이
는 20세기 후반 하락을 면치 못하는 영국의 기독교계에서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관심의 폭이 
증가되는 현상을 접하면서, 그리고는 메노나이트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의 직
접적인 영향과 영국 런던의 아나뱁티스트 네트워크에서 처치 플랜터(church planter)로 일한 
경험을 발판 삼아 아나뱁티스트의 급진적인 믿음의 본질들을 여과없이 소개했다. ‘여과없다’라
는 것은 이 책의 제목 ‘네이키드(naked)’가 말해주듯이, 16세기 아나뱁티스트의 신앙적 가치
들을 현대로 가져와 알몸 그대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흔히 현대판 중산층 거주자
(settler)/안정자가 되어버린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이 그러듯 과거의 정신적 유산에 대한 향수 
어린 16세기 아나뱁티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영국의 특수한 정황 속에서 영국의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거 스위스/독일/네덜란드의 아나뱁티즘을 다시 불러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공을 세웠다.
이 책은 나오면서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아나뱁티스트의 유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토
종/진골 아나뱁티스트 후손이 자신의 신앙 유산을 홍보하려고 쓴 게 아니라 영국인이며 자발
적/후천적 아나뱁티스트가 그것도 또 현재 북미의 중산층 유럽계 백인 거주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자신들이 대단한 아나뱁티즘의 상속자라 생각하고 있는 메노나이트들을 대상으로 썼다
는 자체가 센세이셔날하고 신선했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보더라도, 전통적인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학자들이 쓴 책들과
는 접근방법 자체가 달랐다. 대단히 객관적이려고 노력했다. 많은 이들의, 교단과 신앙의 부류
에 상관없는 증언이 포함됐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머레이는 현대판 아나뱁티즘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북미의 메노나이트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이
들의 율법적인 성향과 선택적인 성경의 활용 그리고 지나치게 지성화된 문제(머리만 너무 발
달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의 침묵과 타성(제도화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래서인
지 간단히 다뤘다. 하지만 이 일은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었다.
덕분에 그는 더 유명해졌다. 여기저기 초청하는 곳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오늘 
부로 5판까지 개정이 되었다는 것 아닌가?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 
2011년 머레이의 책을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접하고는 여러 번 ‘아하’를 했다. 특히 그가 본 21세기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문제점
은 한결같이 옳았다. 지성화되고 제도화되고 타성에 젖고. 16세기 아나뱁티스트 전통에 대해
서는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으니 그리 새로울 것은 없었다. 그러면서 번쩍 드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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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레이가 무엇이 아나뱁티스트인지에 대해서 썼다면 나는 이제는 ‘무엇이 아나뱁티스트의 영
성인지(The Naked Anabaptist Spirituality)’에 대해서 쓰면 아나뱁티스트를 좀 더 폭 넓게 
이해하는데 더 좋겠다라는 것. 바로 담당 지도교수이자 아나뱁티스트 신학자인 존 렘펠 선생
에게 이 제안을 했다.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와 몇 번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졌다.
그리고는 수년이 더 흘러 나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회보다는 선교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다짐
을 하면서 축축한 초기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 관련 문헌 찾기를 그만두고, 존 렘펠 선생과의 
약속조차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7-8년전의 이야기다.
그러는 사이 척박한 한국의 기독교 지형에 메노나이트 교회들의 연합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나
뱁티즘 혹은 아나뱁티스트에 관한 책들이 출간되고,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드디어 한국의 아나뱁티스트 센터(KAC)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고 하니 격세지
감을 느낀다. 다시 머레이가 그의 책 <’발가벗겨진’ 아나뱁티스트>, 아니 <이것이 아나뱁티스
트다>를 쓴 배경에 눈이 간다. 영국 기독교의 급속한 세속화와 퇴보 속에 하나의 희망으로 부
각되기 시작한 16세기 아나뱁티즘. 그 급진적인 믿음. 그 신앙의 본질. 어쩌면 머레이가 당시 
20세기 말 이 책을 쓸 때의 배경과 지금 21세기 초 한국 땅의 기독교 상황은 많은 면에서 유
사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기독교의 생명이 다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국 기독교의 쇠락과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의 20주년
의 기념의 교차 시기에 ‘아나뱁티스트의 영성과 그 전망과 진단’에 대해서 글을 써 달라고 부
탁을 받은 것은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결국은 글을 이처럼 쓰게 됐으니 우선은 
존 렘펠 선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되고, 이 글을 쓰도록 요청해 주신 김복기 형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알고 이런 주제로 글 청탁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모든 것이, 모든 자들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은, 그게 뭐라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온다는 예정설인가?

본 글의 한계 고백(Disclaimer)
스튜어트 머레이는 영국의 아나뱁티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교단 또는 종파에 상관없이 많
은 부류의 사람을 만났고 그런 경험에 근거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썼다. 우선 
나는 그에 비해 경험이 적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처럼 신학 박사도 아니다. 캐나다 임마누
엘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신도이자 계절별 설교자이고(일년에 한 4번쯤), 교회와 교단의 여러 
위원회를 전전하며 지식과 관점을 팔고 있는 한 명의 ‘지적’ 봉사자에 불과하다. 원래 화공과 
전공자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2군데 다녔다는 것 정도가 학력으로서는 전부다. 기업에서 ‘문화
관계’를 가르쳤고 다양한 책들을 써왔으며 뒤늦게 미국 인디애나의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성경대학원에 들어가 M.Div.를 했다. 
머레이와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그와 나의 스승이 같다는 것이다. 알렌 크라이더. 초기 기독
교역사학자인 그에게 첫 수업을 받게 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2017년 
그가 인디애나 고센에서 이생의 삶을 마칠 때까지 기도의 친구가 되었다. 머레이는 그가 속한 
런던 아나뱁티스트 네트워크의 창립자 중의 한 명인 알렌 크라이더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그의 정신을 물려받았다. 그런 결과는 기독교의 역사를, 그 부흥과 쇠락의 경계를 4세기초 로
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세워진 크리스텐덤(기독교의 국가화)을 전후해 보게 된 것이
고, 국가와 정치와 종교가 ‘짬뽕’이 되어 죽도 밥도 안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됐다는 것이
다(교회의 대형화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이 점에서는 장로교 전통의 유진 피터슨도 맥락을 
같이한다. 아, 그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던가, 우리들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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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앞으로 전개하는 나의 글이 머레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이 글의 독자를 굳이 학
자층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로 지루한 인용문이나 인명으로 초기 아나뱁티즘에 대해서 
생경한 독자들의 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메노 사이몬즈와 필그람 말펙의 신학적 차이가 뭔
지 굳이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아나뱁티즘을 안다는 자, 조롱하는 자들과 지적인 경쟁
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다(누가 정통인지 싸울 맘이 없다—아, 나는 정녕 비폭력/비저항주의자
인가?). 
즉 이 글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에 근거해 전개해 볼 것이다. 관점은 북미를 근거로 한 
21세기 한국계 메노나이트가 보는 아나뱁티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다. 근본적으로 16세기 아
나뱁티스트와 더 가까운 후터라이트와 브루더호프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 
살아 보지 않았으니 뭐라 딱히 할말이 없고(있어도 참아야 하고), 나의 관점은 내가 지난 17
년간 경험해 온 4개의 북미 도시 외곽형 메노나이트 교회(메노나이트 교회와 다운타운은 어울
리지 않는 조합이다.)의 물리적인 범위와 기억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본’의도를 밝히는 게 독자의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글은 아
나뱁티즘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다. 한국 기독교의 처절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떤 대안/대승
적인 차원에서 아나뱁티즘, 그것의 영성의 고갱이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게 아니다.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공부만이 아니라—메노나이트 교회 그리고 그 메노나이트 교회 안
에서 알게 되고 배우고 깨닫고 실망도 한 아나뱁티즘의 실체에 대해 밝혀 보는 것이다. 
이러는 것은, 앞으로 아나뱁티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한국 상황에 적용하려는 사
람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아나뱁티즘을 보고 따라하다 실족하지 않게 함이다. 모르는 자에게는 
진실, 그 빛과 어둠을 둘 다 알게 하는 것은 글 쓰는 자의 윤리라고 생각한다. 글 쓰는 자는 
선동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이 글을 통해, 이 글을 읽고도 여전히 아나뱁티즘에 대
해서 알기를 원하고 아나뱁티스트가 되기를 작정한다면, 본인이 처한 특수 상황에서 그 상황
에 맞는 제3의 아나뱁티즘, 제3의 아나뱁스트적인 믿음과 영성을,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와 함
께 창출해 내기를 바란다. 지독한 현실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신앙이 굳건 하듯이 아무리 16
세기 아나뱁티즘이 이상적이고, 아무리 21세기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관이 공동체답다 하더
라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그대로 수입해 적용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16세기 아나뱁
티스트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레디칼(Radical)’ 즉 ‘급진주의자’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행위다. 
급진성이 창의성과 미래지향성과 맞물려 있듯이 21세기 한국의 상황에서 읽히고 적용되는 아
나뱁티즘, 아나뱁티스트 영성 역시 철저한 제고와 비판과 의심과 성찰의 영성 위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전통 아나뱁티스즘에 대한 가장 고결한 보상이고 진보다. 자, 말
이 길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과연 뭐가 진실인지 파 헤쳐보자!  
        
아나뱁티스트 영성의 시작: 그 급진성(Radicality)에 대해!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의 출현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운동(movement)’이라고 말 붙이는 것
은 후세의 노력이다. 스위스에서 16세기초 기존 가톨릭 교리—유아세례—에 대항해 생긴 것이 
아나뱁티스트(Ana-Baptist), 말 그대로 성인이 되어 자기의 의지로 ‘다시 세례를 받는 자’이
다. 한국에서는 ‘재’세례, 거기다가 ‘파’까지 갖다 붙여, 어느 동네의 마피아나 이단 부류같은 
발음하기에도 불편한 이름이 되어버렸다. 이러기는 여전히 루터나 칼빈의 영향이 지배적인 한
국 기독교의 낯설고 소수인 기독교 형제 종파에 대한 폄하나 조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둘은 지긋지긋하게도 아나뱁티스트의 출현이나 그들의 발달과 확장에 대해
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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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스트들은 아주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한 하나의 작은 그룹, ‘섹트(sect)’에 불과했다. 
그후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들을 ‘섹테리안(sectarian)’이라고 부르니 그들의 소규모 그
룹-마이너러티-지향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다. 이들의 동기란 위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아주 단순하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초창기 
그들의 리더격이었던 쯔빙글리는 종교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굳이 가톨릭의 교리까지 
건드려 미운 털 박히기는 싫었다. 스위스가 아닌 독일 동네의 루터도 이와 같은 지향이었다. 
이들은 끝까지 유아세례를 인정했다.
양쪽의 지향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나뱁티스트: “왜 성경에 쓰여있지도 않았는데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유아세례는 성
경적이기보다는 통치적, 정치적 논리로 교회에 의해서 인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더 
깊게 들어가보면, 사회를 종교의 영향권 아래 놓기 위한 장치로, 4세기 콘스탄티누스가 이룩
한 크리스텐덤의 연속성 아닌가? 사회나 국가의 기독교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
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쯔빙글리와 루터와 칼빈: “성경에 유아세례 주지 말라고 쓰여 있어? 꼭 성경에 쓰여 있는 여
부로만 기독교를 알면 안 돼!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
에게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거야.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세례도 마찬가지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지 거듭난 자들만 들어가는 좁은 문이 아니야.” [사족: 이건 
그럴듯한 신학적인 견지이고 더 깊게 이들은 교회와 국가론 역시 상호-보충-호환-협력의 기
조 아래(‘국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해 있다.’) 개혁은 필요하되 굳이 기존의 교회와 국가 
체제까지 흔들 필요는 없고 개혁의 실효성을 고려해 기존 권력세력과의 연합을 도모하겠다고 
작정하게 된다.]     
결국 이 두 그룹, 순진하고 성경 문자적인 그래서 타협주의자들의 눈에는 과격하고 급진적으
로 비춰지는 아나뱁티스트들과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세력과 타협과 합의도 마다하지 
않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개혁주의자들은 화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각각 가기로 결정한다. 
이 성경 한 구절의 차이로 인해 이 초기의 개혁 그룹들은 각자 도생 혹은 연횡을 하게 되는
데, 특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신학적인 배경이 (상대적으로) 일천하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 제도권과 국가정치세력으로부터의 분리까지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선포해
버린 이 소수의 개혁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그것도 조롱이 함께 어우러진 이름이 상대편들
에 의해 붙여지는데 그게 바로 ‘레디칼들(the Radicals), 즉 급진주의자들’이다. 
동시대 개혁자 리더 중의 한 명인 라인리히 불링거는 이들을 “악마와 같은 적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파괴자(destroyers of the church of God)”라고 했고, 루터는 창의적으로 “슈베르머
(Schwaermer)” 즉 벌집 주위를 왕왕 소리 내며 몰려드는 벌이나 나방 떼와 같다고 했고, 칼
빈은 더 과격하게 ‘광신자(fanatics) 혹은 미친 개들(mad dogs)’이라고 불렀다(미친 개는 때
려잡아도 되니까). 이들의 눈에 아나뱁티스트들은 기존 교회를 파괴하는 악마 수준의 과격주
의자, 급진주의자였다. (이 점은 가톨릭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 여기저기 나방 
떼, 벌 떼처럼 불어나는 아나뱁티스트들을 잡아 쳐 죽이는 경쟁을 시작한다. 이런 교회가 주
축이 되는 폭력의 허용에 대해서는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 컸다. ‘교회=하나님의 뜻
에 반하는 놈은 다 잡아 죽여도 돼!’가 이 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과 정의였다. 이런 
폭력 정당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곧 세상 법도 의미가 없어진다. 아나뱁티스트와 같이 지독하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폭력의 사용과 국가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거부감
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도에 호소할 필요없이 교회가 알아서 잡아서 맘대로 처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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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진다. 순진한 레디칼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손에 칼을 든’ 강
도 같은 레디칼들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레디칼이란 말이 도대체 뭐 길래? 이 말은 원래 라틴어의 ‘라딕스(radix)’, ‘뿌리’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결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뿌리는 근본을 상징한다. 즉 온건하다고 평을 받는 
쯔빙글리나 루터의 관점에서 아나뱁티스트들은 (급하며 비타협적인)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성경의 문자에 천착하며 예수의 제자로서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표현대로 이들은 급하게(急) 앞으로 나아가는(進), 마치 뭔 가에 홀린 급진주의자들이 된다.   
급진주의자라는 한국어적 표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이 말이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
되어 오역/오용되기 때문이다. 일전 어느 한국 신학자가 나의 선생인 알렌 크라이더를 ‘좌파’
라고 불러 사과를 받아낸 일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크라이더 교수는 아마 무덤에서도 기분 
나빠 할 것이다. 이미 말했지만 레디칼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급진성보다는 오히려 뒤로(성경
과 초대교회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환원적인 근본성의 의미가 더 크다. 아는가? 당시 루터
는 아나뱁티스들을 ‘우익’에 올리고 가톨릭을 ‘좌익’에 할애했다는 것을. 맞는 말이다. 신앙 안
에서 좌우의 차이는 오직 성경에 대한 수용의 범위로만 가늠할 수 있다. 
18세기가 되면서 이런 근본주의적인 레디칼의 의미가 사회주의적 혁명을 도모하는 급진주의
의 의미로 탈바꿈되어 정치의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천착해온 한국
의 기독교 역시 급진주의자나 급진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전투적
이고 불온한 의미로 거부하기 시작했다. 즉 가장 성경적으로 ‘근본적인(radical)’ 아나뱁티즘을 
사회주의적 가치지향으로 폄하해 버린 것이다. 이들의 판단대로라면, 누가복음이 말한 예수야 
말로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자가 된다.

다시 레디칼, 급진으로!
이 말의 시작은 ‘응급성 혹은 긴박성(immediacy)’에 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변화, 혁
명, 의식의 전환의 시작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은 오줌 싼 아이 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위급하고 긴박해야 변화를 원하게 된다. 혁명에 단계가 필요한가? 온건하
고 절차적인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다. 혁명은 그야말로 기존의 것을 갈아엎는 전복적
인 행위다. 이미 잘못되고 부패한 것으로부터의 결별하는 데는 오직 단순하고 즉각적인 결심
과 돌아서서 왔던 곳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하는(進) 용기만이 필요하다. 이게 ‘회심
(conversion)’의 의미이고, 이게 16세기 아나뱁티즘의 시작이었다. 결과에 상관없고 그 목적
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나, 오직 말씀에 충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것, 그 급진의 영성!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은 초기 개혁자인 쯔빙글리와의 한번의 만남과 한번의 성경적인 깨달
음을 가볍게 치부하지 않았다. 이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만큼이나 단순하지만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 자신들의 깨우친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죽어 나
간 순교자들이 16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만 2천5백 명 가량 된다. (후에 
틸레만 잔쯔와 브락트가 기록한 ‘순교자들의 거울’에는 803명의 초기 아나뱁티스트 순교자들
의 증언이 포함된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지극히 경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를 소
지하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세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혀가 뽑히는 고문을 당했고(말하면 
안 돼!) 수장을 당했고(이게 진짜 재세례야!) 화형(가장 극적으로 죽여야 돼!)에 처해졌다. 그 
누구도 그들의 편은 없었다. 이들은 꼭 그래야만, 그렇게 급하게 혼자서 나아가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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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고난(Bitter Christ)을 본받아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들의 신앙적 급진성의 근원은 
무엇인가? 과연 이들의 이런 급진적인 믿음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이제부터는 아나뱁티스트 영성의 고갱이인 이런 급진성이 어떻게 지난 약 5백년 동안 아나뱁
티스트 믿음을 형성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525년 1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쯔빙글리의 
몇몇 제자들이 따로 모여 시의 명령에 대항해서 ‘재세례’를 베풀면서 시작된 아나뱁티스트들
의 신앙적 혁명, 그 급진적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21세기의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현재까지 
남아 있고 변해왔는지 한발 더 전진해 보자.

아나뱁티스트 영성의 초기 흐름
초기 아나뱁티즘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지금이라고 다를까?). 지역이 다양했고
(스위스와 남부 독일/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와 모라비아(지금의 체코 지역), 리더들의 성향/개
성/신학적 수준도 다양했다. 대단히 성경적인 근거로 아나뱁티즘 즉 재세례의 관습이 생겨났
으나 요즘 표현대로 초기 아나뱁티스들은 신앙의 모든 권위를 성경에만 두는 문자주의자들은 
아니었다. 이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 의존도도 컸다. 성령으로 인해 그들은 누구나 성경
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추구한 공동체의 모델 역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원형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난 천년 이상 가톨릭 교회에서 유지되어온 사제주의를 버리고 자
발적이고 회중중심적인 모임과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성령중심적인 그래서 
위계 중심의 교회구성에서 자유로운 성격 때문에 초기 아나뱁티즘은 주로 평민과 장인 계층에
서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 
남부 독일이나 스위스를 배경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아나뱁티즘은 그들의 리더격인 한스 후트
와 레온하르트 쉬머와 한스 슐라퍼와 한스 댕크의 영향으로 대단히 성령중심적이고 경건함을 
지향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 이중 가톨릭 프란치스코 사제였다가 아나뱁티
스트로 개종한(1527년 재세례) 오스트리아의 레온하르트 쉬머의 ‘세번의 은혜(그는 은혜를 빛
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예수)와 성령의 약속으로서의 기쁨을 설명한
다.)’와 ‘세번의 침례(성령, 물, 피(순교))’는 성령주의에 바탕을 둔 영적 보고로 오늘날까지 전
해진다. 
이 지역 출신(스위스 티롤)들의 일부, 존 후터와 피터 발포트 등이 독일 동부 현 체코의 모라
비아 지방으로 이주해가면서 더욱 더 오순절 사건에 입각한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후터라이트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
서 다 함께 공유하는 이 공동체의 영성의 근간에는 대단히 영적인 ‘자기포기/순종
(yield-ness)’의 정신이 담겨 있다. 상호신뢰/책임/포기 없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향후 500년 동안 이런 영적인 근간을 손상하지 않고 계승발전하게 되고, 
이런 정신에 감화된 독일의 에버하르트 아놀드에 의해 20세기 초 브루더호프(형제들의 집)’라
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시작된다.      
이와는 정반대의 지역, 북서부의 네덜란드에서는 성령보다는 성경으로의 무게 중심이 활발해
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영적 흐름을 보였던 초기 아나뱁티즘이 성경으로, 성
경의 문자로 무게중심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터진 것이 바로 독일 서북부에서 
일어난 뮌스터 사건(1534-35)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멜키오르 호프만은 초기 스위스 지역
의 아나뱁티스트 성령주의자 한스 댕크로부터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침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
나뱁티스트 신앙을 가르치고 침례를 줬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2의 엘리야라고까지 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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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그의 카리스마적인 영성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자신의 종말론적 세계관이 당시 북서
부 독일의 사회정치적인 맥락과 연결되면서 당초 그의 평화주의적인 아나뱁티즘이 이 땅에 하
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극단의 환상으로 발전한다. 드디어 폭력의 사용까지 허용되면
서 교회와 도시를 약탈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며 뮌스터라는 동네에 멜키오르의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이 왕국은 그런데 얼마 못 가, 약 18개월의 환상 후 가톨릭 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군대에 의해 몰살되고, 소위 지도자라 불리는 3인방의 시체는 성 람베르티 교회의 첨탑 철창
에 전시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 사건은 초기 아나뱁티즘의 형성에 대단한 기여(?)를 하게 된다. 물리적으로는 가톨릭과 다
른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었
지만 아나뱁티스트 안에서는 성령주의의 극단화와 폭력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됐다. 
한때 멜키오르의 신학에 감동받기도 했던 네덜란드의 가톨릭 수사 메노 시몬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중심무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철저한 
성경적인 삶이다. 앞으로 메노 시몬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철저히 
성경 중심의 삶, 비폭력의 삶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중심
적인 것과 성경문자주의적 인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초기 아나뱁티스트든 오늘날의 
메노나이트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아
나뱁티스트 리더 중 가장 고리타분한 성경주의자라고 라벨이 붙는 메노 시몬즈의 성경관 역시 
문자에 천착하는 교리 중심의 삶보다는 철저한 복음주의적이고 실질적인 삶에 그 방점을 둔
다. 그가 말한 ‘진실한 복음적 믿음(True evangelical faith)’은 전통이건 신종이건 모든 아나
뱁티스트에게 여전히 읽히는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고전으로 통한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진실한 복음주의적 믿음은 결코 잠잠한 것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의와 사랑의 열매 안에서 
퍼져 나간다. 그것은 피와 육에 죽고, 그것은 모든 탐욕과 금지된 욕망을 파괴하며, 그것은 영
혼의 가장 깊숙한 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봉사하고 두려워한다. 그것은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우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잘 곳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제공
하고, 슬픔에 젖은 자를 위로하고 돕는다. 그것은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우
며, 그것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판단
하고, 그것은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그것은 상처 난 곳을 감싼다. 그것은 아픈 자를 낫
게 하고, 그것은 강함을 보존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it becomes all 
things to all people). 주님의 진실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슬픔은 영광스러운 기쁨과 
위로가 된다.”
흔히 그렇듯 성령주의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외부로 드러나는 의식적 행위/외식—세례나 교회
출석이나 성만찬 등과 멀어지게 된다 즉 반사회적, 반교회적인 성향이 강화되기 쉽다. 아나뱁
티즘 역시 메노 시몬즈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해 더욱 더 신학적, 교리적
으로 안정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성(ecclesiology)을 세우고 유지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나
아가면서 이런 성령주의적 신앙관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들의 자취도, 영향도 미미해지기 시작
한다. 
초기 아나뱁티스트 지도자들 안에서는 ‘성령(Spirit)과 말씀(Letter)’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대
단히 뜨거웠다. 당시 타 도시에 비해 종교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스트라스부르그를 
배경으로 한 실용적 성경주의자 필그람 말펙과 경건주의자이며 성령주의자인 카스펜 슈뱅크펠
트의 논쟁이 그중 특히 유명하다. 말펙은 성령주의를 가장 반대한 초기 아나뱁티스트 리더 중
의 한 명으로 1528-3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많은 성령주의자들을 만나 대단히 광범위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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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쳤다. 이런 초기 아나뱁티즘 안에서 성령주의는 그 성격이 더욱 급진적으로 바뀌어 성령
의 직접적인 감화를 제외한 성경의 말씀조차도 잉여의 계시로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나뱁티스트 (영성)안에서 성령과 성경의 분명한 분리 현상은 1540년쯤으로 보는게 일
반적인 주장이다. 뮌스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 약 5년 후다.
존 하워드 요더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 남부/스위스에서는 이러한 성령과 성경의 분리 현상은 
1530년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이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독일 남부/오스트리아 
지역 아나뱁티스트 성령주의(‘교회는 성경보다 성령이 중심')의 원조격인 토마스 뮌처를 빼놓
을 수 없다. 그는 민중을 위한 농민전쟁(1524-1525)를 이끌다 실패하고 본인마저 처형당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당시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다른 아나뱁티스트 리더들(한스 댕크, 한스 후
트 등) 역시 편향되고 종말론 중심의 성령주의 관점(선민적 천년왕국설)에서 한발 물러나 아나
뱁티즘의 본연의 바운더리(교회와 사회/국가/정치의 분리와 비폭력 그리고 성경)안에서의 온
건한 성령주의로 전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외부적인 이유로는 이 농민전쟁의 실패로 루터
가 이끌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탄압이 더 노골화됨으로 이런 외부 핍박에 대한 자기방어/
자기조정의 기능으로서도 성령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발 물러나게 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21세기 들어 토마스 뮌처의 혁명적인 신앙관이 재조명되면서 한때 그가 추종했던 동시대의 
종교개혁자 루터와 비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다음은 최근 한국의 <가톨릭프레스
(2016-5-27, 조영규)>에 기고된 글의 내용이다.  
“500년 전 토마스 뮌처가 왜 가톨릭교회에 반기를 들고 실상은 같은 흐름이었던 소위 교회개
혁자 루터에게 등을 돌렸는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루터는 농민들의 피폐한 삶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활로를 찾기 위해 세상과의 어설픈 타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뮌처는 
그의 사망 500주년을 기점으로 재평가 되어야 하며 21세기 ‘혁명의 신학자’로 복권되어야 한
다.” 
21세기의 루터교/루터 추종자 그룹에서는 뮌처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아마 여전히 그
는, 종말론적 환상에 사로잡힌 예언자로, 사회적 불만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상을 현실로 바꾸
어 놓으려고 시도한 이단적 좌파의 수장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루터에게) 죽어도 싸
다, 정도? (‘신학적인 견지가 다르다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
면 여러분 역시 500년전의 루터주의자에 가깝다. 아나뱁티스트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개종/선교의 문제라도, 강제나 폭력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결같이 반대해 왔다.) 
21세기 오늘 시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아나뱁티즘의 영성의 본질 재고 및 전망 역시 위 메노 
시몬즈의 영향을 받은 성경과 공동체 중심적이고 비폭력지향의 메노나이트 영성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아마 여전히 세상과 분리해 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후터라이트나 브루더호프 그리고 전자의 두 그룹에 비해 사유재산과 신자간 어느 정도의 사적 
공간을 허락하고 있는 아미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과 다른 질의 아나뱁티즘을 지향하고 
아울러 내가 속한 세상 한 가운데 나와있는 메노나이트 교회를 평가할 것이다.

아나뱁티스트 영성의 원천
한 교단이나 교회, 아니 개인이라고 쳐도, 그 영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
이 존재할 것이다. 영성이 신학적인 사유의 결과인가 아니면 삶의 증거인가? 아나뱁티즘은 아
우구스티누스부터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루터식 신학적 재정립의 결과가 아니다. 초기 아
나뱁티스트들은 물론 루터와 같이 기존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통치 논리에 대한 개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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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공감했으나 루터식 이신칭의나 이신득의의 신학적 관점을 다시 세우고 설파하는데 노력
하지 않았고 이런 관점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도 않았다(현재도 그렇다.). 
초기 아나뱁티즘이 알려지고 확대되면서 기존 교회(국가교회)의 지도자들/신학자들과 많은 논
쟁이 있어왔지만 아나뱁티스트들의 신학적인 설득력은 늘 기존 교회, 기존 신학자들의 논리처
럼 정교하지 않았다. 당장 (재)세례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루터나 칼빈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은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나님의 신학’을 크게 보는 
것이다. 이들의 관점이라면 아나뱁티즘적인 재세례의 개념은 더 편협하고 인본주의적이다.  
초기 아나뱁티스트들의 관점은, 신학적인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학적
인 완전성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와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고난
에의 동참, 즉 ‘예수 따름(Nachfolge)’에 더 비중이 많았다. 이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를 
본받아(고난의 예수) 오직 삶으로만 증거(고난과 순교)되어야 하기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고 외친 루터의 추종자들과는 질적으로 대비됐다.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 증거의 효력은 대단
해 같은 편이든 반대 편이든 목격자들을 놀라게 했다. 
“재세례신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가르침이 곧 이 나라를 뒤덮을 것 
같다. 그들은 아주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가득 찬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재)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다……비록 이런 두려
움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온 
세상은 그들에 의해 동요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은 아나뱁티스트들의 자평이 아니다. 도리어 그 반대편에 섰던 취리히의 제바스티안 프
랑크의 말이다. 당시 쯔빙글리를 계승자 하인리히 불링거 역시 사람들이 아나뱁티스트들의 성
인과 같은 삶에 매혹되어 전도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그의 대응은 무자
비한 폭력의 사용이었다. 
반면 교리적 완전성(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등 ‘오직’ 신학—여기에 ‘오직 삶’은 없
다.)에 무게를 둔 쯔빙글리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말은 거창했지만 실재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되었다. 실재 루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행
위가 뒤 따라야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어찌 보면 대단히 균형 잡힌 신학자였다. 문제는 그의 
말대로 사람들의 행위가 안 바뀌었다는 게 문제다. 루터는 스스로 이런 고백까지 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에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는 아직도 제대
로 된 그리스도인 모임을 조직하지 못했다.” (해럴드 벤더의 <재세례 신앙의 비전> 중)
결국 쯔빙글리와 루터는 제도 교회에서 신약중심적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를 인
정함으로 다수 중심의 국가 교회를 지향하게 된다. 이후 500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교리/전례 
중심의 신앙이 예수 중심의 제자도로 그 포커스가 전향되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
는다(과연 이들은 전통주의자들인가?). 루터 역시 자신의 말년에 의식장애까지 겪으며 낙담과 
실망에 찬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다. 그의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따라서 아나뱁티즘의 영성에 대해서 알려면, 아나뱁티스트들의 이런 급진적인 삶의 다양한 면
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들에게 영성은 곧 ‘움직이는 관계’로만 해석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아나뱁티스트들의 관계적 영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자. 물론 가장 확
실하고 직접적인 것은, 실제 이들을 만나 직접 그들의 이야기와 삶의 증거들을 대비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기는 제한적이다. 내가 보고 겪은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숫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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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상대적으로 일천하기 때문이다. 17년간 메노나이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원
조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신입생’ 정도이고, 나에게 축적된 기억과 체험들도 제한적이고 국소
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나뱁티스트들이 지난 500년 어떤 삶의 족적들을, 어떤 삶의 증거들을 보여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고백(Confession of Faith)’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아나뱁티스트의 관계적 영성
교인/교회의 삶은 고백으로 확증된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롬 10:10)”는 것은 진리다. 삶으로 보여지는 게 우선인지 말에 의한 
고백이 우선인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여기서 무의미하다. 아나뱁티스트들 역시 그들이 삶으
로 구현하고자 하는 바 또는 구현된 삶을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남기고 계승해 왔다. 따라서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의 흐름을 알려면, 이들이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앙적 고
백을 만들고 나눠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리 알아둘 것은, 아나뱁티스트들은 고백이나 신조나 신경의 의존도가 타 교단에 비
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분명히 하자면, 이들은 하나의 고백-사도신경-에 올인하는 ‘신조고백
교회(Creedal Church)’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그룹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들의 고백을 문서화해서(신경神經의 형태로) 보편적으로 나누고 주입하는 
행위 자체(교리화)에 거부반응을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 이들은 전통교회에서와 같이 신조나 
고백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첫번째는, 신경의 효과성에 대한 의
심이다. 아나뱁티스트들은 기존 가톨릭 교회나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이끄는 국가교회의 시스
템에서 사도신경이 의무적으로 암송되었지만(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런 행위가 신자들의 
행위, 삶을 바꾸는 데에는 큰 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즉 이건 하나의 교리적 요식행위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신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신자의 믿음의 강화에 목적이 있지 신자
의 윤리적인 삶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경의 교회정치적인 목적이다. 4세기 크리스템덤 이후의 국가교회들은 신경의 강화를 
통해 교회내 위계를 세웠고 신자와 비신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시작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비신자에 대한 폭력까지도 허용하게 되는 신학적 발판을 제공하기도 했다. 5세기 
아나타시우스에 의해 만들어진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는 온전하고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제외하
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이
야기는 이런 의심자/불결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처단도 가능하다는 신학적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실제로 신경/신조교회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점으로 역사적으로 자신들과 
신학적인 기조가 다를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처분해 왔다. 아나뱁티스트들에 대
한 루터나 칼빈 교회의 폭력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아나뱁티스트들에게 신조나 신경은 교회의 폭력을 일상화하고 다름에 대한 불관용을 정당화하
는 제국주의적이고 권위적이고 압제적인 수단으로 각인되어 왔다. 문제는 종교개혁이 500년이
나 지났지만 여전히 루터/칼빈을 따르는 한국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절대화해 이 신경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믿음 여부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따름(’을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아나뱁스트들에게 신경은 불완
전한 신학적 고백으로 평가된다. 즉 신경에 내용에는 예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 외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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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애에 대한 강조가 일절 없다는 것이다(이 이야기는 예수의 삶의 정수인 산상수훈 역시 추
상적인/영적인 영역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아나뱁티스트 메노
나이트들은 오리지날 사도신경의 암송이 ‘굳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 자체적으로 예수의 삶까
지 포함한, 자체적으로 개정된 사도신경을 사용한다. 이게 과히 프로테스탄트적(도전적) 아닌
가? 신성불가침의 신경조차 손을 댈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아나뱁티스트들이 기존의 신경이나 신조를 싸잡아 무시했다고 보면 안된다. 초
기의 아나뱁티스트들은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했고 이 내용을 근간으로 신학적 기초, 특히 삼
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배우고 세워갔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추종자들이 아나뱁티스
트들을 잡아 신문할 때 신경의 믿음 여부를 묻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들 초기 순교자들은 신
경의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도리어 루터측 추종자들이 아나뱁티스트들
을 잡아 죽일 목적으로 이런 명목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경우들이 있었다.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못하겠는가? 그리고 이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문 시 아나뱁티스트들의 혀까지 
뽑는 잔인함을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나뱁티스트들이 믿고 나누고 전승해 온 고백에는 한가지 분명한 차이(그걸 혁신이라
고 하자!)가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기존의 신경(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외에 
신자들의 삶에 대한 강조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아나뱁티스트 혹은 이들의 교회가 굳
이 고백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이 고백의 중요성조차 소홀히 한다고 보면 대단한 오해다. 
이들만큼 시대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 다양한 고백서를 나눠온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 따라서 아나뱁티스트들은 화석화되고 고대의 신경을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더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자들로 보는게 합당한 평가일 것이다. 
굳이 고백(confession)을 신조(creed)와 간략히 비교해 보자면, 고백은 더 포괄적이고(내용도 
더 길다는 말이다), 지역적이고, 적용에 있어 유연하다. 즉 이 고백을 믿고 믿지 않는다는 여
부로 성도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이단의 죄명을 씌워 처단까지 하는 폭력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폭력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1527년 스위스 슐라이트하임의 고
백에서부터 시작해서 1995년 <메노나이트 관점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아나뱁티스
트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아나뱁티스트 그룹들에 의해서 고백서
를 만들고 나눠왔다. 
아나뱁티스트 신앙 고백의 역사는 1527년 스위스 슐라이트하임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곳에 초기 스위스 아나뱁티스 그룹들이 모여 가톨릭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마이클 새틀러의 
손을 빌려 고백서를 작성한다(그는 곧 처참하게 처형된다). 이 고백서에는 7개 항목이 포함되
어 있다. 1) (재)세례/자발적 세례, 2) 출교(ban: 상호책임성), 3) 주의 만찬(재세례된 자만의 
나눔), 4)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순결주의), 5) 교회의 목자(목사의 권위), 6) 칼(비폭력성과 직
업의 제한), 7) 맹세(세상 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진리 수호)에 대한 선포. 내용은 대부분 신자
의 윤리적인 삶을 다룬다. 후에 추론하기는, 당시 기존 교회와 시의 숨가쁜 압박과 처형의 위
험 가운데 이 고백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에서와 같이 보편적인 신학의 근간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았다. 이 슐라이트하임 고백서가 등장한 이후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다양하고 더욱 더 정교해진 고백서들이 등장한다. 
초기 아나뱁티스트 리더 가운데 가장 신학적인 배경이 탁월한 자는 발트하저 후브마이어이다. 
그는 스위스/오스트리아를 거쳐 특히 모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했는데 그는 신자의 
삶과 초신자의 교리문답에 관한 많은 소고와 사도신경의 전통에 의거한 자신의 신앙 고백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가 죽고(1528) 약 15년이 지난 뒤 본래 제화공이었다가 모라비아의 후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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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지도가가 된 피터 리더만이 감옥에서 쓴 후터라이트 신앙 고백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후터라이트 공동체(그리고 후에 만들어진 부르더호프 포함)의 신앙적 유산으
로 자리매김을 된다. 
기독교 신앙의 12개 신조부터 시작하는 이 고백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다못해 신자의 옷차
림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자의 행동과 삶의 자세까지 자세히 기술
하고 있다. 이 모든 고백의 내용들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총 2부로 되어있는 
이 고백서 중 1부에만 최소한 1432번의 성서적 언급과 암시가 있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와 
적용을 경계한다. 피터 리더만은 다른 아나뱁티스트 리더, 한스 뎅크나 필그람 말펙과 같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는 경직되고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
었다. 무엇보다 이 고백서는 기존의 신경과 같이, 개인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 믿음의 확인과 
강화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성령 중심의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한
다. 이중 ‘성도의 공동체’ 항목의 일부를 소개해 본다.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 모
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
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아들 또한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와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자들과 나누십니
다.” (피터 리더만의 후터라이트 신앙고백서 가운데서)
리더만에게 공동체의 삶이란, 세상의 어느 그럴싸한 집단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의 하나님의 모형을 발견하는 통로로 인식된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공동체의 삶은 동일체가 된다.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신앙 고백서의 역사
현대 북미의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영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역사적인 고백서로는 
1625년 네덜란드 메노나이트 리더인 아드리안 코넬리우스에 의해 쓰여지고 1632년에 채택된 
네덜란드 메노나이트들을 위한 도르트레히트 고백서가 있다. 스위스에서 최초 슐라이트하임 
고백서가 나오고 약 백 년 후에 네덜란드에서 등장한 이 고백서에는 위 슐라이트하임 고백서
를 근간으로 새로운 교리와 실질적인 지침들이 더 보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고백서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후터라이트 고백서와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더욱 더 정교해졌고 고백서의 
권위도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신학적인 골자로는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인간의 타
락, 회복과 화해의 예수, 신약의 법, 회개의 중요성, 세족식, 세속 권위의 인정, 죄 지은 자와
의 분리, 죽은 자의 부활 등이 포함된다. 
이 도르트레히트 고백서의 정신을 계승해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 1766년 또 다른 고백
서가 나오는데 이는 네덜란드 메노나이트 교회의 목사인 코넬리우스 리스가 썼다고 해서 리스
(Ris) 고백서라고 불린다. 이 고백서는 앞선 도르트레히트 고백서(길이 총 5000자)보다 더욱 
길고 정교해져 약 17,000자가 사용된다. 내용 중 더욱 더 본래의 아나뱁티스트 정신으로의 복
귀 경향이 돋보이는데 그것은 그동안 말도 많았던 (국가에 대한) 맹세나 서약에 관해 종지부
를 찍었다는 것이다. “모든 경우의 맹세나 서약 그리고 군 복부를 금한다.” 그런데 과연 정부
가 이런 일개 소수의 교단의 과격한 주장을 받아들일까? 
18세기 초 들어 유럽의 아나뱁티스트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적 고백을 실행하기 용이
한, 소속된 정부의 관용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적 분리/자유성을 인정해주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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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고백서의 중심 무대도 자연적으로 북미로 옮겨
진다. 그리고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전통적인 메노나이트들(Old Mennonites) 그룹에서 과
거 보수적인 도르트레히트 고백을 다시 재현해낸 ‘크리스찬의 기초들’이란 고백서가 나온다
(1921). 재미있는 것은, 이 안에 신자들의 비밀서약이라든지 아니면 생명보험 같은 것도 들면 
안된다고 나온다는 것이다. 세속과의 분리 성향은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1963년 지난 과거의 고백서들을 모두 아우르는 신학적으로도 구성
이 아주 단단한 고백서가 등장한다. 이 고백서의 작성자는 이보다 약 20년 전에 나온 메노나
이트 신학자 해롤드 S. 벤더가 쓴 아나뱁티즘에 관한 한 근세의 고전이 된 <재세례신앙의 비
전>에 영향받은 그의 동료 J.C.웽어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메노나이트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백서의 내용 중에는 세족식, 거룩한 입맞춤(벧전 5:14), 안수, 술 담
배의 금지, 결혼과 여성의 베일 착용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전통적이지만
은 않았다. 신자의 정부나 사회 참여의 면은 많이 진보되어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허용된다고도 밝힌다. 하지만 고백서 안의 여성의 베일 착용의 문제는 곧 메노나이트들 사이
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고백서의 활용도 역시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이후 1995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회 총회에서 채택된 ‘메노나이트 관점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가장 최근의 고백서이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백서와 가장 
다른 점은, 고백서의 제목에 ‘메노나이트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인데 이는 앞으로 
메노나이트 교회는 하나의 교단으로서 타 교회와 일치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메노나
이트 외의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수용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인 것이다. 이는 신학적으
로도 큰 진보다. 드디어 교단간/종교간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21년 오늘 
메노나이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신자/목사들은 이 고백서를 근간으로 신입 교리문답을 하도
록 권장되고 있다. 이 안에 있는 총 24개의 조항들은 교회와 삶의 유익한 가르침과 양육을 위
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쓰이고 있다.                   
지역과 시대에 따른 이런 고백서들의 등장은 각 그룹의 신앙적인 고백이 주 목적이나 각 그룹 
안에서의 분리와 분파를 막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쓰여졌다. 그러면서 최초 슐라이트하
임의 고백서의 내용에서 일부가 첨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했다. 특히 출교에 관한 부분은 
강제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핵심이 되기도 했으며, 교인/교회의 순결성을 위해 세
상과 분리해야 한다, 폭력이 수반되는 혹은 폭력에 노출되는 직업(경찰관 등)은 피한다 등의 
보수적인 생각 역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메노나이트들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수직
적으로 계층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적용의 유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약 4백년이 지나 21세기 북미의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관점에서 ‘출교/치리/훈육/
폭력과 유관한 직업 제한’등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지침들은 더이상 아나뱁티스트들의 입에서
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즉 이런 내용은 사문서화 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존 하워드 요더의 
말대로, 21세기의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아나뱁티스트가 아닌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핍박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하는, 알렌 크라이더의 말대로,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계
인 같은 거주민의 신분이 아니다. 많은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백인 유럽계 영어권 정착자로서
의 안정된 삶을 구가하고 있다. 

21세기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영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고백서/선언은?
(공동의) 고백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나뱁티스트 메노
나이트 영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선언으로는 1944년 21세기의 메노나이트 신학자 해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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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S. 벤더가 ‘메노나이트 계간지’에 기고한 <재세례신앙의 비전>이다. 급진적인 종교개혁 이
후 약 4백년 동안 아나뱁티스트들은 그들의 조상을 닮아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는데 신학적
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다(그렇다, 이들은 오직 삶이다.). 그렇다는 것
은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알려진 아나뱁티스트 신학자들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는 게 맞다. 여전히 이들은 지역적이고 분파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드디
어 스타 학자가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해롤드 S. 벤더이다. 그는 미국 메노나이트들의 작은 
동네 미국 인디애나 엘크하르트 출신으로 고센이라는 메노나이트 성경대학을 나온 뒤 동부의 
장로교파 프린스턴 신학교를 거쳐 독일의 튀빙엔과 하이델베르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분
파적인 아나뱁티스트의 경계를 넘어 소위 정통 신학의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그의 
유산을 따라 존 하워드 요더와 알렌 크라이더가 나온다.). 
그가 쓴 <재세례신앙의 비전>은 그가 미국 종교사 학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작성된 것이라 
그 효과가 더 컸다. 즉 이 선언문은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미
국의 교회에 도전하는 대범한 시도였다. 무비판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의 정신을 받아들
여왔던 많은 미국의 신자들에게 그는 주류 신학자들에 의해 잘못 전달된 종교개혁의 문제점들
을 지적하고, 편협하게 인식되어 왔던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 가까운지 
설파한다. 그의 말이다.
“믿음에 강조점을 둔 종교개혁은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생
명에 대한 새로움없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에 대
한 재세례신자들의 이러한 비판은 신랄했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루터와 쯔빙글리가 추구
했던 원래의 목표가 만인을 위한 ‘진정한 기독교’를 되찾고자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너무 달랐다. 이는 개신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수준이 그전의 가톨릭 시대보다 
못했기 때문이다.” —<재세례신앙의 비전> 중에서. 
그가 말한 신앙의 본질은 간단히 세가지로 설명된다. 예수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와 자발적인 
교회공동체와 무저항과 성경적 평화주의다. 
그의 마지막 말이다.
“이 재세례신앙의 비전이 인간 사회를 재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니지만, 예수께
서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땅 위에서 건설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아나
뱁티스트 형제들이 믿고 시행하고자 의도하던 것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
신 산상수훈이나 여러 곳에서 제시하신 예수의 비전을 두고 하늘에서나 실현될 비전이라고 말
하지만 재세례신자들로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바를 믿지 않는다. 이 비전은 마지막 끝날 때
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긴장 속에서 지켜야 할 비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
아 그가 친히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를 실행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벤더의 비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5백년전 독일 뮌스터에서 멜키오르 호프만이 꾸었던 극단적이
고 비평화적이고 종말론적인 환상하고는 다르다. 계시록적인 종말론을 현실로 가져온다는 점
에서 이 둘은 같지만(here and now), 그 실행의 방법은 정반대다. 멜키오르는 당시의 불안정
한 환경을 폭력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벤더는 오히려 긴장을 안고서라도 예수의 길—비폭력과 
비저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하나의 추상적인 가르침
으로 그치지 않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이런 
벤더의 비전은 현실이 되어 수많은 메노나이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선언이 나오고 64년만인 2008년 벤더의 제자인 미국의 파머 베커는 벤더의 ‘<세례신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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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21세기적으로 표현한 <아나뱁티스트 크리스천>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다. 그는 제목
에서 메노나이트란 말을 크리스천으로 대체함으로 메노나이트 신앙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된
다. 벤더의 세가지 신앙의 본질을 베커는 ‘중심(center)’이라는 말로 부연해 다시 설명한다. 
첫째,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 둘째, 공동체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다. 셋째,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가장 최근 2017년에 그는 <아나뱁티스트의 본질들: 유일한 크리스천의 믿음의 열 가지 증거
들>이란 책으로 이전의 세가지 본질에서 좀 더 부연된 차원에서의 메노나이트 신앙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열 가지 신앙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크리스천은 제자도
다. 2.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해석된다. 3. 예수는 주님이시다 4. 용서는 공동체의 핵심이다. 
5.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안에서 분별된다. 6. 공동체의 일원(신자)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
다. 7.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한다. 8. 신자들은 서로서로 화해한다. 9. 세상의 갈등들은 화
해되어야 한다. 10. 성령의 사역은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 근본적이다.           
현재 베커는 동시대 아나뱁티스트 제자도/영성에 관한 한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자 처치 플랜터이자 저자다.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메리카의 15개 이
상의 국가에서 미국의 메노나이트 미션 에이전시인 미국의 미션네트워크와 캐나다의 위트니스
와 함께 아나뱁티스트의 정체성에 관한 강의를 해 왔다.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 안에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Begin Anew)’는 총 16 세션으로 이루어진 제자도 훈련 프로그램을 소
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메노나이트 선교사인 김복기 형제의 멘토가 이분이라는 것이 새삼 
새롭고 희망적이다. 역사는 흐르고 있으니….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아나뱁티스트의 개략적인 역사와 그들의 영성에 영향을 주었던 고백/선
언의 긴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온 독자의 인상이, 아마 여느 열정적
인 아나뱁티스트의 자기네 믿음에 대한 프로파겐다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까봐 우려가 
된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관적인, 유색인종이자 유전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메노나이트가 된 
한국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아나뱁티스트의 영성을 간추려 보려한다. 아마 보수적인 벤더나 
좀더 전향적인 하지만 역사적인 아나뱁티스트와 그 결을 같이 하는(그러기를 바라는) 베커와
는(유럽계 백인) 좀 더 다른 관점을 나눌 수 있지 않나 기대해본다. 

비전통 자발적 소수 한국인 메노나이트가 본 21세기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의 영성의 본질
21세기전만해도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 안에서 인종간의 차이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저 
전통적인 메노나이트와 나와 같은 후천적인 메노나이트 정도의 차이만 부각될 정도였다. 그리
고 나와 같은 별종의 신종 메노나이트들 숫자가 워낙 미미해 늘 주류 백인 메노나이트들에 의
해 환대받고 보호받는 수준이라, 인종간의 문제가 불거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주인과 손님
의 관계). 이 말은, 메노나이트들의 다인종/다문화에 관한 인식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다는 말
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9월 시점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백인 주류의 북미 메
노나이트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백인 일색의 교회가 대단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적인 교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북미의 유럽백인계 메노나이트들의 
숫자는 지구의 남쪽 신종 메노나이트들에 의해 추월 당한지 오래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한
나라 메노나이트 숫자가 북미 전체의 메노나이트들 숫자(60만 수준)와 맞먹거나 이미 추월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디오피아에는 2017년 기준으로 세례자만 31만명이 넘고 전체 메노나이트 
교회수가 천개가 넘었다. 교회성장율이 매년 4.5% 이상이다. 이디오피아는 20세기말 약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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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산정권의 체제 안에서 기독교는 지독하게 탄압되었다. 이런 핍박 가운데 메노나이트 교
회들이 살아남음으로서(지하교회) 오늘날과 같은 신자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가져오게 됐다. 
이런 세계의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세상의 지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이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파워의 문제는 늘 돈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던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같은 한국계 메노나이트의 등장과 도전의 목소리는 때로 기존의 메노나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 우리 전통적인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유색인종이 생기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는 “이문화/다문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정 위
원회”까지 만들어지고 나는 그 중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주류라 생각하고 있는 메노나
이트들의 관점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너희의 백인주의, 순수혈통주의(메노나이트는 
성만 보면 누가 누군지 안다.)가 문제야!” 
이런 포스트모던적인 논쟁의 과정에서 16세기 아나뱁티스트 역사나 영성을 불러오는 일은 결
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존 하워드 요더의 말로 돌아가서, 21세기의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붙들고 있는 아나뱁티스트적인 영성의 
고갱이는 뭘까? 이들은 과거 500년 아나뱁티스트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속성장이 가능
한 교회일까?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쇠퇴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이런 교회 쇠락의 과
정조차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이게 그들의 비저항적 신앙과도 연결이 되
는가?)    
다시 한번 동시대의 아나뱁티스트 작가가 인정하는 스튜어트 머레이의 <이것이 아나뱁티스트
이다>와 파머 베커의 <아나뱁티스트의 본질들> 가운데 공통분모만 간추려 오늘의 관점으로 
비평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아나뱁티스트의 영성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공통분모 세가지
는, 예수 중심성과 회중성과 평화지향성이다. 

예수 중심성부터 시작해보자.
2004년 한국의 교회를 떠나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로 적을 옮긴 이후로 성경을 읽고, 세상 
일을 판단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뀐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와 그의 말씀에 대해
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아나뱁티스트의 후손이고 그게 메노나이트라면 최소
한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에는 그 어떤 이의도 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수 중심
성은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의 생각과 여전히 동일하다. 16세기 메노 시몬스의 말을 다시 불
러내 보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며, 그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가 자신의 피와 진리로 우리를 사셨다는데 기초한다. 세례를 받
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
회이며 그의 회중이다. 이에 대해 아나뱁티스트는 이렇게 답변한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당신
이 말하는 대로라면 왜 예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가? 
당신이 예수가 바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결국 그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드러내는 셈이
다.” (월터 클라센의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뱁티즘> 중에서)
그렇다. 아나뱁티스트들에게 예수는 삶의 중심이고 삶의 방향이다. 16세기 남부 독일/오스트
리아를 배경으로 활동한 한스 후트의 말은 간명하고 힘이 좋다.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
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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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야만 했다. 이 글의 모두(冒頭)에 소개한 21세기 영국의 신종 아나뱁티스트이자 작가
인 스튜어트 역시 런던 아나뱁티스트 네트워크의 첫번째 신념으로 예수따름으로 선언하고 다
음과 같이 부연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선생이요, 친구이자 구원자이며, 그리고 주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식과 참다운 교회 모습과 사회 참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
기로 작정한다.” (스튜어트의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 중에서)
이들이 묘사하는 예수는 믿음의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스튜어트의 말대로라면, 예수는 
우리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준까지 제시하시는 구체적인 분이시다. 이런 예수 중심의 삶 즉 제
자도는 다음의 세 단어로 축약되어 현재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우선 (공동체에) 
속하고(Belonging), 그 다음 (예수님을) 믿고(Believing),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라
(Behaving)! 
아나뱁티스트들의 이처럼 급진적인 예수 중심성은 단지 신자들의 삶에만 강조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파머 베커가 <아나뱁티스트 크리스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예
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권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대단히 동시대적으로
도 중요하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해석의 문제로 싸우고 있다. 시대가 다양해지고 다원화해
지면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부각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
도 여성의 리더십의 문제가 뜨거웠고,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가 온 세상의 교회를 들었다 놓았
다. 
아나뱁티스트 전통이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해석의 본질은,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것이고 
반드시 교회공동체와 함께 해석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론 이런 태도는 대단히 문자적
이다. 성경에 쓰여있고 않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성경은 그렇다면 만병통치, 백과사
전인가? 아나뱁티스트들은 이런 문제—성경이 답을 안해 줄 때—한결같이 사용하는 말이 있
다. “여지space를 남기세요.” 물론 여지, 공간이 있어야 우리의 사고가 더 유연하고 느긋해 
질것이고 그래야 성령이 활동하시기에 수월할 것이다. 잔은 비워야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지만 21세기 메노나이트들 역시 문화의 영향인지 이런 여유와 인내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데 구약의 레위기가 등장하고 바울의 서신서가 등장해 말씀 겨루기
를 시작한다. 지난 5백년 훈련된 불복종의 피가 거꾸로 솟아 목소리를 높이고 급기야 교회까
지 뛰쳐나가는 신도들이 있다. 나중에 메노나이트 교회에 합류한 유색인종들의 메노나이트 교
회는 교단을 나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단지 하나의 이슈로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많
이 갈라졌다. 이제는 문제만 터지면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게 올바른 (예수를 따르는) 태도인
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메노나이트들의 예수 중심적 삶은 이
들의 표준이 된다. 교회가 갈라졌다고 교회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라면 
글쎄, 거의 사형선고와 같은 정도의 무게로 다가올 것이다. 이들에게 교회공동체는 삶 그 자
체다. 나의 과거 한국 교회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이 보여주는 불일치와 불협화음은 그래
도 점잖은 편이다. 그래도 부패와 폭력은 없으니 말이다.
다시 이들의 예수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보자. 이런 삶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예수 중심의, 예수 따름의 급진적인 삶에는 원치 않는 피해가 따른다. 예수를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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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상을 따르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오직 선택의 문제가 매일 
하루에도 아마 수백 번씩 우리의 머리를 괴롭히게 된다. 이거야, 저거야? 예수를 따를 것인가 
세상에 순종할 것인가?
아나뱁티스트들의 이런 이상적이고 단순한 예수 따름의 삶, 제자도는 때론 대항문화적이고 반
순종적이고 불복종의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문화에 따르는 것이 아니
라 세상과 여전히 분리하려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반대로 가려고 한다. 미국 인디애나 엘크하
르트에 있는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신학대학원의 채플의 모습 역시 이런 비순종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관점으로 봐도 다 다른 건축양식을 구사했다. 
16세기부터 유전되어온 이런 예수를 따름으로 생기는 세상과의 분리 현상 즉 대항문화적 삶
은 이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누가 이런 자들을 쉽게 환영하겠는가?), 더욱 
더 이주의 횟수를 늘려가게 했고(나라에서 나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 결국 교인 
숫자가 늘어나질 않게 되고(누가 이런 삶을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따라서 소수의 종교집단으
로 남게 되고, 윤리적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져 하다못해 여느 복음주의자하고도 말을 섞지 못
할 정도로 까탈스러운 평화와 정의의 사도들이 되었다. 이건 축복인가 저주인가?
물론 이건 일반론이다. 가끔 북미의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터지
곤 하는데 가장 최근의 일로는 미국의 메노나이트 중에서 트럼프 지지자가 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크리스천 미디어 소저너스(Sojourners)는 공공연히 밝혔다. “트럼프는 제거
되어야 한다!”. “그를 따르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병행될 수 없다!” 그렇다. 예수를 죽기
까지 따른다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국 메노나이
트 중에서 박근혜의 태극기 부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수 중심의 삶과 도
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밴쿠버의 어느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성인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다. 교
재로는 카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골랐다. 아이들만 역시 대표적인 복음주의 진영
의 목사이자 작가로 아나뱁티스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책의 내용은 간결하나 그 본질은 
아나뱁티즘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요한복음 3:16은 누가복음 14:27과 같
이 가야 완전해진다고. 그렇다. 예수를 믿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 예수를 따름으로 
완전해진다. 아멘!그러면서 그는 결국 우리가 예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조차 버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하자 그 교회의 
핵심멤버라고 말할 수 있는 전통 메노나이트 백인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 “자기 같으면 죽어
도 그렇게 못한다고! 다 내려놓지는 못하겠다고!”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할 지 아니면 메노나
이트 교회도 타락했다고 해야할지 막연해 했던 기억이 난다. 
예수의 영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건너편’ 영성이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는 자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21세기 북미의 아나뱁티스트이자 평화운동가이자 신학자인 체드 
마이어는 이 ‘건너편’ 영성을 그의 전문분야인 ‘마가복음’을 가르치면서 많이 강조한다. 그를 
닮아 우리도 낯선 곳으로, 주변부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건너가야 한다고. 그렇다. 이게 예수 
복음의 본질이다. 더 낮고 더 춥고 더 피곤하고 더 필요로 하고 덜 익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급진적인 믿음 아닌가?
물론 이러려면, 체드 마이어의 말대로 거주자, 정착자적 삶/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나마 가진 것조차 다 내려놓고, 급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기포기와 무모한 
용기만 필요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 21세기 백인 영어권 중산층 혹은 기득권 
메노나이트들이 과연 그런가? 이들의 삶이, 여행하기 가벼울 정도(Travel light)로 단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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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가? 16세기 초기 아나뱁티스트들처럼 뭐를 해야만 할 것 같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내가 오늘 마주하는 있는 21세기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이런 급진
성의 정신, 급진적인 믿음을 보기는 많이 어려워졌다는 안타깝지만 솔직한 의견이다. 이들은 
이미 너무 정착되었고 그 편안함을 맛보았고 그래서 도전과 고난보다는 안정과 유지가 우선이
고 그러다 보니 다른 제도권의 교회와 다를 바 없이 관료화 되었고 여전히 백인남성중심의 리
더십과 점잖은 척하는 인종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더 큰 정신심리학적 문제
점은 이들은 여전히 16세기 순교자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의식.  

두번째는 이들의 회중성이다.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가 이들의 한결 같은 고백이다.
아나뱁스트들의 예수따름 즉 제자도는 개인의 영역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세
워진다. 기존의 제도 교회와 가장 대비되는 아나뱁티스트 교회의 차별성은 사제/목회자 중심
이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전문가 중심이 아닌 자발적이고 회중 중심적이고 평등한 교회 질서/
구조에 있다.
기독교 저자로 한국에서 책을 낼 때 내가 속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늘 사용해오던 회중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늘 편집자의 수정요구를 받는다.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회중이란 말은 낯
설다는 것이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통칭할 때 회중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풀어 써야 할지. 한국 교회에서는 왜 회중이라는 말이 생경
할까? 교회의 주인은 회중이고 교회의 운영의 주체 역시 회중이라는 게 그렇게 급진적인 표현
인가?  
사실 그렇다. 
신앙의 자발적 선택권과 시민의 자유/자율성이 보장된 21세기에는 가장 평범해 보일 것 같은 
이 말은, 4세기 이후 국가교회, 기독교의 국가화가 마치 마태복음 28장의 실현인 것처럼 광고
해온 기존의 위계 중심의 교회, 즉 사제중심/신학전문가 중심의 교회에게는 그들의 질서에 반
하는 하나의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 교회의 운영 주체, 아니 교회의 소유권 자체가 사제/전
문가집단에서 일반 회중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마치 교회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회중 교회, 회중성의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 교회의 시스템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뭐가 다른가?
내가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경험한 회중 교회의 특징들은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목사직의 제한적 기능, 아마추어리즘, 공동체적 성경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분별 
정도.

먼저 회중 교회에서 목사를, 목사의 기능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자. 
회중교회에서의 목사란, 성경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다른 여러 직분과 같이(그 위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이고 기능이다. 즉 가르치는 기능이 그들의 주 임무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 보겠다.   
십 수년도 훨씬 전에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 입학(제임스 휴스톤과 유진 피터슨과 J.I.패커와 
폴 스티븐스와 고든 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이미 그곳에 재학
중인 여러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왜 M.Div.를 하는가?  왜 크리스천 
스터디를 하는가? 한국에서 기자였고 회사원이기도 했던, 사회 경력이 출중했던 그들은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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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전공이 뭐든 그들은 비전 있는 목사가 되기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목
사가 되어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고 있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영향력이라는 말은  쉽지만 어렵고도 무서운 말이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파워'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파워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위계(hierarchy)와 부과
성(imposition)과 일방성(unilaterality)과 교차되어 때론 '폭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하지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회중을 이끄는데 '영향력이 없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
런 목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질까? 아마 무능력하게 보이지 않을까? 특히 한국 교회 정서
에서는. (이들은 늘 카리스마적인 리더, 갑갑한 가슴을 빵하고 뚫어줄 정도의 과감하고 대범한 
리더를 바라지 않던가? 즉 파워'풀'한 리더!)
만약 영향력을 지향하고 본인 스스로도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가 속한 메노나이트 교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목사는 영
향력을 함부로 구사할 수 없고 그러도록 회중이 허락하지도 않는다. 교회에 정책
(policy/polity) 입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목사는 뭘 하는가?
그는 한 명의 회중으로서 주어진 일'만' 하도록 위임된다. 그 일이란 회중을 돌보고 설교하는 
것이다(주일 설교는 통상 한 달에 2번 한다-이것도 목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일환이기도 하
다.). 하지만 교회의 정책이나 방향에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주입하는 행위 즉 '영향'을 미치
면 안된다. 목사의 영향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게 하는 일은 회중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
원회(Council)'에서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운영위원회와 목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
이 존재한다. 이건 좋은 것이다. (편하면 늘 문제가 터지지 않던가?)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는 그러니 본인의 영향력을 시험하거나 본인의 비전을 펼치려고 안간힘
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진 일에만 '입 닥치고' 순종하는 인내만을 배운다. 아무리 문제
가 많은 교인이라도 누구에게도 누설할 수 없다(입이 무지무지하게 무거워야 한다). 아무리 본
인과 친하고 본인에게 잘 하려고 하는 교인이라도 어느 직분에 추천하거나 동의하거나 하는 '
인사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만약 이러다간 사달이 난다. 목사가 회중의 자율적인 판단
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영향을 미치다는 말은 영어로 (인플루엔싱(influencing)'이라
고 한다. 아주 좋은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부정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니 메노나이트 교회는 목사는 '보상받기' 어려운 직업이다. 회중의 감시와 평가가 사뭇 엄
중하다. 그리고는 2년에 한 번씩 회중의 재신임 절차를 겪는다. 70% 이상의 찬성. 하지만 본
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향력을 미치면 안된다. 오직 본인의 진정성으로만 평가된
다.
이런 교회에 과연 '선한' 영향력을 꿈꿔왔던 한국 목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
까? 오직 철저히 '종의 신분'만을 담당하기 위해? 그러다가 회중이 가라면 가야만 하는. 이게 
목사를 바라보는 회중의 시각이다. 단지 한 명의 형제로,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분별의 시각)’ 헌신하는 것. 
두번째는 회중성이 가진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마 많은 한국 교회의 독자들은 
아마추어리즘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해 할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만 쓰일 것 같은 
이 말은 어찌 보면 아나뱁티스트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아나뱁티즘은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신학 전문가들의 향연이 아니었다. 초기 쯔빙글리의 제자였던 콘라드 
그라벨이나 펠릭스 만츠 정도를 제외하고(이들은 단명했다) 초기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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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학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 않았다. 이전에 간략히 언급했던 후브마이어 외에 대부
분은 신학적인 배경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도리어 대부분의 리더들은 성령의존도가 컸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전문성은 리더의 첫째 자격이 못되었다. 
이후 17세기 들어 아나뱁티스트들이 정착하고 교회의 형태를 이뤄감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인 목사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학 지식의 유무가 첫번째 자격조
건은 못되었다. 회중 안에서 삶으로 증명된 자를 선출하는 게 관례였다. 그리고 목사직 자체
도 봉사직으로 했다. 즉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공동체로의 부르심
의 차원에서 목사직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 목사가 오래 교회 일을 하기 어려워 
어느 정도하면 또 다른 회중에서 선출하게 되는 절차를 밟았다. 현재와 같은 직업으로서의 목
사직은 근대의 산물, 산업화에 따른 적응이라고 봐야 한다.
21세기가 되어 모든 게 전문화되고, 목회자의 학력 수준이 청빙의 우선 기준이 된 오늘날에도 
메노나이트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신학 수준만 요구한다. 굳이 신학대학원에
서 M.Div.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 대학 정도의 학력이면 오케이다. 이러기는, 앞에서 말했
지만, 목사의 신학이, 목사의 비전이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한 회중의 질서가 이미 견고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기능은 자원자로 이뤄진 회중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서 유지된다. 
내가 속한 예배위원회에서는 예배의 기획과 진행과 평가를 다 주관한다. 이 위원회의 일원이 
목사이기는 하나 그의 기능은 설교에 대한 기획을 할 뿐이다. 이 위원회 위원에 자격이 있을
까? 없다. 어리든 늙든 배웠든 성소수자든 손들면 환영한다. 이런 자들이 모여 회의하고 교회
의 예배를 정의하고(define) 집행한다(perform). 나와 같이 신학 배경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
는 대단히 (신학적으로) 엉성하고 즉흥적일 때도 있다. 그럼에도 예배는 굴러가고 회중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예배 시 내가 늘 앉는 교회 2층 발코니에는 주로 ‘교회에 갓 들어와 
주목되기를 회피하는 유색인종이나 불만이 가득한 20대나 성소수자나 아이들이 많아 시끄러
운 젊은 부부들이 앉는다. 어느 20대 백인 여성이 새로 참가하기 시작해 인사를 나눴다. 그는 
늘 혼자 와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교회를 떠났다. 그가 교회를 나
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예배가 기성교회 같지 않아서요.” 뭔 말인가? “다른 교회처럼 인
위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아마추어들이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이런 
회중 교회의 예배의 엉성함(다른 말로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자)이 좋아서 오는 자매도 있구
나! 
회중교회의 아마추어리즘은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의 운영 전반이 그렇다. 모든 위원회
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싶고 자신의 의견을 반
영하고 싶은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손들고 들어가면 된다. 이런 위원회적/회중적 사고와 집행 
그리고 이들의 해 나가는 의사결정의 모든 순간과 기억(이 가운데에는 아픔도 물론 있다)들이 
합해져 이들의 공동체적 분별의 전통이 세워졌다. 그러니 이들이 분별의 전통 역시 학문적으
로 공부해 배운 것이 아니다. 순전히 초짜들이 몸으로 때워가며 배운 것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북미의 모든 교회가 아마추어들의 경합장은 아니다는 것이다. 교회에 따라, 지
역에 따라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신학적인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나의 멘토이셨던 103세까지 장수하며 살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빈 코넬슨 역시 독일 목수 출
신이었다가 회중에 의해 선택된 목사다. 죽을 때까지 눈에 시력이 남아 있을 때까지 책을 읽
으셨지만 그분은 정식으로 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으셨다. 도리어 신학한 자들의 이중적인 삶
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기셨다.   
이런 아마추어리즘은 그 자체로 위험할 수도 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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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그래도 이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 교회가 제정신일 때가 언제 있었던가? 
하지만 이런 아마추어리즘의 부족한 면을 잘 알고 있는 메노나이트들은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공부나 해석도 공동체 즉 회중과 같이 하기를 권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공동체적 성경 해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아나뱁티스트들은 고래로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
동체와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이런 활동은 교회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많은 소그
룹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세대별, 관심사별로 구분해 소그룹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런 소그룹들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타지로 이주하지 않는 한, 나이 들어 
죽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엉성한 
예배에 있지 않고 이런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소그룹 활동에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하기 사람들이 놓치지 쉬운 점이 여기 있다. 그들의 첫 
인상은 대동소이하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사람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만 할 뿐 잘 달려와 인사하지 않아요. 말수도 적구요….” 맞다. 이들은 여전히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수줍음과 특유의 과묵함이 있다(과연 순교자들의 자녀답다!). 아마 최소한 수개월은 
참고 다녀야 인사하거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환대와 너그러
움 그리고 우애를 알려면 이들이 교회 뒷면에서 만들어가는 소그룹 활동에 참여해 봐야 한다. 
여기에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마추어적이고, 그러한 만큼 순수하고 단순한.
이런 소그룹안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사안에 따라 전 교회적으로 이런 성경 읽기
/해석의 과정이 이뤄지기도 하고 전 교단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알아둘 것은 이런 공동체적 
성경읽기/해석이란 하나의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누가 
신학적으로 더 완전한가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럴 바에는 아마추어 회중이 모여 다같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완전한 자, 권위 있는 자
를 초빙해 그의 말을 들으면 될 터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다. 이들이 공동체적 성경읽기/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앞에서 언뜻 이야기한 
바 있는 ‘해석에 있어 공간이나 여지(space)’를 남기는 것이다.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하
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상대방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만남을 계속하고 성경에 대한 공부와 해석을 지속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
다. 이질적인 집단이 예수를 중심으로 만나 사귐과 나눔의 행위를 계속해 가는 것(Diversity 
in Unity).    
이런 가치가 지난 세월 회중 가운데 나눠지고 전승되어 메노나이트 교회의 공동체적 분별의 
문화를 세웠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분별은 퀘이커의 ‘분별(Clearness Committee)’과 더불어 
공동체적 분별의 가장 좋은 본보기로 알려져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공동체적 분별
미국의 퀘이커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교육사상가인 파커 파머의 인
연은 유명하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잘 나가는 사회학과 교수였던 파머가 안식년을 퀘이
커들이 운영하는 학습 공동체 펜들 힐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그
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런 분별의 과정에 퀘이커들의 독특한 분별 방법인 ‘명
료화위원회’의 도움이 컸다. 이 분별의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었
는지 성찰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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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에게는 퀘이커의 분별이 도움이 되었다면, 장애 신학의 리더였던 루터교 전통의 마르바 
던에게는 메노나이트 교회의 공동체적 분별이 있다. 그녀는, “내게 평등 의식과 공동체 의식
을 가장 많이 체험하게 해 주고 분별의 문화에 가장 숙련되었다는 느낌을 준 교파는 메노나이
트 교회였다” 고 고백한다. 그녀는 미국 인디애나 노트르담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던 시
절 그 옛날 자신의 영적 조상 마틴 루터에 의해 핍박 받았던 메노나이트 교회를 알게 되고, 
메노나이트의 공동체적 분별을 경험하게 된다. 그녀가 분별하는 목적은 본인이 장애자로서 이
런 장애를 경험하면서 학업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메노나이트 교회
와 이런 분별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학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노트
르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장애신학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녀가 배운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분별의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성령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만 말하는 것이고, 둘째 개인적인 문
제일 경우에는 “성령께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녀가 경험한 메노나이트 교회의 분별의 기초는 오직 ‘성령’에 의존한 
것이었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신앙고백서 제16조 <교회의 질서와 일치>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교인들(회중)이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성경을 지침으로 
삼고―이 부분이 퀘이커의 명료화 위원회식의 분별의 방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 퀘이커들
은 전적으로 성령중심적인 분별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없거나 덜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기도하는 열린 심령으로 듣고 또 말해야 한다.” 즉 교회의 어떤 문제도 소
위 특정한 일부가 (밀실에 모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인들은 칭찬받기
를 기대해서만은 안되고 교정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공동체는 분별하는 과정
에서 성급해서는 안되며 의견 일치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고 밝힌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이처럼 전체 성도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이 가치의 보존을 위해 지난 500년 죽기까지 수고를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민감해 보통 2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게 되면 분리를 
고민한다(교회는 크면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공동체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성도들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회의 모든 회중이 서로 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묻고 돕고 보완할 수 있는 교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교회의 사이즈는 제한 받아야 하고 이럴 때만이 허울좋은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믿는다.
그렇다면 메노나이트 교회는 늘 분별을 잘 해 왔고 성도들은 이런 성령 중심의 삶을 구현하고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과거의 역사적인 아나뱁티스트들이 (대부분) 그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나 21세기 현대판 메노나이트 교회에서의 분별은 교회마다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이게 아마추어리즘의 폐해일 수도 있다. ‘표준화’되기 힘들고 한결 
같은 전통이 유지되지 힘들다는 것. 그 누구의 권위도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교단
의 권위는 없다). 회중이 누구고, 그 회중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
는 것.
 
마지막으로 앞의 예수 중심성과 회중성에 이어 아나뱁티스트들의 ‘평화지향성’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저항, 비폭력, 불순응, 불복종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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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에 파머 베커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의 제스처인 ‘화해’라는 의
미를 추가했다. 아나뱁티스트의 시작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비폭력의 삶의 추구였다면(순교
자 영성), 이런 관점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 더 적극적인 저항적 비폭력으로, ‘평화 지키기
(Peace-keeping)’에서 ‘평화를 만들기(Peace-making)’로 진화되었다. 16세기 평화의 아나뱁
티스트 신학이 점점 윤리적인 사회정의로 그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이다. 
북미의 아나뱁티스트 그룹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평화만들기’에 주력하는 창구가 생겼는데, 
<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으로 한국 기독교에 잘 알려진 로날드 사이더의 1984
년 메노나이트 세계총회의 연설(“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를 따라 골고다로 가야 한
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에 대한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기독교 평화사역팀
(Christian Peacemaker Team)’이다. 1986년에 세워진 이 기관은 세계의 특정한 분쟁지역에 
팀원을 직접 파견해 그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비폭력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살게 한다. 이
런 사역의 결과는 극단적인 경우를 불러일으키기도 해 2006년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4
명의 팀원들이 납치되었다가 톰 폭스 한 명을 제외하곤 풀려난 적이 있다.  
아무튼, 평화를 지키든 만들든, 아나뱁티스트들의 평화지향성은 지난 500년간 변함없이 유지
되어온 정신적 유산이고, 오늘날 메노나이트 교회 전반에 걸쳐 이유불문하고 통용되는 태도
다. 그렇다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전쟁 당시 독일 메노나이트 교회는 히틀러의 
독주와 독재에 반대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고, 실재로 많은 독일의 메노나이트 젊은
이들이 히틀러의 군대에 입대하기도 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안에서 폭
력이 인정되거나 묵인된 경우는 공식적으로 1542년 독일 뮌스터 사건과 (2차 대전 당시 독일 
메노나이트 교회의 나찌 동조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진보적인 메노나이트 그룹 안에서 나찌 
시대의 메노나이트의 참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만 20세기 중반 이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메노나이트 교회의 총회에 의해서 2차 대전 당시 나찌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회개나 사과는 없는 듯하다(이런 행동을 개인차원으로 돌린 것이다.). 나찌의 군대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의무병이나 여타의 비전투병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과연 비폭력적이고 평화
지향의 아나뱁티스트적인 태도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외에, 최신 들어 아나뱁티스트들의 평화지향성이 더욱 구체화되고 적극화
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동만이 가장 정의롭다는 마인드셋이 작용하게 되
고 이런 생각은 결국 자신들의 사역의 우월성을 조장하게 된다. 즉 이런 평화지향성이 신학
적, 태도적 교만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다른 교인, 다른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과 협력
하기 힘든 독불장군식의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단히 행동주의적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게 됨으로 영적인 경건의 삶이나 영적인 지도받기에는 소홀해지기 쉽다. 이런 가운데 
가장 예상하기 쉬운 결과는, 개인의 신앙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분쟁지역이 주는 긴장과 폭력
성에 노출되면서 정신적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죽음까지 
희생하는데 진즉 자신의, 가족과의 영적 균형과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다. 이건 또 무슨 종
류의 평화주의인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아나뱁티스트들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삶의 태도와 그들이 세
상의정의와 평화와 화해에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들이 순교자의 후손인 것은 맞
는 사실이고 이들의 DNA에 이런 태도는 여전히 살아 숨쉰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의 
세상을 향한 정의와 평화의 활동들은 온 세상의 기독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다. 한국에 메
노나이트 교회가 소개된 것은 한국 전쟁 후 북미의 메노나이트 활동가들이 한국에 정착해 학
교를 세우면서부터이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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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아나뱁티스트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콘라드 그레벨의 고백을 보자(헤롤드 벤더의 
<재세례신앙의 비전>에서 인용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더 이
상 예전의 언약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검을 사용하지 않으
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검에 위해 보호를 받지도, 
또 그렇게 검으로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즈는 거듭남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새로이 개심한 사람들은…….자신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셔 낫을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의 자녀들이다……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피나 돼지
의 피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굳이 문제를 지적하라면 21세기에 이런 순종 아나뱁티스트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다. 세상의 글로벌화로 인해 수많은 인종과 배경을 가진, 나와 같은 후천적인 메노나이트들이 
이미 메노나이트 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이런 전통의 회중교회안에서 많
은 긴장과 갈등을 생산해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교회의 목사들 역시,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
의 B.C.주의 경우는 비 메노나이트 전통에서 넘어온 경우들이 많다. 기독교 교단 중에서 메노
나이트 교회는 타 교단의 목사가 이적하기 가장 손쉬운 교단이다. 이적의 조건이 ‘거의’ 없다. 
회중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교단의 목사이건 환영한다. 이런 다원화, 다중화, 다문화된 오늘날
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평화주의는 일치된 관점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보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나와 같은 유색인종들의 메노나이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세상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해왔는가? (나는 전방 15사 출신이다. “김일성의 대
가리를 갈아서 마시자”란 군가를 많이 불렀다.) 남북한 대치라는 지정학적 상황이 주는 불안
감을 안고 있는 특수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과연 이런 아나뱁티스트들의, 자기 목
숨까지 포기하는 비폭력적이고 비저항적인, 예수 중심적인 평화주의가 시작될 수 있을까? 또
한 이런 암묵적 폭력지향성이 마치 애국의 표현이고 교회의 의무인 것처럼 교육되어온, 그리
고 후에 그 어떤 인연으로 아나뱁티스트가 되겠다고, 메노나이트가 되겠다고 작정한 한국의 
교인들에게, 이런 급진적인 사상과 행동의 전환이 가능할까? 칼이 보습이 되고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한국 지형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상으로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을 그들의 고백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시점에서 여
전히 유효한 이들의 급진적인 신앙의 본질 세가지에 대해 나의 경험과 관찰과 비평적인 생각
을 곁들여 살펴봤다. 자, 어떤가? 내가 전술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생각해온 아나뱁티스트들의 
진정한 모습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가? 실망인가? 희망인가? 
마지막으로 이런 아나뱁티스트의 영성과 고백의 과거와 현재가 21세기 한국 교회와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아나뱁티즘과 메노나이트 교회에게 주는 당부는 뭔지 생각해 보자.   

21세기 한국의 아나뱁스트 메노나이트들이 나아갈 방향
역사적인 아나뱁티스트들의 영성의 골격인 이들의 급진성, 급진적인 믿음을 오늘의 21세기에
서 구현해 내기는 쉽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북미에서 마주하는 메노나
이트 교회/교인들의 급진성은 소멸됐다고 보는게 맞는 평가이다. 급진성은 ‘갈급함’을 먹고 자
라는데 이들에게 갈급함을 찾기는 힘들다. 이들은 대단히 느긋하고 만족적이다. 21세기 북미
의 메노나이트들은, 일부 스튜어트도 지적했지만, 이미 충분히 제도화됐고(교회질서와 교단성
의 면에서), 백인중심적이고(인종주의의 면에서), 역사적인 반지성주의의 벽(배우면 도리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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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반대가 된다는 생각)을 넘어 충분히 지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스마트한 교인들이 되어 있
다. 교인들 중에서 백만장자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경찰도 나온다. 학자들
은 너무 많아 세기가 어려울 정도다. 물론 여전히 이들의 삶의 모습에는 가장과 사치가 없고, 
단순하고 너그럽다.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충
실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이들의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이 말은, 새로 들어오는 신자는 없고, 죽어가는 신자가 늘
어난다는 말이다. 젊은이들은 메노나이트 교회의 전통적인 노아의 방주같이 생긴 독일식 교회
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떠나고, 과거의 향수에 젖은 머리가 은색으로 바뀐 전통 메
노나이트 노인들이 자리를 채운다. 옆 동네의 메노나이트 형제(Brethren) 교회는 대대적인 투
자를 해서 예배당을 현대화하고 교회 이름조차 커뮤니티 교회로 바꾸고, 누구든 막론하고 교
회로 다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춘다. “예수”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채비다. 그렇다. 
설교자가 설교 시 커피를 마시든 앞에 나와 춤을 추든 말리지 않는다. ‘거의’ 자유가 허락되는 
곳이 그들의 예배당이다. 이런 외부 사람들이 찾기 쉬운 좋은 위치에 있는 현대식 예배당을 
지나 지역적으로도 한산하고 도시 외곽이고 한 50년동안은 외벽 색칠조차 안한 것 같은 교회
가 나오면 이게 바로 메노나이트 교회다. 교회 간판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라면 국물도 남기면 보관해 뒀다 먹을 정도로 지독하게 검소하다. 이런 극도의 절약의 정신으
로 예배당도 본인들이 직접 짓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한 아낀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사용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처치 플랜팅(교회개
척)이고, 복음주의란 말이다. 이들은 인위적이고 급하고 목적 중심인 것을 아주 싫어한다(새들
백 교회의 릭 워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쓴 책에도 관심이 없다!). 교회에는 그러니 거의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다(오, 아마추어리즘!). 교회가 비니 사람을 더 받기 위해서 교회 인테
리어를 고쳐야 한다면 난리날 것이다, 이런데 돈을 쓰냐고!. 더 많은 유색인종을 받아 이문화, 
다문화 교회로 가자고 하면 이것 역시 인간의 인위적인 프로그램 취급을 한다. 모든 게 자연
스러워야 좋다는 게 이들의 주된 생각이다. 이들은 이런 면에서 교회의 쇠락과 멸망도, 인간
의 필연적인 죽음의 과정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고 외쳐
도 누구 하나 소란 피우는 일이 없다. 
과연 이들이 5백년전 아나뱁티스트 조상들을 닮아 오직 하나의 정신, ‘나흐폴게(Nachfolge)’
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초기 스위스 아나뱁티스트의 
역사에서, 스위스 형제단이 세례를 받기 위한 후보자에게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잠시 맡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바칠 수 있는가?” 
초기의 아나뱁티스트들은 두말하지 않고 이 질문에 ‘예’했다는 게 아닌가? 내가 만약 지금 메
노나이트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다급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예전의 그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제도
와 교회와 가정의 유지. 이게 이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인 듯하다. 
이제는 한국 교회, 한국의 아나뱁티스트, 한국의 메노나이트들이 답할 차례다. 
당신은 아나뱁티스트가 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가?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 물과 더 나아가 성
령과 피(고난)의 세례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따라
갈 용기가 있는가? 평화와 화해와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길을 혼자 가기 두렵다
면 같이 갈 운명의 공동체가 있는가? 공동체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가? 
마지막으로 역사적 아나뱁티스트의 전통과 영성을 배우고 북미 메노나이트 교회의 복잡한 상
황을 성찰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적 아나뱁티스트의 정신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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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줬고, 존 쉘비 스퐁 주교가 강조한 것처럼, 구대의 신
경이나 고백이나 나아가 급진적 종교개혁의 정신을 21세기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은 더 이상 북미의 소위 전통 아나뱁티스트 후손인 메노나이트들만의 
숙제가 아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고 영성은 흐른다. 누가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 정신을 
계승복원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재창조낼 수 있는가는 더 이상 어느 특정 유럽계/백인/
남성중심의 북미 메노나이트들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다. 이제는 새롭게 아나뱁티스를 발견하
고, 새롭게 아나뱁티스를 발전시킬 덜 타성에 젖고, 비주류에 속하며, 인종에 구별 받지 않고, 
더 개방적이고, 더 신선한 시각을 가진 급진주의자들이 필요하다. 그건 어찌 보면 나와 당신 
같은,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은 죽어도 상상할 수 없는, 아직은 먼 나라의 이웃 같은 하지만 오
직 예수를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는 그 옛날
의 동방 박사와 같은 그 누군가일 수 있다. 급하다, 목이 탄다,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자,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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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스트와 제자도 

김복기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선교사)

초기 교회의 역사에 따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
음을 전했다. 특별히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믿
는 사람들이 생겨났다(행11:19).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일 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친 결과 많은 신도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신도들을 ‘그리스도인’이
라고 불렀다(행11:26). 신도들은 어려울 때 힘닿는 대로 서로를 도우며 살았다. 

2천 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에는 수많은 이정표가 존재한다. 교회에 대한 역사를 언급
할 때마다 등장하는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은 현재 신약성서 순서상 에클레시아에 
대한 첫 기록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마다 등장한다. 실제로 예수께서 직접 “반석 위
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여
야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표지가 되어야 한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뒤이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표지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 섬김, 돌봄, 사
랑, 용서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마태복음 18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
하지 못했다. 우선은 성육신으로 오신 것과 메시아로 오신 분이 갑자기 자신들을 떠나면서 약
속하신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사
도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흩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부터였다. 무엇
보다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몸소 체험하면서(사도행전 2장) 교회의 실체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부터였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
도께서 1차로 약속하신 성령을 직접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요 20:22)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도망가 숨어버렸던 제자들에게는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각자가 그리던 인간적인 차원의 
만남과 모임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와 부활을 경험한 생
명의 공동체를 맛보게 된 모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새 세상, 새 교회, 새 공동체의 탄
생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창조적 선언으로 자리한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다시 모였고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수가 약속한 성령의 공동체가 태동하였다. 

결국, 인간적인 종말을 고했던 사도들의 공동체는 가룟인 유다 대신, 맛디아를 뽑음
으로써 보수되었고, 이어서 경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정신)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공동체적 체험과 사도들의 열정적인 가르침으로써 믿는 자들의 수
가 늘어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가 생겨났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따르면 
신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초기 교회를 연구한 교회사가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그리스도 교회의 태동
으로 이해하였고, 이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를 교회의 원형으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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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당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즉시로 실천하기 시작한 신도들의 공동생활의 모습은 다
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
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
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
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44-47)

여기에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의미하며, 수년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
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과 그 이전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들을 제자
들이라고 불렀다(행11:26, 9:1,10,19,25,26.28,36,38).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라는 용어는 크
게 사도행전 전반부인 1:10,12 및 2:6의 기록과 한참 뒤인 9장 이후의 기록을 나뉘어서 생각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반부의 제자는 주로 열두 사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9
장 이전까지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9장 이후부터 사도와 제
자들의 구분이 생겨났고, 열두 제자들은 사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 제자들은 그리
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러한 분기점으로서 사도행전 11장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전 사도들과는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사용하기 시작한 ‘제자’라는 말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든, 믿는 사람들이라 부르든 이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삶의 방식
으로서의 ‘제자도’이다. 

이 논문은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의 한 부분으로 아나뱁티스트와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16세기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핵심가치 중 하나가 제자
도인데, 이 운동이 드러내는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원래
의 제자 됨, 즉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제자도가 1세기 제자도의 원형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상이 특별
하지는 않다. 그러기에 이 논문은 아나뱁티스트와 제자도라는 제목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성서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제자도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핵심 가치로 자리하는 제자도라고 하면서 다른 교단이 이해하는 제자도
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것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여 이 글은 우선 1. 제자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아래 제자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개괄하고 2. 제자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분법적 제자도에 대해 설명한 뒤 3.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이 견지했던 제자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우선 1. 제자도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제자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기록 중에 첫 번째 제자들로 선택된 열 두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사도들
과 제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용어상 제자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
음에도 의미상 사도들을 지칭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제자들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초기교회와 사도시
대를 넘어선 기록, 즉 신약성서의 기록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제자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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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독교 잡지, 논문, 책에 실린 제자도 관련 제목을 통해 제자도에 대
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제자도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라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자도를 설명할 때 자주 
혼동되기도 하고, 애매하게 설명되는 제자도의 두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김경진 교수가 연구한 “유랑제자”와 “정착제자”라는 용어를 통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제자들
의 두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 아나뱁티스트와 제자도라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소위 급진적 개혁
운동 혹은 근원적 개혁으로 불리는 아나뱁티스트들이 이해하였던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글은 학문적인 이론을 다시 살펴보려는 의도보다는 그동안 삶과 유리
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도, 즉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결국 제자도의 핵심임
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이 제자도 임을 강조하기 위한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이 매일의 삶 속에
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에 명확한 이해를 돕는 작은 선
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1.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기독교 역사 내내 끊임이 없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는 먼저 제자도(discipleship)라는 단어의 어근인 제자(disciple)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제자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배우는 학생
으로서의 제자와는 뭔가 다른 독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인 교육기관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더 나아가 대학교에서조차도 학생이라는 말은 쓰지만 제자라는 말은 잘 쓰지 않
는다. 가끔 선생님과 학생, 교수와 학생의 특수한 관계 혹은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스
승과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제자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더 나
아가 현재 존재하는 여러 종교에서도 이러한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존재할지 모
르지만, 이들의 관계를 두고 제자도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것이 바로 제자도다’라는 식으로 설
명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용법과 맥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도라는 용어에 그리스
도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자도”에는 기독교 역사나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나 정신이 깃들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과연 제자도란 무엇인가? 

우선 제자 및 제자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
해 제자들로 선택된 열두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사도들과 제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용어상 제자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의미상 사도들을 지칭하며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예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열두 제자(사도)들과, 그 후 이
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또 다른 제자들에 대한 미묘한 의미 차
이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기 교회와 사도 시대를 넘어선 기록, 즉 신약성
서의 기록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독
교 잡지, 논문, 책에 실린 제자도 관련 제목을 살펴봄으로써 제자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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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제자는 아주 특이한 개념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우선 제자라고 하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열두 명의 제자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복
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열두 제자들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
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되고, 지명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자 그 부름에 응답한 사
람들을 말한다.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부르심이 선행되었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그를 따라다니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부자 청년과 같이 스스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
람들이 있었음에도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이 열두 제자들의 위치와 지위는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위치와 지위는 부르심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
드레, 빌립을 부르심 (요한복음 1장), 열두 사람을 택하여 사도라 부르심(눅 6:13-16), 네 제
자를 부르심(마4:18-22, 막1:16-20, 눅5:8-11), 마태를 부르심(마 9:9-13, 막2:13-17, 눅
5:27-32), 열두 제자를 보내심(마 10:5-42, 막 8:7-13, 눅 9:1-6) 등의 기록을 통해 동역자로
서 이들의 역할이 잘 드러나 있다. 

무엇보다도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사람들임을 잘 알 
수 있다. 특별히 마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강화로서 등장하는 마태복음 10장의 기
록은 이러한 제자들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구체적인 지
침은 다음과 같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 것,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 것,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갈 것, 선포의 내용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앓는 사람을 
고쳐 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 저저 받
았으니, 거저 줄 것,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
지 말 것,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할 
것,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릴 것,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할 것, 사람들을 조심할 것,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 사람들
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
니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 것,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
람에게서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을 것,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
든, 저 고을로 피할 것,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
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할 것,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거나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
지 말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

 
마태복음 10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처음 부름을 받은 열두 제자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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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는 사람
3)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지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0장의 지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
도라고 부름을 받은 열두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택받은 제자들이며, 처음이자 마지막
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열두 
사람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훗날에 언급된 폭넓은 의미의 제자들을 
의미하는지 따져보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제자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성서의 기록이 이 열두 제자를 두고 제자도를 이야기한다면, 사도성으로 그 의미를 대치
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열두 사람에게 주어
진 사도성과 제자됨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는 그 외의 제자들이 존재하였고,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 열두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여
러 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2) 열두 제자들 외의 다른 제자들
성경을 읽다 보면 열두 사도로 칭함을 받은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다른 제자들에 대한 설명은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등장하는데, 소위 말해 사도들
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행13:52; 14:20,21, 
22,28; 15:10; 16:1; 18:27; 19:1,9,30; 20:1,2,30, 21:4,5,16).

소위 말해 이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로서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외에 또 다른 부류의 제자들로 불렸다. 
이들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 이후
로부터 신도, 신자, 믿는 이들로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조롱조로 부른 말이었지만, 예수쟁이가 됨
으로써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Christ)의 사람들(ian)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서가 제자들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열두 제자들 외에 그리스
도를 따르는 또 다른 부류의 제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복음서에도 열두 제자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 못지않게 잘 섬기
고 복음을 전파했던 예들이 많이 있다. 비록 복음서는 이들에게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
지만, 예수의 공적인 사역을 든든히 지원한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보
여준 제자도는 열두 제자들처럼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그리
스도의 제자로 살아갔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즉 이들이 보여주는 제자도
의 특성은 사도들과 구분되는 기능적 차원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
각할 수 있다. 우선 교회의 리더로 부름을 받은 일곱 명의 또 다를 섬김이들 (사도행전 6장), 
서신서의 집사, 장로, 감독들의 자격조건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이 글에서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집사의 자격, 장로나 감독의 자격은 생략하기로 한다.

3) 사도 시대 이후 현재까지 기독교가 이해하는 제자도
위에서 우리는 열두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과 그 외의 다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제자도가 
있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서의 기록을 근간으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을 위한 제자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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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뒤틀려진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이해 또한 뒤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자리하게 된 기독교의 제자도란 과연 무엇일까 질

문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들인 사도들이 죽고 난 후, 사도들의 제자들
이었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시대에 이미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제자들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
기 시작했다. 이러한 오해는 기독교 공인이라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 기독교제국) 기간에 
더욱 가속화되었고, 처음 조롱조로 자리했던 그리스도인이 자부심과 영예의 타이틀이 될 정도
로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이러한 변질을 초기교회 역사가인 알렌 크라이더는 『회심의 변질』로 
정리하였고, 윌리엄 에스텝50)이라든가, 프랭클린 리텔51), 도날드 던바52), 존 하워드 요더 등 
신자들의 교회나 자유교회 전통에 속한 많은 교회사가들은 복음의 변질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의 교회론과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지만, 이 글
에서는 현재까지 기독교 잡지나, 논문에 발표된 많은 제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흐름을 잡
는 정도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2020년 현재, 영문 데이터베이스인 EBSCO를 이용하여 
영어 단어 discipleship을 검색한 결과 이에 대한 논문이 총 1,238개가 검색되었다. 그 검색
한 내용을 분류해 보면, 제자도인 discipleship은 다양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제자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분야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
한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에 있어서의 제자도 Vocational discipleship, 복음주의와 제자도 Evangelism and 
discipleship, 감정과 제자도 Emotional health and discipleship, 성령이 이끄는 제자도 
Spirit-driven discipleship, 자연보호 제자도 Creation care discipleship, 예전과 제자도 
liturgy and discipleship, 진짜 제자도 Authentic discipleship, 소명과 제자도 Call and 
discipleship, 가장 신실한 제자도 The most sincere form of discipleship, 선교를 부양하
는 제자도 Mission-shaped discipleship, 선교와 제자도 Mission and discipleship, 하나님
과 동행으로써의 제자도 Discipleship as living with God, 리더십으로써의 제자도 
Discipleship as leadership, 갈등 상황에서의 제자도 Discipleship in the midst of 
conflict, 제자도의 비용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과정 The process of 
discipleship, 급진적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 공동체와 제자도 Community and 
discipleship, 미셔널 제자도 Missional discipleship, 부활 후의 제자도 Discipleship after 
resurrection, 창조적 제자도 Creative discipleship, 성육신적 제자도 Incarnational 
discipleship, 내러티브 제자도 Narrative discipleship, 제자도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discipleship, 제자도와 나이듦 Discipleship and aging, 신실한 제자도 Faithful 
discipleship, 가족의 제자도 The family discipleship, 21세기 제자도 The 21st Century 
discipleship, 포스트모던 제자도 Post-modern discipleship, 십자가와 제자도 The cross 
and discipleship, 제자도와 영성 Discipleship and spirituality, 우정과 제자도 Friendship 
and discipleship, 제자도와 목회 Discipleship and ministry, 일상의 제자도 Daily 
discipleship,  디지털 제자도 Digital discipleship, 제자도의 부담 Burden of discipleship, 
제자도로서의 자녀양육 Parenting as discipleship 등

50) William R. Estep, The Anabaptist Story: An Introduction to Sixteenth-Century 
Anabaptism,  Eerdmans, 1995.

51) Franklin H. Littell, Understanding Early Christianity-1st To 5th Centuries, CARTA, 2016.
52) Donald F. Durnbaugh, The Believers' Church: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Radical 

Protestantism, Macmilla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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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목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제자도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특정
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삶의 전 영
역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는 제자도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만이 절대적인 제자도라고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개념을 도출해내려는 노
력보다는 과연 이 모든 논문들이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도라는 단어에 갇혀 있기 보다는, 과연 앞서 설명한 제자도의 원래 그림으로써 존
재하는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라는 원의미를 올바로 잡아줄 절대적인 개
념의 스승, 선생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에만 존재하는 
제자도는 결국 유일한 길, 진리, 생명으로 칭해지는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리스도라는 선생님의 삶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즉 제자나 
제자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 선생님의 존재와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
활에 방점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 됨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
며, 이는 오로지 절대적인 개념의 선생님, 스승론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를 언급할 때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의 차원이나 인식
론의 차원보다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하는 존
재론적인 차원이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도란 선생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론
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애초부터 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신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외침, 즉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르침이나, 행동이나, 신학이나, 그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의 핵심은 제자도이고 그 제자도는 결국 “예수 따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 두 종류의 제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도가 “예수 따름”이라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따
라야 할까? 한편으로 제자가 되려면 예수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가치를 예수께 두어
야 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현재의 삶을 뒤로 하고 무작정 집을 떠나야만 하는 것인
가? 앞서 설명한 마태복음 10장의 열두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만이 제자의 길인가? 
만약 그러한 방식만이 제자의 길이라면 지금 수백만 수천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방식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거나, 좌
고우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바요, 삶 속에서 갈등으로 
경험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야 제대로 제자가 되는 것
일까? 

이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두고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
들의 논점을 따라가다 보면 삶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나서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속세의 그리스도인으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든지 양자택일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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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기도 한다. 이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 중 하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야 한다는 설명이 한 편에 있고, 일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는 어려우
므로 제자도는 일반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삶의 길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
에게만 적용되는 그 무엇이 또 다른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많은 논문이나 
설교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성서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이러한 생
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어느 때는 이 쪽편을 강조하고, 어느 때는 저 쪽편을 강조하여 설
명하다가, 결론은 청중들이 그냥 알아서 선택하도록 얼버무리고 마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
침은 더더욱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초기 기독교에 등장한 두 종류의 제자도를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장신대학교의 김경진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열두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
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했던 제자들을 위한 제자도가 한편에 있고, 그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했던 제자도가 또 다른 
한편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전자를 순례자의 성격을 띤 Itinerant disciple로, 후자를 직
업을 갖고 한 장소에 오래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sedentary disciple로 
설명하였다. Itinerant disciple은 순례제자, 순회제자, 혹은 유랑제자로 번역할 수 있다면 
sedentary disciple은 일상의 제자, 정착제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 성서 
특별히 복음서가 이 두 종류의 제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자. 

1) Itinerant disciple 유랑제자
유랑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함께 먹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을 말한
다. 특별히 이들은 주님의 부름과 선택을 따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
도 여행을 준비하고, 돕고, 직접 동참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서는 하나님 나라의 강화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 10장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은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가정과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로
서 (막 3:21, 31-35; 눅 9:58),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가진 바 모든 재산과 가
정 그리고 직업을 포기하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다. 이
처럼 스승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태도는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인 삶
의 모습으로써 이들은 스승-제자라는 특별한 관계에 삶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로 이
해된다.” 따라서 이들 유랑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택한 사람들로 이해되며 처음에는 
열두 제자로 불리다가 후에 열두 사도로서 사도라는 특성상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형태
의 제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유랑제자들의 특성을 따르도
록 요구되거나 특별한 열심을 강요받곤 한다. 이는 성서가 가르치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
도와 그의 제자들의 삶을 주로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
렇게 유랑제자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없다. 그러기에 이 첫 번째 종류의 제자도는 믿음의 공동
체가 유랑제자로 부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신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자도가 될 수는 없
다. 물론 헌신과 열심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심이나 결단의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실제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첫 번째 제자도는 “선교사” “순회설교자” 혹은 고교회와 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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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직제상 “수도사”나 “신부” “수녀”등의 구별된 직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다. 

2) Sedentary disciple 정착제자
위의 유랑제자와 다른 종류의 제자로서 정착제자가 있다. 이들은 유랑제자인 사도들처럼 문자
적으로 주님을 따르거나 모든 재산과 가정과 직업을 포기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복음서에
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순례하던 제자들이 있는 반면, 이들을 공궤
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정착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갈릴리 여인
들을 들 수 있다.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 등의 갈릴리 여인들은 다른 
남성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 여제자들이었으나, 자신들의 소유를 전부 포
기하거나 3년 내내 예수를 따라다니지는 않았다. 대신에 자신들의 살던 지역에 예수와 제자들
이 방문하면 자신들의 집에 그들을 받아들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섬겼다. 복음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와 그 제자 일행이 어떻게 전도여행을 3년 이상 긴 세
월 동안 지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된다. 

이러한 여제자들의 지속적인 헌신, 봉사, 희생, 물질적인 도움이 없이 전도여행을 유
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의 여행에 잠깐 참여하기는 하였
지만,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는 증거는 성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이들은 
유랑제자라기보다는 정착제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이 예수의 일행을 영접하는 제자들이 여러 마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한집에 유숙하라
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들을 정착제자들의 그룹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 외에도 김경진 
교수는 여리고의 삭개오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을 정착제자의 예로 들었다. 

이처럼 정착제자들은 비록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
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그네가 된 (눅9:58; 9:3; 10:4)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포함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의 재물을 사용하였다(눅 19:8; 8:3; 
10:38; 23:52-53). 정착제자들은 실제로 재산을 수중에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재
산의 소유권은 포기한 것과 다름없이 살았다. 

김경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유랑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역할에 국한하여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인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이며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
하였듯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순회설교자, 선교사 혹은 고교회와 같은 제도 교회의 직
제상 수도사, 신부, 수녀 등 자신을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제자도로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종류의 제자도는 기독교 역사에 뚜렷이 드러나는 제자도의 유형
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두 종류의 제자를 한 사람에게 동시에 요구할 수는 없으며, 성경
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상호보완의 제자도로 이해하면 큰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편만이 옳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제자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3. 아나뱁티스트와 제자도
1)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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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스트 운동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과 그 맥락을 같이하며 시작되었다. 종교개혁 기
념일이 1517년 10월 31일이라면, 아나뱁티스트 기념일은 1525년 1월 21일이다. 종교개혁 기
념일이 루터의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게시한 날을 기념한 것이라면, 아나뱁티스
트 기념일은 스위스 취리히 시의회의 유아세례 반대가 불법임을 판결한 데 대해 몇 명의 사람
들이 펠릭스 만츠의 집에 모여 성인 세례를 시행한 것을 기념한 날이다. 

이렇게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스위스에서 시
작이 되었다. 초기 교회 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린 것처럼,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에 관행이었던 유아세례 대신에 신앙고백을 근거로 성인세례를 시도했던 그리스도인
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나뱁티스트였다. 비록 겉으로 드러난 운동의 시작은 유아세례를 거부
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회의 회복이었다.  

아나뱁티스트들은 종종 제3의 종교개혁가들이라고 소개되는데, 이는 동시대의 종교개
혁이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뒷걸음 칠 때,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시행함으로
써 종교개혁을 완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나뱁티스트들이 누구인가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애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따름”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들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직접 연결시켜,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과 산상수훈을 실천하고자 애썼다. 그렇게 그리스도 
따름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해석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으며(행5:29), 일상
생활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그
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애썼다.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며 살고자 
애쓴 평화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500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나뱁티스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신앙
의 핵심은 제자도, 평화, 공동체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나뱁티스트들은 기독교를 이해
할 때, 가장 먼저 “제자도”를 언급한다. 여기에서 제자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제자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아나뱁티스트들은 교회를 형
제 됨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앙공동체이자 가족으로 이해한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구
성원은 우선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기꺼이 헌신하
고자 애쓴다. 그리고 그 헌신의 방법은 항상 세상의 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원리로서 평화의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 제자도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저항과 사랑의 윤리 (ethic of love and nonresistance)를 실천하고
자 애써왔다. 그래서 아나뱁티스트들에게 주어진 별명 중 하나가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사람
들”이다. 어찌 보면 이상주의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성서의 가르
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기독교실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나뱁티스트들은 그
리스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의 아나뱁티스트 운동
한국의 아나뱁티스트 역사는 1952년 한국전쟁의 난민들을 돕기 위해 들어온 메노나

이트 중앙위원회 (Mennonite Central Committee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 개발, 구제
를 담당하는 메노나이트 구호기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메노나이트 구호기관이었던 MCC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약 20년간 전쟁고아들과 난민들에게 물자를 공급하였고, 전쟁미망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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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재봉기술교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메노나이트 직업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
였다. 한국전쟁직후 복음의 핵심인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구호활동을 전개
하였다. MCC가 한국에 발을 디디면서 펼친 첫 활동은 전쟁 피난민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물자 구제사업이다. MCC는 집을 잃고 먹을 것조차 없었던 전쟁난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
공하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메노나이트 직업훈련학교를 세우고, 가족/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쟁미망인들을 위한 재봉기술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활
동 외에도 병원 자문봉사, 지역개발봉사, 기독교 어린이 위탁 훈련교육 등 대구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제, 교육,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빠른 경제개발과 더불어 MCC 사역은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로 옮겨 가면서 사역을 마감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 20년 동안 시행했던 메노나이트 직
업훈련학교의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었고, 당시 한창 전쟁의 피해로 씨름하던 베트남 등 더 많
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다. 

MCC 사역 이후, 메노나이트 직업훈련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메노나이트 정신을 이
어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구호사역으로서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선교사역과 구호사역을 분
리하여 시행하는 메노나이트 교회의 전통에 따라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이렇다 할 교회운동으
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직업훈련 학교 동문을 비롯하여 메노나이트에 대
해 알고 싶어 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와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공식적인 교류는 1996년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로부터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재개되었다. 이
러한 관계속에서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되었고, 현재 캐나다와 미국 메
노나이트 교회는 물론 세계 메노나이트 교회 협의회 Mennonite World Conference와 형제
애를 나누고 있다. 현재 한국 아나뱁티스트와 전 세계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가능한 여러 형태
를 통해 형제애를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서가 말하는 교회회복을 꿈꾸며, 제자도, 평화, 
공동체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자생적인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록 한국에서의 활동이 구호활동을 중심으로 펼쳐졌지만, 성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 도처의 어려움과 돌봄이라는 필요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나뱁티스트 제자도
위에서 설명한 열두 제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마태복음 10장)과 기타 복음서의 내용
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도와 성경이 알려주는 제자도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
다. 역설적이지만 제자도discipleship란 무엇인가? 를 정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 중에 무엇이 제자도가 아닌가를 설명함으로써 제자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의 설명은 그 몇 가지 예이다.

➀ 제자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➁ 제자도는 교회성장학의 어떤 분과가 아니다. 
➂ 제자도는 학생에 관한 무엇이 아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➀ 제자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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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자도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학교를 개설하지 않고 삶의 자리를 내어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자도는 교회에서 막대한 예산과 뜨거운 열정과 몇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
면 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자학교, 제자훈련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
니다. 

➁ 제자도는 교회성장학의 어떤 분과가 아니다. 
특정한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방식으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분과를 마련하여 제
자들을 배출한 적이 있다. 제자 훈련 과정으로서 인기를 구가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자도는 훈련 프로그램도 교회성장을 위한 도구로는 더더욱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교회 성장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물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나 목표
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현재 교회는 제자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결여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➂ 제자도는 학생에 관한 무엇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자도는 학생에 관한 무엇이 아니라, 제자로서 선생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선생의 길은 무엇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으며, 그 선생님의 
모습에 따라 제자도가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무이한 선생님, 
주인, 교사가 누구이며 그 가르침의 본령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간디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한 말로 인해 뼈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
나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예수와 같이 행했다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They are so unlike your Christ.”

간디의 지적처럼 우리가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
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까?

- 제자도는 매우 실제적인 모습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제자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

다.
- 또한 그 모습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도구가 아니라, 또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정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자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16세기에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고자 노력했던 아나뱁티스트의 삶
에 잘 드러나 있는데, 무엇보다 아나뱁티스트가 말하는 제자도는 아주 단순하며, 성경을 기반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사실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이 모진 박해
를 받은 이유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정부가 복음을 말한다하면서도 복음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당국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히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을 고집스럽게 반복한 것일 뿐이라서, 뭔가 기발하고 특별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기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치곤 한다. 이들의 제자도는 이론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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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보다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자리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나뱁티스트 신학에서 제자도는 항상 십자가, 고난과 함께 이야기된다는 
점이다. 이는 16세기에 아나뱁티스트들이 제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나뱁티스트들이 주장했던 제자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잠시 살펴
보자. 

① 한스 뎅크 (1500-1527)
한스 뎅크는 최초로 남부 독일의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이끈 아주 매력적인 지도자 중 한사람
이다. 그의 신비롭고 인간적인 성향은 루터의 가르침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그
는 뉘른베르크에 있는 유명한 성 제발트 학교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를 주창
했던 루터의 가르침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는 1526년 5월 아우
스크부르크로 가서 후브마이어와 협력했고 프로테스탄트 당국에 의해 추방되어 스크라스부르
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보름스와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의 아나뱁티스트 지도자로 활동했
다. 보름스에서 그는 구약의 예언서를 완역하는 일을 도왔다. 1527년 11월 전염병으로 사망하
였다. 뎅크는 당시 혹독하고 증오스러울 만큼 맹렬한 논쟁에 휩쓸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저술은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별히 한스 뎅크는 그리스도를 따
르고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Gelassenheit로 설명하였는데, 겔라센하이트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히 항복함, 순종함, 복종함을 뜻하는 아나뱁티스트 신학의 핵심 사안이자 제자도
의 정수이기도 하다. 그는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제자도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또한 “매
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아나뱁티스트로서 제자도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다. 

② 조르그 바그너 (1527) 
아나뱁티스트 리더 중 한 사람이었던 조르그 바그너는 아우스분트 찬송집에 다음과 같은 가사
를 썼다. 

누구든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모욕과 고난이라는 수모를 겪어야 
하며,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네.
이것만이 보좌로 나아가는 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종들은 죽기까지 그를 따르며
그들의 몸을 십자가 위의 삶과 죽음에 내어주어야 하리.
금이 정련되듯이 그리스도의 종들도 발의 시험을 견뎌야 하리.
모든 것을 포기하되 십자가는 선택해야 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가정, 자녀, 아내 등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리.
이익을 포기하고 고통을 잊는 종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리.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제자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요약할 
수 있다.

③ 마이클 잣틀러 (149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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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형제단의 중요한 지도자이자 전도사였던 마이클 잣틀러는 1526년에 아나뱁티스트가 
되었다. 그는 1527년 슐라이트하임에서 열린 아나뱁티스트 비밀 회합을 주관했고, 아나뱁티스
트 역사 상 최초의 고백서로 알려진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를 입안했다. 이 고백서는 주로 제자
도, 새로운 공동체의 생활과 질서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이 회합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체포
되어 로텐부르크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의 재판과 사형은 아나뱁티스트 순교자들 중 가장 유
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높은 학식과 겸손한 비폭력 그리스도인이
었다. 그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지만, 조르그 바그너처럼 그가 쓴 찬송가 가사가 아우스분트 
찬송집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불러 모으실 때,
그리고 인내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 참된 제자들은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주의하라고 하셨네.
나보다, 나의 말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으리.
…….
나의 말을 따르면 세상은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죽이게 될 것인데, 
너희를 위해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뻐하라!
누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④ 한스 후트 (1485-1527) 
한스 후트는 남부 유럽의 유능한 아나뱁티스트 전도사로 다른 지도자들 전체가 인도한 사람들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모라비아에 존재했던 모든 아나뱁티
스트 그룹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무역업을 경영하는 제본업자이자 도서판매상이었던 후트는 
여행을 하면서 1520년대의 종교적 격동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1526년 한스 뎅크에게 
세례를 받은 후, 아우크스부르크로 갔다. 그 후 18개월 동안 설득력 있는 순회 전도사로 활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으며, 많은 재능 있는 리더들을 아나
뱁티스트 운동으로 이끌었다. 1527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감옥의 화
재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로마서 8장 17절을 근간으로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
신 일을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그와 함께 고
난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라는 유
명한 말을 남겼다. 

⑤ 레온하르트 시머 (1500-1528) 
초기 아나뱁티스트 리더이자 평화주의자로 그의 글 역시 초기 아나뱁티스트 찬송가인 아우스
분트에 남겨져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과 똑 같
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선생님보다 제자가 더 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으로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야 한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간사한 말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그는 육체적인 
질고를 짊어지셨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스스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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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자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⑥ 한스 스라퍼 (???-1528)
가톨릭 사제였다가 아나뱁티스트가 된 한스 스라퍼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받게 될 고난을 준비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는 자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도 있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아
버지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를 져야 한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이는 세상이 변한다 
해도 결코 변치 않을 진리다.”라는 글을 남겼다.

⑦ 제이콥 후터 (1500-1536)
모라비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나뱁티스트 리더로서 유무상통의 공동체인 후터라이트를 시작
하였다. 모자를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서 조지 블라우락의 뒤를 이어 티롤 지방의 아나뱁티스
트들을 위한 목사가 되었다. 그는 박해가 한창이던 16세기에 모라비아가 아주 평화로운 지역
이라는 소식을 듣고 티롤 지역의 아나뱁티스트 그룹과 연합하였다. 그에게 제자도란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해되었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들 중 하나로 알려진 후터
라이트 공동체는 그의 이름을 따라 후터라이트가 되었다. 

⑧ 메노 시몬스 (1496-1561)
메노 시몬스는 16세기 네덜란드에 살았던 가장 중요한 아나뱁티스트 지도자였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라 메노나이트라 부르게 되었다. 그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2세대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통합하고, 조직하고, 영적인 지침을 마련하였
다. 

1524년 그는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곧 바로 몇 교구를 담당하였다. 네덜란드의 목회
초기부터 화체설의 기적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못되었는데 이는 
주의 만찬에 대한 상징적인 관점을 변호하는 운동이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
한 입장에 대해 성경의 확증을 찾은 후, 성경의 권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을 따
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몇 년 뒤, 그는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아나뱁티스트들을 처형하면서 점화된 세례에 대한 관점을 바라봄에 있어 비슷한 위기
를 겪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1531년, 그는 아나뱁티스트 입장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시에 이 운동이 점점 
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점차로 폭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마침내 가톨릭교회를 떠난 것은 1536년에나 이르러서
였다. 그는 비록 소행의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 고난과 죽음까지 
받아들인 아나뱁티스트들의 용기를 따라 가톨릭을 떠나야 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세례를 받자
마자 이내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아나뱁티스트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뮨스터로부터 영광을 기대하다가 절망하게 된 여러 상처받은 심령들과 잘못 인
도받은 아나뱁티스트들을 상대로 훈련받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 110 -

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항상 숨어 다녀야 했지만, 그는 말과 글로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였다. 

프로테스탄트들과 가톨릭에 의해 동일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는 결국 1554년 홀스타
인의 귀족의 영지에 은신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말년에 그는 자신의 첫사랑이자 위대한 사랑
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글을 저술하고 출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메노 시몬스는 위
대한 학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저술들은 자신이 소유했던 믿음에 관해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 후브마이어와 마펙이 보다 훌륭한 신학자였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메노를 능가하지 못했다. 

메노 시몬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회
개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가 걸었던 길을 걸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그보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혹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으며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1539년에 쓴 책 Foundation에서 그는 “나는 내 주께 공식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와 분리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터 나지 않았다면, 성령 안에서 믿음, 삶, 예배 등에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
는 대로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과 다른 모든 것은 당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
을 얻으려면 좁지만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어떤 황제나, 왕이나, 제후나, 공작이나, 
기사나, 귀족이나, 의사나, 목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외는 없습니다. 누
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똑같이 걸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성령을 갖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함으
로써 제자도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삶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1540년에 제자도를 주제로 그가 지은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잔치를 누리기보다는.
바로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갖기 보다는.
나는 차라리 슬픈 상처를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선택하리라.
바로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확실하고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자녀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으로 비판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를 사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수로부터 멸시를 받으셨으니 
이제 원하면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

만약 당신이 불로 연단을 받는다면,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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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가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라. 
만약 네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말을 굳게 붙들면, 
기쁨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아나뱁티스트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따름과 십자가 및 고난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자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도록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었
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복종(Gelassenheit)을 통해 그리스도를 매일 삶 속에서 따르는 삶
을 살았다. ( 아놀드 스나이더, pp88-89)

4. 나가는 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16세기에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운동

과 아주 다른 점을 보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 있다. 아나뱁티스트는 그리
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제자도는 모든 영역에 걸쳐 
요구되는 항목으로 이해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성역이나 성속의 구분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사회, 경제, 
윤리적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당연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을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 교회의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는 당연한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
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에도 아나뱁티스트들이 사회 운동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들
이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아나뱁티스트들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등은 모두 제자도와 연결되며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제자도는 예외가 아니다. 더 나아가 이러
한 모든 것은 남녀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두에게 요청되는 총체적인, 전인적인 삶
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아놀드 스나이더, p232)

제자도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남녀를 동일하게 부르셨으므로 동일하게 제자도를 요청
하신다고 믿었다. 성령께서 부르실 때,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해서 부르지 않으신다고 믿었다. 
Discipleship/Nachfolge (following after)는 결국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것 (335)이며 필그
람 마르펙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예수 따름”으로 요약 가능한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는 결국 
Christlikeness (예수처럼 되기)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아나뱁티스트 제자도가 말하는 제자도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 제자도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없다지만, 글을 마치면서 간디가 아나뱁티스트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나름의 상상력으로 답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만
약 간디가 아나뱁티스트를 만났더라면........, 아나뱁티스트들의 삶을 바라보며 뭐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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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모음

1. 해외 석학 초청 강연   
 
KAC는 2003년부터 2014년 까지 10년간 해외의 유명 아나뱁티스트 신학자, 교수,  활동가 및 
성악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강연과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워크샵을 하였다. 이런 교육활동
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 계는 아나뱁티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고 여러 교회 교인과 신학생 
들은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다.     

2003년 
강사: Alan and Eleanor Kreider
 
알렌 크라이더(Alan Kreider) 박사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고센 대학교(Goshen College, 
1962),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1962-1963),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Heidelberg University, 1963- 1964)에서 역사를 전공하였고 1971년에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Ph. D.)를 취득하였다. 알렌 크라이더는 
영국의 런던 메노나이트 센터(London Mennonite Center, 1974-1991)와, 옥스포드 대학교
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기독교 사회문화 연구소(Christianity and Society Culture 
Institute, Oxford University, 1995-2000)에서 소장을 역임하였다. 부인 엘레노르 크라이더 
여사 역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예배학과 예식(liturgy and worship)을 가르친 초대교회의 
신앙과 제자도, 예배음악과 예식에 정통한 학자이자 교육가이다.
알렌 크라이더는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관심이 성경의 진리, 특히 초대교회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학자로서 초대교회의 예배와 신앙을 연구하여 
기독교 평화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초대교회의 관점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인 들에게 새로운 초대교회의 신학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재발견하
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알렌 크라이더는 복음주의적 평화사역팀(Evangelical 
Peacemakers)을 창단하신 분으로서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사역이 성경 말씀과 예배, 기도
를 통해 더욱 힘을 얻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평화 사역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의 현실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Good News)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게 깊이 주지시켜 주고있다. 또한, 거룩한 전쟁이론으로 대변되어 온 기존 교회의 전쟁 당위
론에 대해 평화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여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독교의 전쟁과 평화
에 대한 관점에 분명한 시각을 제시한다. 
 
알렌 크라이더는 현재 미국 인디애나 주의 메노나이트 신학 대학원(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eminary)에서 선교학과 예배, 교회사를 가르치시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들의 신
앙을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아나뱁티즘과의 연관성 등에 관하여 세계
의 여러 교단과 신학교 등을 방문, 강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선교와 복음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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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제:
평화교회의 역사와 전통,  평화교회는 가능한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 • 다
시 보는 초대교회의 예배,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아나뱁티즘과 교회사
일정: 
한우리 교회 (4/5) 원천 침례 교회, 중앙침례교회 (4/6), 서울신학대학교 (4/8) 삼덕교회, 남산
교회 (4/13), 고신대학교, 경성대학교 ( 4/15), 부산정로교회 (4/16), 예수촌 교회 (4/20)

2004년 

강사(Al Fuertes)
메노나이트 연합 대학원 (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eminary) 평화학 석사
조지 메이슨 대학 (George Mason Univ.) 갈등 분석 해결학과 박사 과정 
실리만 대학 (Silliman Univ.) 교목 및 신학과 교수 역임 (필리핀)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 (Eastern Mennonite Univ.) Summer Peacebuilding Institute 강
사, 조지 메이슨 대학 (George Mason Univ.) Trauma Healing 강사 
Mindanao Peacebuilding Institute, Trauma Healing 강사 (필리핀)

워크샵 내용: 정신적 외상 치유 워크샾 (Trauma Healing Workshop)
본 세미나-워크샾은 외상(Trauma)의 의미와 역학과 더불어 개인/집단 상담, 의식 등의 기타 

치유적 접근을 통해 외상과 관련된 지각, 심상, 감정, 행동(소위 traumaviews)등의 회복과 대
처기제에 대한 더 폭 넓은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설계되었다. 본 세미나-워크
샾의 참가자들은 화해와 공동체 건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는 개인적/사적, 집단적 이
야기와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traumaviews와 대처기제를 탐구하게 될 것이다.
 

정신적 외상(Trauma)의 기초적 정의,   삶의 일부로서의 Trauma,   Trauma로 인해 
초래된 심상, 감정, 태도, 행위들,   상대적 박탈감,   좌절과 공격성 / 공격성과 희생
화, l  집단적 폭력,  개인적 / 사회적 정체성과 회복,   회복/치유의 역학,   외상 치
유로의 여행: 폭력의 순환고리 끊기,  이야기 하기/치유 내러티브,   심리-사회-경제적 
프로그램,  지속성 있는 공동체 발달 (그리고 그 적용),   협력을 통한 그룹 이론(그리고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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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ry Huebner 교수

기간 2004년 6월 11-12, 14-15

강사: Harry Huebner
Harry Huebner 박사는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캐나다 메노나이트 대학교(Canadian 
Mennonite Bible College), 마니토바 대학교(University of Manitoba), 토론토 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 성 미카엘 대학교(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등을 거치
면서 철학과 종교(조직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Harry Huebner 박사는 기독교 윤리와 
철학, 평화신학 등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하셨으며 특히 John Howard Yoder의 평화 사상과 
기독교 윤리, 철학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잘 소개한 분으로 유명하다. Huebner 박사는 메노
나이트 평화 위원회(MCC peace committee), 기독교 평화 사역팀(Christian Peacemaker 
Teams)의 실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대학교에서 부총장으
로 섬기고 계신다.
 
세미나 주제
 
1. 복음의 사회적 윤리: 사회 윤리의 기준이신 예수님, 
Jesus as Ground for Social Ethics
2. 교회(그리스도의 몸)의 역할: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직결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 교회 공동체(그리스도의 몸)으
로서의 역할과 실천분야 
3. 교회와 국가에 대한 아나뱁티스트의 관점: 카톨릭이나 개
신교와도 다른 아나뱁티스트의 관점, 초대교회의 실상(로마
서)과 콘스탄틴, 초대교회와 아나뱁티스트 삶의 공통점에 대
하여…
4.폭력적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평화사역: 폭력사용에 대
한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적용

강연 일정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1/22),  고신대학원-천안 (11/24),  침신대학교/대학원-대전 (11/25), 
고신대학교-부산 (11/26),  남서울 주님의 교회) KAC 창립3주년 기념 세미나 (11/27), 나들
목 사랑의 교회 (11/29), 서울여자대학교 (11/30), 예수촌교회 (12/5)

2005년 
강사: Jake & Lillian Elias
Jake Elias 교수님은 현재 AMBS (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며 특히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저술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신 분으로서 초
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통찰이 탁월한 분으로서 유명합니다. Jacob Elias 
교수님은 미국 인디에나 주의 Parkview Mennonite Church에서 부인 Lillian과 더불어 공동 
목회자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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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제
Overall Theme: GOD'S POWER AT WORK IN THE WORLD

1."The Story:Apostle and Roman Congregations"
The story behind Romans, including an examination of Romans1:1-15;15:14 
-33;16:1-27.

2."The Gospel: God's Power"
An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s articulated by Paul, 
focusing especially on Romans 1:16-17; 3:21-26; 5:1-11; 12:1-2; 15:1-13.

3."A Community United"
A study of Paul's view of the community of Jews and Gentiles united in Jesus 
Christ: primary texts Romans 8 and 12, with some attention to 9-11.

4."Life in the Roman World"
An examination of how the faith community is to live in their relationships to each 
other and with their culture:  Romans 13 and 14.

One-LectureUnit
"Jesus Who Delivers: The Gospel in Thessalonica"
 
일정 (4/7- 28)
예수촌교회, 주향교회 (4/10), 한국 성서대학교 (4/12) 대전 신학대학교 (4/14) 원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대학원 (4/15), 사랑방교회 (4/17), 신원 감리교회, 제천(4/20), 침례교신학대학교 
(4/21) 고신대학교 (4/22)

2006년
가수 : Anthony Brown.  
미국 흑인 영성 음악을 대표하는 바리톤 성악가, 오페라 가수, 워싱턴대학교에서 심리요법 상
담가 및 전문 성악가로 활동하던 중 20 세기가 남겨 놓은 무거운 짐들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
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기술문명의 진보나 기계를 통한 대화가 아닌 인간 관계의 본질, 
묵상 등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보스니아, 우간다, 북아일랜드 등 세계의 
분쟁지역을 다니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평화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캔사스 헤
스튼대학에서 사회학,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다. 

연주 곡목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Waiting on you,  I know the Lord has 

laid His hands on me,  Wade in the water,   Let my people go,  Nobody 
knows the trouble I have seen,  Precious Lord,  Ride on King Jesus,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I am a small par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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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there be peace on earth
 
 9월 20-27  춘천 예수촌 교회 주향교회, 성공회 대학교, 과천 시민회관

2007년
강사: 이훈 목사

이훈 목사는 서강대 수학과, 장신대 신학대학원, 서강대 종교학과와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중
곡동교회(83∼85년) 동교동교회(86년)에서 전도사, 온누리교회(87∼96년)에서 부목사를 사역했
다. 이후 캐나다에서 한인메노나이트 모임을 개척, 위니펙(98년) 런던(2000년) 밴쿠버(2004년)
에서 활동했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비전메노나이트 교회 목사로 사역하면서 
YWAM(국제예수전도단) DTS(예수제자학교)와 코스타 강사로 헌신하고 있다.
강연주제
공동체를 세우는 영성(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적 관계), 광야의 삶(주류사회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의 영성), 

일정: 3/23 - 4/7
백주년 기념관(3/23-24), 사랑방공동체 (3/25), 세계를 위한 기도모임(3/26), 국민대학교 IVF 
(3/27), 항공대학교 IVF (3/29), 부산 정로교회 (3/31), 예수촌교회 (4/21), 홍익대학교 (4/3) 

강사: Nelson Kraybill

Nelson Kraybill은 신약학자로서 메노나이트 연합신학대학원 (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seminary, AMBS)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97년 AMBS에 총장으로 오기 
전에 그는 영국에서는 선교사로, 미국 버몬트에서 목사로, 푸에르토리코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인 Ellen은 우루과이, 멕시코, 아일랜드, 스페인에서 단기 
교사나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그는 영국의 런던 메노나이트 
센터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봉사했으며 우드 그린 메노나이트 교회의 리더십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전도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는데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갈등의 중재자 경험을 가진 그는 선교, 
충성, 초대 교회, 요한계시록에 대해 널리 가르쳤습니다. 

세미나 주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의 정치학,  의심의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  아나뱁티즘: 근본적 
쇄신의 선교적 핵심,  아나뱁티스트, 복음주의 및 에큐메니칼,  나그네로서의 삶: 
베드로전서의 살아있는 희망 메시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리더십, 권력 및 권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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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1/28(수) -12/3(월)   감리교신학대학원 등

2008년 
강사: Mark and Mary Hurst 
Mary and Mark Hurst 부부는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교회개척 뿐 
아니라, 목회상담, 자녀교육, 홈스쿨, 재소자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사역의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평화와 화해, 갈등해결에 대한 아나뱁티스트 관점에서의 신학적 
이해와 실천적 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 교회와 단체, 신학교 등에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오세아니아의 아나뱁티스트 
연합회(AAANZ))에 소속된 교회와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목회 사역과 교수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Mary 선교사님 또한 목사이자 교사로서 남편과 함께 "일상 속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영성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한바 있으며, 다종교 간 비폭력 워크샵 진행 방법을 실무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의 여러 신학교에서 '용서'를 주제로 진행하는 워크샵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 부활의 산 소망, 새 생명의 삶을 걷자! Walking in the Resurrection...... 

1. 부활의 산 소망, 새 생명의 삶을 걷자! 본문: 벧전 1:3, 벧전 3:8-18 
2.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길을 걷자! 본문: 벧전 2:11,12 창: 21:22-34
3. 그리스도인의 선을 행하는 삶! 본문: 벧전 4:19 디도서 2;11-14

4.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리하라! 본문: 벧전 5:8-9 요나 3:10-4;11
기타 주제
악과 용서, 안식과 희년: 21세기를 위한 영성, 포스트 모던 기독교 국가사회 이후의 선교, 그
리스도의 부활 새생명에 동참하는 삶, 21세기 선교를 위한 아나뱁티스트의 이해, 자녀 교육과 
홈스쿨, 평화 교육 갈등해결 조정자 훈련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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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강사: Earl & Pat Martin
마틴(Martin)부부는 메노나이트 구호/평화 단체인 MCC의 아시아 지역 대표를 역임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평화활동을 왕성하게 해 오신 분들입니다. 특히 
남편인 얼 마틴 (Earl Martin)선생님은 스탠포드대학에서 동아시아학 석사(72)를 마치기 
전부터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관계로 미정부의 베트남 정책에 대해 비판적 
컨설팅을 했던 특이한 경력이 있으며, 베트남 전쟁이후의 연대기인 'Reaching the Other 
Side'(1978)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지, 소저너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오랫동안 기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인 팻 마틴(Pat Martin)은 미국 펜실베니아 랭케스터 조정 센터에서 
조정훈련 트레이너로 재직하였으며, 그 후 Eastern Mennonite 대학의 Summer 
Peacebuilding Institute(SPI)의 초대소장으로 10년간 재직하였습니다. 
두 분의 삶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며 정의로운 세상
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영성과 평화와 자연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
러(storyteller)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세계의 명상과 이야기를 모은 책 'World 
Winds'의 공동저자이기 합니다. 마틴 부부는 또한 버지니아 시골에 위치한 정신지체 장애인 
치유공동체인 Crossing Creeks의 공동 발기인이자 설립자로써 자연 속에서 치유가 필요한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연 주제
갈등전환 기술훈련(2일 과정), 평화 메트릭 토론-국제개발과 평화형성의 조화
성서적 관점에서의 평화형성, 종교에서 배우는 평화형성의 영적 능력
세계의 평화 이야기 (학교, 교회, 지역공동체를 위한), story-telling 기법을 통한 영성발견, 
대화법, 소수자에 대해 배우기, 정신지체 장애 및 중독 치유 경험 나누기 (12단계 치유법 등)

일정. 2009. 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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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강사: Palmer Becker
파머 베커는 미국에서 출생하셨고 고센 대학(Goshen College)과 메노나이트 연합신학대학원
(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eminary), 리전트 칼리지(Regent College)와 풀러 신학원
에서 수학하셨습니다. 
파머 베커는 메노나이트 교회의 목사, 교육가, 선교사로서 북미는 물론 전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아나뱁티스트 관점의 제자도, 평화,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눠주셨으며 특히 이
번 한국 방문에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리더십, 멤버십, 목회적 돌봄, 갈등해결과 치유, 
평화와 화해 등 다양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파머 베커는 최근까지 헤스턴 대학교의 목회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셨고 2009년에는 팔레
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위한 평화와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강연 주제
1. 리더십과 교회 조직에 관하여 (Leadership and Church Organization 

Workshops.): 2009년 팔레스타인와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신 워크샵 내용을 바탕으로
2.  목회적 돌봄과 갈등 해결에 대하여 (Pastoral Care and Conflict Resolution)
메노나이트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적 돌봄과 갈등해결, 치유에 관한 말씀.       
3.  아나뱁티스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o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o  우리 삶의 중심은 공동체다.
o  우리 사역의 중심은 화해다!

4.  두 날개로 비행하는 교회 Leading the Two-Winged Church
교회의 핵심 목적: 리더십 이론과 실제와 관련하여

4.  교회 멤버십의 발견 Discovering Church Membership, 
5.  영적 성숙을 향하여 Discovering Spiritual Maturity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삶의 관점에서 본 교회 멤버십과 제자도, 새 신자들의 믿음과 제자
로서의 삶에 도움을 주는 말씀
7.  삶의 변화를 위한 설교 Preaching for Changed Lives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아나뱁티스트 신학과 실천 가이드 다섯 가지

일정 
여울교회 (4/25), 개척자 (4/26), 원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대학원 (4/27) 기독교평화아카데미 
(4/28), 침례교신학대학 (4/29) 고신대학교 (4/30) 파송교회 (5/2), 예수촌교회 (5/7-5/9), 은
혜와평화교회 (5/9)

2011년 
강사: Joseph & Janet Campbell  

일시: 2011. 11월 
강사 Joseph Campbell은 2002 미국 EMU(Eastern Mennonite University)에서 갈등 분석 
전환 과정 석사과정을 거치고, 장로교에서 30년간 목회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역할로 섬겼습
니다.   



- 121 -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북아일랜드 조정 프로그램 참여하여 발칸, 중동, 영국 등지에
서 조정, 협상, 공동체 관계와 평화를 회복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관의 부 책임자를 역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 공동체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1996 아일랜드 장로 교회 안에서의 화해 프로그램을 
창안하여, 1997 엘레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북아일랜드 공동체의 회복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MBE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용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종교를 초월하여 용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팔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정부 기관의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Joseph & Janet Campbell 부부는 공동체와 용서의 영성, 갈등과 조
정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2012년 

강사: 이훈

해마다 KAC에서는 아나뱁티스트 신학자, 교회사가, 교회 사역자 등을 초청해서 관심있는 교
회, 단체, 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런던에서 비
전 메노나이트 교회를 섬기시는 이 훈 목사님을 3월 20일-4월 6일(2주 반)동안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훈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로서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삶의 양식에 도전
을 받고 아나뱁티스트 신학을 공부하셨기에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역사, 메노나이트 교회와 한
국의 개신교 등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소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훈 목사님께서는 서강대학교에서 수학과, 종교학(대학원)을 전공하셨고, 1987-96(10년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셨습니다. 그 후 캐나에 메노나이트 신학 대학교(CMBC)에서 아
나뱁티스트 신학과 역사를 공부하셨고 졸업 후에는 여러 한인 메노나이트 교회를 개척에 일조
하셨습니다. 현재 캐나다, 런던에서 비전 메노나이트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
다 예수전도단(YWAM), 제자훈련학교(DTS)와 KOSTA 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선교 훈련 프로
그램에 초청받아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강의 주제
- 함께 걷는 순례자: 공동체를 세우는 영성 -  (참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적 관계를 세우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해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
- Competiton vs. Compassion, 
- 돌봄과 세움 (Care and Support)
- 공동체를 세우는 태도들: 용납과 용서, 존중, 신뢰, 이해,  
- 광야의 삶 - (참고: 주류사회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의 영성을 주요 
내용으로)  
- Anabaptist/Mennonite 역사와 사상 - (참고: 각각 50분 정도! )
Martyrs Mirror (교회사의 비극),Different Paradigm (다른 눈으로 보는 역사)



- 122 -

Upside-down Kingdom (뒤집혀진 하나님 나라), Institution or Body? (교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Followers of Christ (제자도), Communal Spirit (공동체)
Power and Peace (평화)

일정:  3월 20일-4월 6일

2013년 

강사: Stuart Murray Williams
스튜어트 머레이 교수님은 영국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21세기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의 
선교와 교회 개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방대한 연구와 저술활동, 교회 개척지도 및 조언, 
상담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는 스펄젼 대학에서 교회개척과 복음 전도를 담당하는 오아시
스 디렉터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런던을 중심으로 한 아나뱁티스트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왕성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교수님은 타 교단 출신임에도 불구하
고 아나뱁티스트 역사와 신학,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정통한 관점을 갖고 있
으며 박사학위 논문을 "아나뱁티스트 성서 해석학"으로 받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는 
영국,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에서 도시선교와 교회개척을 주도하는 Urban Expression 창설했
으며, 이머징 교회, 후기 기독교사회에서의 도전, 그 밖에 아나뱁티스트 전통과 신학을 바탕으
로하는 다수의 책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스튜어트 교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전도와 교회 
개척자, 훈련가, 멘토, 작가, 전략가, 상담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연주제
이것이 아나뱁티스트이다,아나뱁티스트 성서해석학, 포스모던 시대의 도전, 아나뱁티스트 교회
론, 아나뱁티스트 선교학.

일정  4/20 - 5/2
예수촌 교회(4/20-21), 청어람 아카데미 (4/22), 서울 신학대학 (4/23), 대전신학대학 (4/24) 
대전 침례교신학대학 (4/25), KAF 세미나, 가평 (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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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Yoder Neufeld 부부

강사: Tom Yoder Neufeld 

Tom Yoder Neufeld 교수님은 아나뱁티스트 신약학자로서 에베소서 주석을 쓰신 분으로 유
명합니다. 어린 시절을 부모님을 따라 유럽에서 보낸 Tom Yoder Neufeld 교수님께서는 캐
나다 마니토바 주립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셨고,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건너가신약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보스톤 메노나이트 교회를 섬기
셨고, 메사추세츠에서가정교회를 개척하는 등 북미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교사, 목사로 섬기
신바 있습니다. 
1983년부터는캐나다 워털루 소재, 콘라드그레벨 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난 
2012년 12월에는 명예 교수로 은퇴하셨습니다. Tom Yoder Neufeld 교수님의 신약 학자로
서의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업적과 통찰은북미뿐 아니라 터키, 그리스, 스위스, 일본,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Tom Yoder Neufeld 교수님은 현
재 캐나다 메노나이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안에서 캐나다 교회를 대표하여 섬기고도 있습니
다. 

강연과 설교 주제. 
교회란 무엇인가? (다양성 속의 일치), 신약성경속의 섬김의 리더쉽, 코이노니아 (사귐과 나눔
의 공동체), 
일정 (7월 8일 -7월 15일)
서빙고 온누리 교회, (7/9), 춘천  예수촌교회 (7/10)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 (7/11), 수원 
원천침례교회(7/14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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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강사: Robert J. Suderman Irene Suderman

일정: 3월 3일 -3월 10일
Robert J. Suderman은 지난 45년동안 신약 학자로서 교사, 교수,  행정가, 컨설턴트 등 다
양한 사역 활동을 하셨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단 총회장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
다. 현재는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Mennonite World  Conference) 에 소속되어 평화 분
과장을 맡고 계시며 지금까지 전세계 38개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부인 아이린 수더만(Iren Suderman) 사모님은 교회
의 회중, 특히 여성 그룹들을 인도하는데 있어 예배 음악에 대한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계시
며 또한 전문 호스피스 사역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더만 목사님 부부는 슬하에 세 명
의 아들을 두었으며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에서도 오랜 세월을 지낸바 있습니다. 잭
수더만 목사님은 쿠바의 교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27년간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강연 주제
  세상에서의 교회의 소명 (선교적 관점),  교회의 본질 (아나뱁티스트 관점), 하나님의 평
화 사역 프로젝트, 폭력에 대한 이해와 평화교회, 성경적 관점의 리더십, 평화교회로 인도
하는 아나뱁티스트 역사와 신학,  평화의 성경적 기초 

일정: KAC (3/4), 예수원 (3/5- 3/6), KAF 대전 (3/7), 예수촌 교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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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나뱁티스트 컨퍼런스 

아나뱁티스트 컨퍼런스는 아나뱁티스트 정신과 그 정신의 실천을 좀 더 학술적으로 깊게 공부
하는 정기 세미나이다. 매년 1월 3째주에 제자도, 공동체, 평화에 관련된 내용을 돌아가며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컨퍼런스는 2016년 시작해서 2017년은 쉬고 2021년 5차를 마쳤다.  

2016년 1차
일시: 2016년 1월 23일 (토) 오전 10시~ 오후 4시
장소: 한국 기독교회관(종로5가) 2층, 조애홀
주제: 아나뱁티스트란? 왜 아나뱁티스트인가? (What's Anabaptist? Why Anabaptist?)

1. 기조강연  
John D. Roth (고센칼리지 교수, MQR편집장) The Global Anabaptist Movement and its 
Meaning in the 21st Century

2. 세미나 
남병두(침례신학대학교)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역사적 의의
이상규(고신대학교)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김기현(로고스서원) 탈콘스탄틴주의로서의 아나뱁티스트 운동
정원범(대전신학대학교)한국교회 위기극복의 대안으로서의 신학패러다임의 전환 

2018년 2차

일시: 2016년 1월 20일 (토) 오후2시 ~ 오후 6시
장소: 한국 기독교회관(종로5가) 2층, 조애홀
주제: : 평화, 평화를 이야기하자  평화를 실천하는 우리의 방식
 발표 
1. 개르 루스(이스라엘 CO 운동가): 평화를 찾아서: 이스라엘 CO 운동과 병역대체복무 
2. 박정경수 (전쟁없는 세상):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3. 송강호(개척자들): 제주 해군기지 완공, 그이후
4. 덩야핑(팔레스타인평화연대):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군사점령 그리고 식민화
5. 홍순관(가수); 평화를 노래하다,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6. 서동욱(한국평화교육훈련원)회복적 정의 운동과 피스빌딩
7. 박지호(갈등전환센터): 한국사회 갈등에 대한 전환적 접근의 시도와 모색
8. 이병주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센터)(자녀들과 함께하는 평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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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상단: 조에홀 전경, 좌 상단: 이상규, 하단: 왼쪽부터, 안동규, 남병두, 정원범, 존 

로스, 김기현, 김복기

 
2019년 3차
- 일시: 2019년 1월 19일 (토) 오후 2시 ~ 오후 6 시
- 장소: 한국 기독교회관(종로5가) 2층, 조애홀 
- 주제: 공동체를 말하다- 아나뱁티스트들이 살아온 오랜 방식

1. 김복기( 메노나이트 선교사): 아나뱁티스
트 공동체
2. 김난예 (침례신학대학): 아나뱁티스트 공
동체와 평화의 삶
3. 설은주( 하늘숲 좋은 나무 공동체): 세계
의 예수 공동체를 찾아서
4. Chris Rice (MCC 동북아 지부장): 화해
의 관점에서 보는 공동체의 실체
5. 최철호 (밝은 누리 공동체): 한국형 공동
체의 삶 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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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차
일시: 2020년 1월 18일 (토) 오후 2시~ 오후 6 시
장소: 한국 기독교회관(종로5가) 2층, 조애홀 
주제: 급진적 제자도를 말하다
발표
1. 문선주 (KAC): 아나뱁티스트의 급진적 제자도
2.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이 땅에서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했던 사람들
3. 안홍택 (고기교회): 고기교회 이야기
4. 최병성 (환경운동가, 목사):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는 제자를 찾습니다.
5. 송인수(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신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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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차

일시: 2021년 1월 21일 (목) - 22일 (금)  오후 8시 -10시
장소: 온라인 Zoom 미팅
주제: 성경이 말하는 평화
21일 (목)
1. 김근주 (느헤미야): 구약이 말하는 평화. 암 1:3-2:3을 중심으로.
2. 권연경(느헤미야):  신약성서가 말하는 평화, 두 개의 삽화 
22일 (금)
3. 강주석(카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평화와 민족화해 -화해를 위한 성찰 
4. 김성한 (MCC 평화교육가): 예수가 전한 평화의 복음: 길, 진리,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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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는 아직 아나뱁티스트 신앙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인, 크리스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아나뱁티스트의 역사와 신앙관, 삶의 방식 등을 소개한다. 

2011년 

기간: 3월 7일부터 4월 11일 (6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강의 강사

1 아나뱁티스트의 역사 이상규 교수(고신대 역사신학)

2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학 Erv Wiens 목사(메노나이트 선교사)

3 아나뱁티스트와 공동체 남귀식 목사(은혜와 평화교회)

4 아나뱁티스트의 평화와 정의 이재영 간사(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

5 아나뱁티스트 비전의 회복 김경중 총무(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

6 21세기 한국교회와 아나뱁티즘 신광은 목사(열음터 교회)

강의 개요

1 아나뱁티스트의 역사:  콘스탄틴주의가 가지는 교회사적 의미와 아나뱁티스트의 특성,  아
나뱁티스트의 역사적 흐름, 주류 교단과의 역사적 관계와 흐름

2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학: 그리스도 중심적 성서해석, 아나뱁티스트의 신앙의 중심으로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그리스도의 주되심), 평면적 성서해석학 vs. 입체적 성서해석학을 비
교,  해석학적 공동체로서의 지역교회과 공동체적 성서읽기를 소개, 순종의 해석학 
 
3 아나뱁티스트와 공동체; 아나뱁티스트의 교회관과 공동체 관,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
 
4. 아나뱁티스트의 정의와 평화: 아나뱁티스트의 평화주의 전통,  산상설교에 나타난 용서와 
화해의 명령,  아나뱁티스트의 회복적 정의와 실례. 

5. 아나뱁티스트 비전의 회복: 제자도, 평화, 공동체 신앙과 삶의 방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회복. 

6 21세기 한국교회와 아나뱁티즘: 21세기 아나뱁티즘 르네상스,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 아나뱁
티스트에게 주어진 도전과 기회, 한국 교회의 갱신에서 아나뱁티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소
개



- 130 -

참가자 반응

아나뱁티스트를 처음으로 접해서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아나
뱁티스트와 개혁교회의 입장을 큰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강좌였다. 실제적으로 갈등해결, 분
쟁조정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평화와 정의에 관한 강의가 실제적이고 삶
에 적용한 부분, 우리시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주어서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평화에 대한 실제적 사례들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와 설렘이 있었다. 현재교회에서의 적용을 찾을 수 있었다. 아나뱁티스트 평화와 정의 : 학교
에서 근무하는 상황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성경적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었는데 본 강의를 들으면서 실질적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희미
하게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현재교회에서의 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가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할 길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시해주었다.

2018년 

시간: 3월 17일 (토) 아나뱁티스트 정신과 신학을 배우는 모임
장소: 대전 

주제: 1.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 (김복기 선교사)
      2.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 (문선주 총무) 

평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못 했지만 아나뱁티스트의 정신과 신앙
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배우는데 좋은 시간이었다. 

2020년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 아나뱁티스트와 오늘, 우리, 신앙
청어람 & KAC 공동 기획 강좌 - 아나뱁티스트 정신 입문

커리큘럼
• 1강 | 왜 아나뱁티스트인가? - 아나뱁티스트의 역사와 정신 (남귀식)
• 2강 | 목사님만 설교해야 하는가? -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학 (문선주)
• 3강 |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 (김복기)
• 4강 | 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 아나뱁티스트의 공동체 (한준호)
• 5강 | 평화교회를 선택하다 - 아나뱁티스트의 평화 (김성한)

강의 정보
• 일시: 2020/10/6 ~ 11/3 (매주 화) 20:00
• 강사: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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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종교개혁 혹은 종교개혁 좌파라고 구분되는 아나뱁티스트(재세례파)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소수종파 혹은 이단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속화된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방식으로 대조/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나뱁티스트의 신앙 전통이 주목
받으며, 대안적 기독교의 한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총제적이고 급진적인 제자도를 추구
하며 화해와 평화의 가치, 공동체 정신에 천착하는 아나뱁티스트 전통은 근본주의 기독교가 
내뿜고 있는 혐오와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데 큰 도
움을 줄 것입니다. 
청어람은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와 함께 아나뱁티스트의 전통과 정신을 살펴보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낯선 아나뱁티스트 신앙 전통을 살펴보고, 나아가 오
늘 한국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강 왜 아나뱁티스트인가? - 아나뱁티스트의 역사와 정신 (남귀식)
급진적 개혁주의자들 중 하나인 아나뱁티스트들의 형성과정과 그들이 추구한 신앙과 삶의 근
본을 이룬 실천적 내용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삶의 도전
들을 간단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2강 목사님만 설교해야 하는가? -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학 (문선주,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총무)
공동체가 함께 해석했던 아나뱁티스트 해석학의 특성을 살펴보며, 종교개혁자들의 해석학과 
비교 대조한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현대인이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함
께 나누게 될 것이다. 

3강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 (김복기, 캐나다 
메노나이트교회 Witness)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는 예수 따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매일의 삶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는 분별과 실천으로 나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완성된다. 아울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나는 어떤 제자
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4강 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 아나뱁티스트의 공동체 (한준호, 진해 쥬빌리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
아나뱁티스트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특징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비대면이 노멀이 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무엇을 배
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볼 것이다.

5강 평화교회를 선택하다 - 아나뱁티스트의 평화 (김성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 평화교
육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 제목이 하나의 아이러니로 다가오는 세상이 
되었다. 이 강의는 변화의 주체라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제안하면서,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를 폭력/비폭력, 크리스텐덤, 평화의 문화라는 세 영역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그 
실패와 한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점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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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반응 
 
그동안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이 알고 싶었던 교파인데 이렇게 좋은 강의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잘 기획된 강의였고, 강의하신 5분 각각의 강의와 
강의 후 서로 문답과 추가 정보와 자료로 보완해 주시는 과정도 정말 멋졌습니다. 저도 언젠
간 아나뱁티스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구요. 청어람, KAC, 모든 참가자 모두
에게 감사드려요. 

2021년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 “아나뱁티스트는 처음이지?”

기간: 8월 19일부터 9월 16일 (5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커리큘럼
• 1강 |8월 19일 - 아나뱁티스트의 역사와 정신 (남귀식)
• 2강 |8월 26일 -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 (문선주)
• 3강 |9월  2일 -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 (김복기)
• 4강 |9월  9일 -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 실천 1 (케빈 오)
• 5강 |9월 16일 -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 실천 2 (김성한)

참가자 반응

1525년 메노나이트가 세워졌고 계속적인 노력도 실패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에 대한 질문에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성
경해석학 강의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책으로만 보아왔던 
아나뱁티스트 전반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다양한 기독교 종파에 대한 포용적 시각을 가지게 
됨. 평화에 대한 관점과 신앙 생활 가운데 어두운 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는가. 아나뱁티스트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도에 대
한 재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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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본 독서 모임

아나뱁티스트 전통에 부합하는 내용의 책을 쓰시거나 번역한 
분, 또는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강연들 듣는 독서 

모임이다. 매달 마지막 수 화요일에 개최 하며 온 
오프라인이 다 가능하다. 2017년 3월 부처 시작 하였다. 

리본은 (re-born)이라는 의미로 거듭남 이라는 뜻 그리고 
어떤 표식과 장식용 리본으로서 우리 신앙 성장에 한 

표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7년 

3월 30일: 김복기 (가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뱁티즘)
4월 27일: 백두용 (평화형성서클)
5월 25일: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6월 29일: 전영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7월 20일: 박지호 (갈등전환)
8월 31일  서정기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10월 26일: 김기현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11월 30일: 이재영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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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5일: 허성식 (선교적 부르심과 선교적 교회)
2월 22일: 문선주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
3월 29일: 김복기 (야수를 송곳니를 뽑다)
4월 24일: 전남식 (근원적 혁명)
5월 29일: 이창산 (무슬림과 친구되는 12가지 방법)
6월 26일: 김진호 (권력과 교회)
7월 24일: 최은영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8월 21일: 백소영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9월 18일: 윤환철 (두려움 없이 평화를 향해)
10월 20일: 부르노 하이디와 함께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컨퍼런스  
11월 27일: 배덕만 (교회사 속 아나뱁티스트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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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김영범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2월 김가연 (도덕적 상상력)
3월 옥명호 (아빠가 책 읽어 줄 때 생기는 일들)
4월 김상덕 (평화와 미디어)
5월 더불어 숲과 연합모임
6월 이정배 (역사 위의 교회)
7월 강남순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8월 조현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9월 박준형 (공동체가 함께하는 분별)
10월 김대식 (함석헌과 평화)
11월 권세리 (평화를 일구는 언어)
12월 김형원 (소명, 그 거룩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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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6일 김복기 (믿음)(실천)(역사)
6월 23일 전기호 (뜻으로 본 한국역사)
9월 8일 박준형 (일상의 분별)
10월 29일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생각)
11월 24일 설은주 (예수 공동체 삶으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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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예, 정원범 (공동체 영성의 향기), 리본 모임 화면 캡쳐 

2021년 

2월 25일 안은경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3월 23일 이재영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1)
4월 20일 이재영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2)
5월 25일 김가연 (갈등영향평가와 평화세우기)
6월 29일 김복기 (회복적 정의의 정치학)
7월 20일 박성용 (평화의 바람이 분다)
8월 24일 김성한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
9월 28일 전남식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
10월 26일 김난예, 정원범 (공동체 영성의 향기)
11월 23일 김창규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구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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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P 출간 도서

KAC는 출판 업무를 맡을  아나뱁티스트출판사(Korea Anabaptist Press)도 설립하여 15년간 
총34권의 책과 1개의 DVD를 제작했다. 2017년부터는 출판 업무를 대장간출판사(대표 
배용하)로 이관하고 
업무를 종료하였지만  
KAP에서 나온 책은 
대장간 출판사에서 
계속하여 출간 되고 
있다.  KAP 의 
책들은  한국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중 정의와 평화 
시리즈는 회복적 
정의 운동에 필수 
도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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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시리즈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안드레아스 에렌프라이즈 지음, 전영표 옮김, 2009년 출간

후터라이트 형제들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아스 에렌프
라이즈는 백년 전 야콥 후터와 피터 리더만에 버금가는 탁월한 업적
을 남겼다. 이 책은 자신이 세상에서 분리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특히 메노나이트, 
스위스 형제들 외)에게 보낸 서신이었다. 에렌프라이즈는 교회가 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완
전한 재산공유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존 A. 호스테들러 지음, 김복기 옮김, 2007년 출간

후터라이트는 온갖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450년 동안 초대교회 그리스
도인들이 실행했던 성경적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
다. 외부세계와는 단절된 채 살아가지만 결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
지 않으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개개인들이 결코 먹을 것과 입
을 것, 집과 노후 대책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후터라이트 사람들의 삶
을 소개한다. 

메노나이트 신앙고백│메노나이트 신앙고백 편찬위원회 지음, 김경중 옮김, 2007년 출간

이 책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관점에서 체
계적으로 소개한 신앙고백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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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회는 가능한가?│알렌 & 엘레노르 크라이더 지음, 고영목·김경중 옮김, 2003년 출간

기독교의 평화주의 전통을 되새겨보며 평화를 위한 교회의 소명을 일
깨워주는 책이다. 오늘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인의 성경적 평화의 관점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
을 준다.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역사 │존 호퍼 지음, 김복기 옮김, 2008년 출간

후터라이트 형제단의 역사는 종교적 관심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경건
함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가장 올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후터
라이트 역사에 대해 기록한 이 책은 후터라이트 아이들로 하여금 자
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보다 친
숙하게 하며 자신들의 역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
되었다. 

초대 교회의 예배와 전도│알렌 크라이더 지음, 허현 옮김, 

초대 교회 시대에 행해졌던 예배와 전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성경적, 
실천적 그리고 역사적 탐구를 시도한 책이다. 초대 교회의 예배와 전
도를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선명하고도 생생하게 그려냈고, 오늘
날 전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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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례신앙 시리즈 

재세례신앙의 씨앗으로부터│아놀드 스나이더 지음, 김복기 옮김, 2003년 출간

재세례신앙의 역사적 교훈과 실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이 책은 재
세례신앙 운동의 정체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
은 재세례신앙 운동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
도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앙 교류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바람에서 기획되었다. 

메노나이트 이야기│루디 배르근 지음, 김복기 옮김, 2005년 출간

이 책은 믿음과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16세기 아
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가 생긴 이래부터 현재까지 그 역사적 발자취
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고난을 선택했던 그 삶
을 이해할 수 있다. 

클라우스 펠빙거의 신앙고백│클라우스 펠빙거 지음, 전영표 옮김, 2008년 출간

수많은 후터라이트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펠빙거는 자신과 공동
체가 믿는 진리를 생명을 바쳐 증언했다. 그는 짧은 생을 살았고, 많
은 저술이나 빛나는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생명의 바친 
이 작은 신앙고백은 후터라이트 형제들에게 매우 값진 영적 유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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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례신앙의 비전│헤럴드 벤더 지음, 김복기 옮김, 2009년 출간

재세례신앙의 비전은 20세기 메노나이트 학자였던 헤럴드 벤더가 
1942년 미국 교회에 던졌던 충격적인 연선문이자 논문의 제목이었다. 
이 책에서 벤더는 그 동안 
개신교의 역사 속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다시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
나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영으로 모이는 신실한 제자들을 위한 제세례신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나뱁티스트 크리스천│파머 베커 지음, 김복기 옮김, 2009년 출간

이 책에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경과는 맞지 않는 기존의 기
독교적 관점과 아나뱁티스트의 관점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
스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의 몸을 세우는 데 보다 충실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 사역
에 열정적으로 동참할 것을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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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리즈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히즈키아스 아세파 지음, 이재영 옮김, 2005년 출간

이 책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쓰였지만,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오늘날의 국내외적 갈등과 분쟁상황에도 매우 
유익한 평화와 화해의 기본 안내서가 될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본 전쟁과 평화│존 드라이버 지음, 이상규 옮김, 2010년 출간

이 책은 비록 작은 책이지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초기 기독교가 가르쳐 온 평화사상이 4세기 이후 어떻게 변질
되었는가에 대해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서구에서의 평화사상, 
혹은 평화운동은 근원적으로 기독교적 배경에서 시원(始原)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초기 기독교회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줄 것이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하워드 제어 지음, 손진 옮김, 2010년 출간

이 책이 제시하는 주장은 단순한다. "어떤 법이 위반되었는가? 누가 위
반하였는가? 어떤 형벌이 마땅한가?"등 기존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가 상처 입었는가?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
가? 이것은 누구의 의무이고 책임인가? 이러한 상황에 누가 관여해야
하는가?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법을 찾을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요구
한다.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접근(회복적 사법)은 우리에게 렌즈 뿐 아니
라 질문까지 바꿀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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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향한 여정│존 폴 레더락 지음, 유선금 옮김, 

이 책은 갈등 해결과 평화사역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한 저자가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과 화해 신학의 성경적 근거를 밝힌 책이다. 
저자는 갈등전화에 관한 최신 이론을 소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경험
한 사건들을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준다.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타인을 어
떻게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지, 반대로 화해의 여정을 통해 비인격적 
괴물이었던 원수의 얼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제자도 시리즈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존 하워드 요더 지음, 김기현 옮김, 2005년 출간

존 하워드 요더는 지난 400여 년 전에 아나뱁티스트를 박해했던 기존 
교회들과의 신학적 논쟁을 재개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교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는 존 하워드 요더의 초
청이며 메노나이트나 메노나이트가 아닌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도
전을 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성경적 관점의 일과 쉼│월드마 잔젠 지음, 김복기 옮김, 2008년 출간

이 책은 이러한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묵상 자료로서 일과 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및 기독교적인 입장, 그리고 일과 쉼을 존중하면서 좀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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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머럴 루스 지음, 김경중 옮김, 2010년 출간

이 책은 서두에서 '자아'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과 
해답을 던지고 있다. 또한 이 세상은 어떠하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를, 우리가 왜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지를, 우리의 자아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지를 묻는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원리를 제자도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증언하는 책이다.

반석 위에 세우리라, 월프레드 화러 지음/ 김복기 옮김 
이 책은 매우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짧지만 각 장들마다 재세례신앙
의 전통에 근거한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
다. 각 장의 끝에 딸린 질문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토론과 나눔을 
통해 서로 삶의 열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책은 소
그룹이나, 교회 생활에 관한 귀한 자료를 얻기 원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든든한 기초를 쌓기 원하며 새로운 교회를 이루고
자 하는 개척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 
 아나뱁티스트 불속에서 건진 믿음  DVD

이 DVD는 1525년 종교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초대교회 신앙공동체
를 회복하고자 노력 했던 아나뱁티스트 신앙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이
클과 마가레타 새틀러의 삶과 죽음에 관한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
든 것이다.



- 146 -

6. SALT 프로그램과 SALTer

SALT(Serving And Learning Together)는 MCC를 통해서 선발된 북미의 크리스챤 청년들
이 전 세계 여러나라들에 파견되어 1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해당 
기관들의 활동을 돕고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SALT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KAC
에서 KAC 스탭들을 도와 여러 자료를 정리하고 개발하며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고 주로 소외 
계층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SALT 프로그램으로 온 청년들을 SALTer 라고 부른다. 

수행한일 
    1.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 도서관 및 출판사 지원 업무(영어책 관련) 

2.  아나뱁티스트 신앙 관련 자료 개발 및 세미나 교육
3.  영어 웹사이트 업데이트 및 뉴스레터 발송 
4.  사회적 약자, 소외층, 편부모, 탈북민 자녀들을 상대로 한 돌봄과 섬김 
    기독교 세계관 교육
5.  그 밖의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의 영어 관련 행정 업무 보조 
 

What is SALT? 
 
MCC's Serving and Learning Together (SALT) program is an 11-month 
cross-cultural immersion experience for Christian young adul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rvice assignments are available in Africa, Asia, Europe, Latin 
America/Caribbean and theMiddle East. Participants are single, 18 to 27 years old, 
U.S. or Canadian citizen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life of a Christian church 
and committed to non-violent peacemaking. Participants are asked to raise a 
contribution minimum towards the general MCC operational costs. They often raise 
this money from work, but also with donations from friends, family and church 
members who support the participant in this year of Christian service.
 
The program seeks to further:

-  International goodwill and understanding through experiencing life outside 
of one’s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milieu

-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by encouraging participants 
to act as bridge-builders between their home and host communities

-  Personal commitment to the world-wide church via participation and 
sharing in the life of Christian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  Participants’ spiritual,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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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SALTer 

년도 이름 주소 (주/국가)

2003-04    Anita Streicher Heidelberg, ON, Canada

2004-05    Rachel M.J. Vermeer        Coadale,  AL, Canada

2005-06    Douglas E. Friesen        Waterloo, ON, Canada
            Lauren  E. Sauer         Washington D.C. USA

2006-07    Kevin T. Leeder          Cartor, OH, USA

2008-09    Sarah  E. Wilson         Goshen, IN, USA

2009-10    Justin J, Hochstetler      Harrisonberg, VA, USA
           Nathan Stoltfus          Archibald, OH, USA
           Lara  Yajaira             Sanger, CA, USA

2010-11   Peter J. Knotts            St. Davis, PA, USA

2012-13   Alexandria L. Loeppky      Morden, MA  Canada
           Deborah H. Wiens         Bunaby, BC  Canada
           Jessica D. Klassen           Winnipeg, MB  Canada

2013-14    Kebere Feker          Mississauga ON, Canada
            Havilah S.I. Mendez   Michanicsburg, PA, USA
            Kou  Lor             Kitchiner, ON, Canada

2014-15    Rebekah K. Puddington  Castorland, NY, USA
            Samantha A. Moldovan  Abbotsfold, BC, Canada

2015-16    Austin  R. Headrick     Seattle, WA, USA
            Wilhelmina J, Witt      Central Lake, MI,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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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YAMEN 프로그램과 YAMENer

YAMEN (Young Anabaptist Mennonite Exchange Network)은 아나뱁티스트 전통을 따르
는 교회들의 교류와 청년 리더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석교회에 의해 선발
되고 MCC와 지역 MCC 파트너 단체에 의해 받아 들여진  18-30세 사이의 청년들이 1년 동
안 북미를 제외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지내게 된다. YAMEN은 타문화 경험을 통한 훈련, 멘
토링, 관계, 개인적 묵상과 공부 등을 통해 전세계 아나뱁티스트 교회 청년들의 리더십 개발
을 강조하고 있다. YAMEN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YAMENer 라고 부른다. 
 
About YAMEN
YAMEN! places emphasis on expanding the fellowship between churches in the 
Anabaptist tradition and developing young leaders around the globe. Young adults, 
ages 18-30, selected by their local church and approved by local selection 
committees and MCC spend one year in a cross-cultural assignment. 
The YAMEN! program is a particularly important part of MCC's commitment to 
peace building internationally.  Each of the individuals chosen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akes on the role of peacemakers, and carries it with them through their 
year of service, as well as when they return home and beyond.  Individuals that 
participate should be interested in servant leadership and in developing leadership 
skills through Christ-like, humble service.  They should have a willingness to learn 
as well as a desire to share. 
 
The objectives of YAMEN! are to:

-  share gifts between churches
-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reconciliation
-  challenge young adults to grow spiritually and personally
-  gain knowledge and experience through cross-cultural exchanges
-  develop leadership gifts
- build the church together

년도 별 AMEN 프로그램 참여자

년도       이름 주소(도/국가)
2009-10   김영미      부천시 경기도 대한민국 
          Osee Tshiwape       Kinshas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010- 11  Rina Ristanami   Jepara, Central Java, Indonesia

2011-13   Cindy D. Tristiantari   Pati, Jawa Tengah, Indonesia

2015-16   Sheila H, Monica       Surakarta,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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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EN/IVEP 프로그램 공지. KAC는 2017년에 YAMEN, IVEP 프로그램을 MCC 동북아 지부로 이

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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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앙골라/콩고

이집트/레소토 왕국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 중국

인도네시아 / 베트

남

일본   / 라오스

필리핀 / 한국

대만   / 태국

 

 

체첸 공화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브라질 / 콜롬비아

과테말라 / 온두라스

멕시코 / 파나마

파라과이

8. IVEP 프로그램과 IVEPer

국제 문화 체험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s Exchange Program, IVEP)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이하 MCC)가 30여 개국의 세계 젊은이들을 북
미로 초청하여 서로의 문화와 삶을 배움으로써 작게는 참가자들의 지역 공동체, 넓게는 세계
의 평화에 이바지 하고자 만들어 진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8월
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애크론(Akron) 시에 모이게 되고, 그 후에 각 참가자들의 자신의 전문
적 관심사나 경험을 바탕으로 배치된 곳에서 1년 동안 봉사와 생활을 하게 된다. 양로원, 요
양원 또는 교육기관(대학교인 경우는 언어관련 분야)에서 보조업무, 사무와 컴퓨터 관련업무, 
유치원이나 탁아소 등의 day care기관, 농업 관련 업무, 교회에서 목사 보조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 IVEP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을 IVEPer라고 부른다. 
IVEPer에게 봉사의 기회와 숙박을 제공해 주는 호스트가족을 연결해주는 모든 과정은 MCC
가 책임을 갖고 진행을 한다. 항공료를 포함한 IVEP의 모든 경비 MCC가 전액 지원한다. 오
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IVEP 참가자 전원이 함께 북미에서 모이는 행사는 총3회 이다. 프로
그램이 시작되는 8월에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참가자들 간의 친교를 위해 프로그램의 중간(프
로그램 시작 약 6개월 후),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애크론
(Akron)에 모여 진행되는 마지막 행사 등이다.

참가국가

 

 왼쪽부터  IVEPer 김지은(02-03), 오은경 (06-07), IVEPer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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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참가자
   년도             참여자                     주소

2002-2003       김지은 (Ms. Ji Yun Kim)   서울시
 
2003-2004       고일영 (Ms Il-Young Koh) 강원도 춘천시
 
2004-2005       김홍석 (Mr. Hong-Soek Kim) 전라남도 보령시
 
2005-2006       서은지 (Ms. Eun-Ji Seo)  부산시
 
2006-2007       오은경 (Ms. Eun-Kyung Oh) 서울시
 
2007-2008       윤효숙 (Ms. Hyo-Sook Yun) 서울시
                 박윤서 (Mr. Yoon-Seo Park) 강원도 춘천시
                 박은하 (Ms. Eun-Ha Park) 경기도
 
2008-2009       윤송주 (Ms. Song Ju Yun) 서울시
                 안하영 (Ms. Ha‑young An)    강원도 원주시
                 오승화 (Ms. Seung‑hwa Oh) 서울시
 
2009-2010       박정주 (Ms. JungJoo Park) 경상북도 경산시
                 류현 (Mr. Hun Ryu) 서울시
                 문현실 (Ms. Hyun Sil Moon) 강원도 춘천시
  
2010-2011       이보현 (Ms. Bohyun Lee) 강원도 춘천시

                  설윤주 (Ms. YunJu Sol) 경기도 광명시
 
2011-2012       박진주 (Ms. JinJu Park) 경기도 성남시
                 김승환 (Mr. Seung-Hwan Kim) 대구시 
                 송여름 (Ms. YeoReum Song) 서울시
 
2012-2013       정수현 (Mr. SuHyun Jeong) 강원도 춘천시

2013-2014       박지원 (Ms. Jiwon  Park) 경기도 고양시
                 남지현 (Ms. Jeahyun Nham) 강원도 춘천시

2014-2015    김솔거 (Ms. Solger Kim) 서울시
              배꽃잎 (Ms. Kkot-ip Bae) 충청남도 논산시

2015-2016     배민정 (Ms. Min Jung Bae) 경기도 남양주군
               한유정 (Ms. Yoo Jung Han)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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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VEP  참가  후기 

IVEPer (2003-04) 고일영

IVEP를 참가한 동기
 예수촌 교회로 사역보고를 하러 오셨던 KAC 간사님들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그 때 당시, 하고 있던 ivf 간사 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이 
프로그램은 마치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자신이 전공한 것을 외국 현장에서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도 준비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도 없구요. 
또한 선교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에 타 문화권 생활에 대해 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IVEP에 지원했었습니다. 

맡겨진 일
 제가 일년 동안 했었던 일은 Teacher Assistant였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Fort Erie라는 작
은 마을에 Niagara Christian Collegiate 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유학 온 한국 
중, 고생 40여명의 현지 생활 적응을 돕고, 일주일에 2번 종교수업을 가르치며, 그 외 필요한 
학교의 일정들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짜여진 구체적인 스케줄이 없어
서 무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학교의 여러 일에 참여하게 돼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하는 Canadian선생님들, 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
니들과 친해져서 돌아올 때 헤어짐을 갖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요.    

Host family
저는 6개월씩 다른 두 가정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살았던 곳은 Wainfleet 이라는 작은 시골마
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맛있는 요리로 잘 해주셨어요. 집도 깨끗했
고 지내기에 편한 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와 단 둘이 살았기 때문에 약간 심심하고, 
외로웠습니다. 더구나 집이 외진 곳에 있어서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도, 모임에 참여하거나, 쇼
핑하는 것도 어려웠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 살았던 곳은 매노나이트 교회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IVEP 담
당자가 새로운 Host Family를 연결해 주었는데, 어린 세 딸을 둔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부부
였고 젊은 편이라 이 곳 저 곳으로 저를 많이 데려가 주셨고, 실제로 Host Father가 외국에
서 봉사했던 경험이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매노나이트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두 가정과의 생활을 통해 Canadian가정의 생활방식과 자녀교육 등을 알 수 있었고, 함께 명
절을 보내며 전통문화를 알아 가는 것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몇 차례 한국음식도 만들
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도 하고, 음식도 즐겼습니다. 가족같이 지내려고 서로 노력했기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소중한 만남이었죠.   

교회생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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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ost family가 다니는 교회로 다녔습니다. 첫 Host는 BIC 교회에 다녔고, 두 번째 Host
는 메노나이트였지요. 예배형식은 우리나라의 전통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어린이와 함께 잠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없어서, 교인들과 교제 맺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교회 또한 청년 모임이 
없기는 마찬 가지였으나, 바로 집 옆에 있었기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
은 일들을 도와주며 교제 할 수 있었지요. 매노나이트 교인들은 참 조용히 삶으로 믿음을 보
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란한 모임도 없고, 예배도 조용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1년 동안 얻은 소중한 것들과 새로운 관점들..
 1년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얻은 소중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시원하게 되지 않고, 서로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마음으로 섬겨주며 환대해 주었던 여러 사
람들. 그 섬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더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함께 성경공부 했던 NCC학교의 캐내디언 아주머니들은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또 저를 열
심히 보살피고, 도와주었던 Host Families. 학교에서 만난 한국 아이들, 곳곳에서 섬겨주었던 
분들.. 참 감사 외에는 답할 것이 없네요. 
  또한 Ontario 주 에서는 한 달 한 번 Ontario IVEPer들이 모여 Activity들을 가졌는데, 그 
모임 또한 참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외국 친구들과 지내며 배운 것은 “누리
는 것”이지요. 바쁘고 정신없는 한국과 달리, 즐기고 쉬면서 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
삼 깨닫게 되었지요. 전체 IVEP 참가자들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
한 이해를 더 할 수 있고,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 
신앙 배경, 언어를 가졌음에도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섬겨주었던 귀한 친구들. 지금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각자 다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여행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신 아름다운 땅!! 캐나다의 서부, 중부 
지역과 미국의 북부 지역을 여행하며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땅을 둘러보고 경험해서 너무 감
사했습니다. 여행 많이 하세요. 기억에 오래 남네요.  
 마지막으로 지난 1년의 시간은 하나님과 저를 발견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약할 때 강
함 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아무래도 관계의 시작이겠지요. 뭔가 지금 당장 친해지고, 관계 맺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보
다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대와 현지의 현실 차이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가기 전 같은 또래의 친구
들을 만나고, 좀 더 활발하게 많은 모임과 만남을 원했는데 제가 일 했던 곳도, 머물렀던 
Host 집도 시골에 있었기에 그런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 다른 IVEPer들을 만나보면 저
만 유독 외진 곳에 있어, 그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 하는 것 같아 실망
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을 
때, 마음이 놓이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깊이 관계 맺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은 각자
를 위해 최선으로 일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겨울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추웠습니다. 특히나 집 안에 있을 때 많이 추웠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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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온돌방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하하 

글을 마치며 앞으로 IVEP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외롭기도 했고,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지 않을 때가 있
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이들을 통해 위로하
시는 것을 경험하며 제 인생에 있어 표현 할 수 없는 참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 온 것 같습니
다. 
 한 가지 준비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1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일터에서 보내지기에 어떤 곳에서 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Host나 교회, 친구들은 어디를 가나 좋
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복음에 대한 사명감으로 NCC라는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가르
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경험한 것도 없고 전공도 아니었기에 가르침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계속 배우길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연계해서 한다면, 1년의 시간이 힘들어도 나중에는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벌써 귀국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믿겨지지 않네요. 지난 1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
중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섬김을 위해 갔던 시간인데, 오히려 여러 다른 이들로부터 섬김과 
사랑을 받고 돌아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한 제자도와 섬김의 삶을 보여주었던 매노나이트 
교인들의 신앙은 정말 본 받고 싶습니다. 단순히 입술로써의 구원 강조에서 그치지 않고, 세
계를 섬기는 매노나이트! 저 또한 제 삶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에게 여유와 누림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독특함에 대해 발견하고 인정하게 된 것도 감사한 배움입
니다. 각자마다 주시는 은혜와 가르침이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그 분이 최선으로 일하심을 고
백합니다. 지금도 IVEP에 참가했던 다른 나라 참가자들의 여러 소식들 듣게 됩니다. 세계 가
운데 한 형제, 자매되었음에 감사하며, 배운 것들이 추억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열매 맺고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IVEPer (2005-06) 서은지

Intro
저는 캐나다의 Abbotsford라는 도시의 Mennonite Educational Institute(MEI)의 초등학교에
서 teaching assistant로 1년 동안 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Abbotsford는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에 있는 작은 도시로 Vancouver와는 차로 50분정도 거리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MEI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사립의 기독교 학교이며 특히 메노나이트정
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많은 메노나이트의 종파를 가진 가정의 학생들이 이곳에 재학하고 
있고, 현재는 꽤 다수의 한국 유학생들도 이 학교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Canadian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1년을 지냈고, 저는 지금까지 3번의 
호스트 가정을 만났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IVEP)에서 MEI는 저의 스폰서이며, 호스트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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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년을 지냈습니다. 

About Job
저는 주로 1,2 학년을 도왔고, 각 학년에는 3개씩의 반이 있는데 1학년 3반과, 2학년의 도움
이 필요한 특수한 아동을 주로 도왔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학과 읽기, 쓰기를 
도왔습니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수업에 필요한 것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의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supervision이 있었고, 방과후에도 학부모들의 차량소통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에서도 duty가 있었습니다. 이 duty가 끝나면 1시간 가량 학교 도서관에서 도
서관의 일을 도왔고, 학교 중간중간에도 빈 시간이 생기면 도서관에서 일을 하곤 하였습니다. 
 수업 중에는 주로 1, 2학년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고, 운동장에서는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모
든 학생들과 만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도서관에서 일하는 시간을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도서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다가 작년 10월 부터는 도서관에서 일주
일에 한시간씩 유치원(kinder garden) 학생들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
니다. 11월 11일은 캐나다의 Rememberance Day였는데 이 주간은 5학년 학생들과 사다코 
종이학을 접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활절,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
에서 2-5학년 학생들이 합창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때 피아노 반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
내기도 하였습니다. 고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한국에 대한 게시판을 만들기도 하고 
1,2 학년반 에서는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MEI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져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
과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해주는 것 (encourage each other)는 이곳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 것 중의 하나입
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칭찬 해주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
하게 반응해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성경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
게 가르치고 각 교실에는 성경구절이 붙어있고, 성경 이야기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찬양을 하
고, 일주일에 한번씩 채플을 같이 드리면서 찬양하고 매일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독교 학교로서의 특권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아침에
는 선생님들끼리 기도모임이 있고, 이때는 교장선생님부터 모든 스탭들이 나와서 학생들과 그
들 개개인 삶의 기도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기도시간이 끝나면 학부
모들이 모여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학부모회의 임원이 아
니더라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화요일 아침에 모여서 학교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주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초, 중, 고 그리고 다른 캠퍼스(chilliwack)의 모든 스탭들이 모여서 
수련회(retreat)를 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스탭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맛있는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난 1년간 어떻
게 학생들이 변화했고,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변화했는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수련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학교라기 보다는 교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
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문적인 목표나 계획을 나누기는커녕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집회처럼 집회를 가졌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함에 앞서 복음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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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됨으로 무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도 초, 중, 고 선생님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거
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는 학생들의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이
메일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제목들이 또 화요일 기도모임에서도 함께 나누곤 했습니
다. 이러한 점들이 학교는 여러 개 이고, 자주 교류는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임
을, 그리고 MEI는 한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이 커지지
만 어떻게 그 큰 조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학생들과 캐나다의 학생들의 교육적으로 참 틀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서는 절대 체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선생님도 학생 개
개인의 의견을 정말 존중해서 그들의 질문과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정
말 많이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1학년 반에 들어가면 특
정의 몇 명 아이들이 뛰어나와 저에게 hug를 해주곤 했는데, 거의 1년 동안 이것이 지속되었
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좋은 면을 보고 이를 격려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는 모습들은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체벌이 주
로 이루어지고 보통 말로 해서는 잘 경청하지 않는 한국 학생들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었고, 
학생 개개인이 뚜렷한 자기의 의견이 있다는 점이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 건널목에서 duty를 하는 시간이 좋아하는 시간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
면 이 시간에는 모습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
다. it was just fun!
-field trip.... 한국과 비교해서 소풍이라고 말해도 좋을 듯한데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이 소풍에 함께 가서 제가 캐나다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었
습니다. 국회의사당, 박물관, 사과농장, 동물원, 해저 박물관, 과학원.. 등 소풍을 통해서 다양
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준 이 학교에 참 감사했습니다. 
 
아쉬웠던 점.. 
수퍼바이저와 정기적인 모임 시간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MCC 자원봉사이긴 했지만 
수퍼바이저와 정기적인 모임 시간이 있었다면 기술적으로 좀 더 알찬 일년이 되었을 것 같습
니다.  

MEI를 통해서 배운 것은 위에 나열한 것 외에도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모습들, 그리고 학
부모들의 열성적인 후원... 학부모들에 관해서는 MEI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립
학교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MEI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좋은 모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기
도 했지만 일단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주는 즐거움들이 모든 어려움과 피곤을 한번에 잊도록 
해주었습니다. 1년 동안 MEI와 함께 한 시간은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About Family.
저는 이례적으로 3번의 호스트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가족과는 6개월 두 번째는 2개
월 반, 세 번째는 2개월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었고, 이들
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남을 나처럼 섬길 수 있는지에 배울 수 있
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각각 달랐지만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섬겨



- 157 -

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낯선 나라에서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언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가족들은 필요한 도움과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
다. 캐나다는 특히 Abbotsford는 Vancouver와 달리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버스를 
이용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과 저녁에는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았
는데, 이럴 때 마다 가족들이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차를 태워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제가 부
탁할 때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피를 섞은 가족이 아니지만 자신의 친딸처럼 대해
준다고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개념(꼭 혈연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관심의 방법과 
정도는 다르지만 새로운 가족이 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저에 대해 알아
가려는 모습들은 어떻게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다른 배경을 가
진 사람을 대해야 하는 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살고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
기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남들이 나와 다른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이
웃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의 호스트 가족들은 삶을 통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호스트 가정으로 이사 온 후 첫 번째 호스트 가족이 얼마나 그립던지 꿈에서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고향에 온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삶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첫째 호스트가정과 함께 
출석하던 교회는 제 고향 교회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세 가족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다양성을 경험하게 해 주
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서
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쉬웠던 점... 
세 번을 옮기고 두 번, 세 번째 가족들과는 짧은 기간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족
과는 달리 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때로는 내가 호텔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
히 세 번째 가족들은, 제가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두 달 동안을 같이 지냈는데 이 두 달 동안
이 일년 동안 가장 바쁘고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다른 두 가족들에 비해서 아주 적었고, 그래서 가족이긴 하지만 가족이라기보다는 
좋은 분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도 기족이라
는 생각이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우리가 좀더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보다 더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교회생활...
저는 호스트 가족들이 나가는 교회에 기본적으로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이 나가던 교
회는 6개월 동안 그 분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 교회는 비교적 보수적이고 노년층이 많은 교
회였지만 6개월 후에는 정이 들어서 “내 교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족
이 나간 교회는 첫 번째 교회와는 거의 100도 정도 다른 아주 자유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리
고 노인분들보다는 젏은 분들이 많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이 나간 교회는 
두 번째 가족과 같은 교회였는데, 이 마지막 두 달 동안은 그 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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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Abbotsford 에 있는 다양한 교단의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다양한 활
동들을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습니다. community church, alliance 
church, Nazaret church, pentecostal church, baptist church.... 등 다양한 교단과 같은 
메노나이트교단이라도 다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세 번째 가
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 가족들도 이점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교회
를 탐방하는 이 시간들도 (비록 한 교회에 재적을 둔 건 아니지만) 매우 의미있고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형식들로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 교회에 적은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교사 등의 봉사를 하면서 꾸준히 
있지 못한 점은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IVEP 친구들을 통해...
1년 동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IVEP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3번의 conference를 통해 서로
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BC에 있
게 된 콜럼비아, 브라질, 필리핀에서 온 친구들과의 우정은 다른 친구들과는 좀 더 특별한 것
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다르다는 것.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
데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이 다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친구들이 온 나라에 대해 가까이 알게되고. 그들의 나라가 한국과 같이 나의 나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외에도 다른 친구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
아, 볼리비아 등 친구들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올해 1년
을 통해 배우고 새로 얻게 된 점입니다. 
 또한 각 대륙별로, 나라별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문화를 가지고있고, 다른 표현방식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컨퍼런스와 international worship service를 통해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이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양하고 개성있게 창조하셨는
지, 그리고 이 다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IVEPer)에게 축복하신 정말 특별한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Henny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나
라 같습니다. 왜냐하면 Fairy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년 동안 전 세계는 아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즉,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았고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
는 나라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내가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
다.

여행. 
그동안 몇 번의 기회를 통해 BC를 벗어나 다른 곳들을 여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애틀, 
뱅쿠버 섬(빅토리아), 록키산맥, 뉴욕, 몬트리올, 토론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곳들을 여
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다양한 도시들, 문화들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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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의 관계. 
캐나다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크게 바
쁘지 않고, 여유롭고, 충분히 개인시간이 있는 환경,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
고. 자연, 사람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
니다.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크게 얻은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
다. 하지만 두 번째 호스트 가족으로 이사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 보다 멀어져 잠시 힘
들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MEI안에, 또한 채
플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 기도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응답하시
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때에 따른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특별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1년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1년 동안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BC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에서의 1년
은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한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등산, 수영, 자전거, 걷기... 그
리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충분한 휴식,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같은 아이들과 친구들, 사람
들. 가족들. 정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IVEP친구들 이외에 특별
한 분들과의 인연, 특별한 친구들과의 우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섬겨야
할 저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보너스를 주신 것 같습니
다. 넘치는 그야말로 풍성! 풍성한 1년을 보냈습니다.           

IVEPer (2007-2008) 박윤서 

지난 일년간 IVEP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캘거리에서 일년간 지냈는데,, 지
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소의 도시, 카우보이의 도시, 캘거리는 Alberta 라는 province 에 속한 도시인데,, 캐나다에
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처음 캘거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Rocky 산맥과 크고 높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Rocky 산맥은 캘거리 도시 전체에 마치 
병풍을 두른 것처럼,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amazing 입니다. 그리고 또 캘거리
의 Big Blue Sky 도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캘거리에서 제가 했던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MCC 의 프로그
램의 하나인 Ten thousand villages 라는 공정무역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TTV 는 공정
무역을 하는 단체로 일반적인 시장무역과는 달리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제 삼 세계의 장인들
과 거래하며, 정당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그 장인이 속한 공동체를 돕는 건강한 미래지향적
인 무역 단체였습니다. 
공정무역에 관해서 문외한이었던 저는 다양한 세미나나 행사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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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에서 한 장인이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준 적이 
있었는데요, 공정무역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가족들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나누며, 
TTV 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끔씩 힘들다고 불평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
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때 
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곳에서 저는 일주일에 삼 일을 일했습니다. 몇 명의 staff 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자원봉사로 
일을 하는 그곳의 성격상 저는 많은 자원봉사들과 함께 일하는 귀한 경험을 가졌는데요, 그 
곳에는 총 5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또 저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Mr. Speed 라는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Trinity Mennonite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 번째 일은 사찰집사님
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설을 관리하고,, 목사님과 교회비서 아주머니의 사무 업무를 돕
고,,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일로는 youth 사역을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Youth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시간에 있었는데, 나를 포함해 네 
명의 리더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했는데,, 일주일 동안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히 그 세 명의 리더들은 저의 BF(Best Friends) 가 되었습니다.   
Youth 모임을 통해서 기다림과 이해해주는 것과 격려해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들을 대할 때, 어리다는 생각에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며, 격려하며, 또 책임을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youth 들과 함께 성경공부와 다양한 activities 을 함께 하며 언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함
께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TMC 에서 가장 특별했던 기억은 바로 Korea learning tour 였습니다. 현재 TMC의 
목사님이신 Erv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그것도 저의 home church인 예수촌 교회에서 삼 
년간 사역을 하신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억과 이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learning tour 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만큼 자랐지만 너무나 나의 조국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참 부끄러웠
지만 반성했습니다. 총 12명의 learning tour 멤버들과 준비하는 시간은 저에게 참 특별한 
기억이었습니다. 또 멤버들 중에는 저의 호스트 가족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한국에서 저의 부
모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
용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TMC 를 통해서 메노나이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제
자로서의 삶, 그리고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함께 하고, 섬기며, 믿는 대로 행하는 그들의 신앙
은 저에게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호스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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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호스트로 두 가정을 만났는데요, 두 가정 모두 좋은 분들이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첫 번
째 호스트는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나와 만나자 마자 하와이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Steve라는 친구와 석 달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또래였지만,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친구와 함께 youth 
리더로 섬겼기 때문에 금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아이스하키도 보러 가고 생존을 위해 
요리도 같이 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한 몸이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호스트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Canadian 부모님이라
고 부를 정도로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고, 디
저트도 먹고, 함께 게임 하다가 간식도 먹고, 특별히 Susan 아주머니는 저에게 자꾸 먹으라
고 하셔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Marvin 아저씨와도 참 많은 일을 함께 했는데,, 담장에 페
인트 칠한 일,, 자전거로 시내 정복하기 등등,, 너무나 많은 추억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또 
두 분과의 시간을 통해서 메노나이트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역사와 삶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 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저
에게는 도전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또한 두 분의 결혼생활을 보면서 나도 빨리 결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아주머니께서 가끔씩 해주셨던 결혼특강
은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이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여행은 ivep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TV영화 속에서만 보아왔던 곳을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볼 수 있을 기쁜 
마음에 처음에 휴가를 무리해서 계획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 
삼주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는 미국으로의 여행과 호스트가족과의 캠핑, 그리고 교회 여
름성경학교를 섬기는 것으로 삼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에 남은 여행은 mid conference 이후에 한국인 iveper 들과의 뉴욕으로의 여행입니다. 
Mid conference 가 뉴욕과 가까운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conference 가 끝난 후, 버스와 
기차를 이용해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
죠.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과 느끼는 것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많은 나눔이 있었는데, 그
로 인해 서로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친밀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Ivep 친구들,, 친구들은 저에게 보물입니다. 25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60여명의 친구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너무 보
고 싶어요.
 
우리는 MCC의 head office 가 있는 미국의 애크론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은 늘 그렇지
만 약간은 어색하고 조용했는데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없는 달란트들을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질투도(?) 나긴 했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또 섬기며,, 귀한 공동체를 만들었습
니다.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공동체였지만, 세상과는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들을 우
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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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을 예배하는 것에는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며
저는 한국을 떠날 때, 짐 가방을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일년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짐 가방
은 두 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그 늘어난 짐들보다도 더 많은 추억들이 제 가슴
속에 있어서 좋았는데요, 특별히 더 좋았던 것은 그 추억들은 하나도 안 무거웠습니다.  
    
캐나다는 참 추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시간 동안 마음이 추웠던 적은 없었습니
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다 왔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시간 동안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에서 너무
나 많은 섬김을 받고 와서 그 말이 정말 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이제 더욱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섬김을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니
라,, 섬김의 기쁨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한국에 온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치 긴 꿈을 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욕심도 나고,, 친구들이 너무
나 보고 싶기도 한데요, 이제는 저의 자리로 돌아 온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배운 것들을 열매 맺으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웠던 시간들,, 속상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IVEPer (2007-2008) 박 은 하 

다른 문화 속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세상을 잠시나마 엿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다. 이 일년이라는 시간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한 문화와 한 
언어 그리고 그 동안 자라면서 갖게 된 모든 편견들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나를 그 곳까
지 초대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모든 손길에 깊은 감사를 돌려 드리고 
싶다. 
 
North America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이 그렇게 풍성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줄은 북미를 방문하고서 더
욱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원래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많지는 않아도 세계 여러 곳을 방
문할 기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북미는 인공의 미도 한 몫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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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그 광대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다.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새로운 장소를 찾아 다니며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려고 애썼
던 것 같다. 특별히 그랜드캐년에서 본 일출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본 장엄함은 나의 존
재와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분명케 해 주었다.

 Service
나는 정신지체(The people who developed mental disabilities)를 안고 있는 청장년기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했다. Goldensun Peace Ministry 가 운영하는 Day-program에서 
Assistant로 일했고, Host family대신 그들이 살고 있는 Goldensun Residential house에
서 home mate로 함께 살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우는 것인
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영역에서 한번도 주의를 기울
여 본 적이 없는 그룹의 친구들과 나는 이 일년의 시간동안 가장 친밀한 관계를 소유한 친구
가 되었다. 그 친구들을 통해 인생의 여러 의미를 깨달을 기회를 준 그들에게 더 없이 감사
할 뿐이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동안 살면서 한번도 요리에 관심이 없었던 이기적이고 실
용주의적인 나에게 요리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다. 매주 최
소 한번은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식사준비를 했어야 했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며 
봉사가 무엇인지 다시금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음식을 만드
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미국에 가기 전 한국에서 Mennonite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
이지 Mennonite교회를 통해 그리고 내가 속해 있었던 Goldensun Peace Ministry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한계로 내가 기
대했던 만큼의 배움은 얻을 수 없었다. 다만 내가 가진 시각으로 그들을 볼 뿐이었다. 특별
히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었기에 나에
게 공동체의 나눔이나 분위기를 깊이 느끼게 해주진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Mennonite교회도 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 많은 분들을 만났다. 그들을 통해 Mennonite교회가 어
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 어떻게 섬기고 나누는
지 배울 수 있었다. 그들이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서로 함께 협력해서 공
동체를 꾸려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내가 Home stay로 머물렀던 공동체를 
통해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다. 내가 그들과 언어로 깊이 교감할 수는 없었지
만, 그들에게는 나는 그저 친구로 가족으로 그들 곁에 서 있었고, 그 친구들은 그저 나의 존
재로 기뻐해주었다. 그들을 통해 나는 실용주의적인 나의 관점을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존재
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작게나마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
두를 그저 존재함으로 기뻐하신다는 것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MCC를 통해 알게 된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다름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었다. 다른 언어라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배울 
수 있었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나는 분명 소외된 그룹이었다. 솔직히 언어와 문
화는 나에게 큰 벽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되지 않는 언어에 
집중하기 보다는 함께 웃고 울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느끼고 배우는 친구가 되었다.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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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서 우린 많은 것을 교감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언어로부터도 조금씩 자유 해져 
갔고, 언어가 단지 서로 교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서는 언어에 대한 스
트레스도 조금씩 사라져갔다. 함께 했던 친구들은 정상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된 그룹이
었고, 나는 다른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소외된 그룹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사람이 무
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가르쳐주었
다. 존재하기에 우린 서로 교통 할 줄 알아야 하며 서로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과업이란 생각을 해 보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다양한 친구를 사귈 기회를 얻었다. 내가 있던 Phoenix에서 
만난 다양한 친구들과 iveper로 온 세계 각 국의 친구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
다. 그들의 다양한 관점과 그들의 아름다운 삶은 나를 더욱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나 역시 나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린 보통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회와 가
족 그룹의 시각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일년은 나에게 새로운 
파일에 새로운 글씨체로 나를 써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날의 나도 나이고 지난 일년
의 나 역시 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명확히 발견해 
갈 수 있었다. 다만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의도로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평생
동안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 본래의 나를 발견해 가는 길일 것
이기 때문이다.
 
IVEPer(2007-2008) 윤효숙

 1년의 IVEP 시간 동안 캐나다 중부에 위치한 Winnipeg(위니팩)이라는 도시에서 Mennonite 
Church Canada와 함께 일하는 기회를 가졌다. 위니팩은 Manitoba(매니토바) 주의 주도로서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가로수들
이 심겨져 있는 도시이다. Mennonite Church Canada는 메노나이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을 훈련하고, Global 교회를 꿈꾸며 리더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한국에 돌아서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작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무지개빛, IVEPer들
올해에는 23개국에서 65명의 참가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흩어져 1년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 
애크런(오하이오, 미국)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는 세계각국의 참가자들과 함께 어떻게 1
년을 보내게 될지 듣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13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 차이로 
인해서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시차를 적응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던 터라 다른 일에
는 신경을 쓸 힘이 부족했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만난 참가자들은 6개월 이후에 만날 중간 
평가전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었다.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 폭넓은 연
령층과 다양한 국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이들이었지만, IVEP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더 빛이 날수 있음을 느끼게 해준 친구들은 1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통
해서 만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내가 지냈던 위니팩에는 4명의 IVEP들이 머물렀고, 그곳에서 2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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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VEP들을 포함한다면 총 7명의 IVEP들이 나와 함께 같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인도네시
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케냐,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은 젊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이들이어서 이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우리들은 한달에 한번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모인 우리들은 각자의 하고 있는 일, 새롭게 해본 경험, 재
미있는 에피소드 혹은 그동안 힘들었던 점 등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미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유익
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끔씩 다른 IVPE들의 호스트 집을 방문하는 일은 참으로 흥미롭고 
신나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캐나다 사람들의 집에 초대받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IVEP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또 다른 캐나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나
는 전혀 주저함 없이 다른 집을 찾아갔었다. 그때마다 불평 없이 나의 방문을 즐거워해준 친
구들이 고맙고, 정말 한가족처럼 맞아준 호스트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IVEP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각자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빛을 세상으로 뿜어 내고, 그 빛들이 아름다운 조
화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나를 배우고, 우리를 느끼며 함께 작은 세상을 만들 수 있
었다.
 
삶의 중심, 호스트 가족
일년 동안 나는 한명의 호스트 가족과 생활했다. 호스트를 변경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명의 
호스트와 일년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2003년에 KAC와 한국의 여러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고, 또 CMU(Canadian Mennonite University)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나의 호스트 
아저씨였고 아줌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 3명의 자녀가 있지만,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한 
상태여서 아저씨와 아줌마만 지내는 가정이어서 조용한 편이 많았다. 내가 사용했던 개인공간
은 아주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집이 오래된 동네에 있어서 
외국인들 보다는 토박이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었고,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
였다. 특별히 거리에 가로수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잎에 새롭게 나오는 봄과 단풍이 드는 
가을에는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집에서의 편안함과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북미 지역이 가족중심적이기 보다는 개인중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
었는데, 호스트와 함께 지내면서 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 사회보다 더 자주 가
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손자 손녀들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친구처럼 자녀들을 대하는 호스트 아저씨 아줌마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곳은 호스트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식탁에서이다. 
이곳은 특별한 약속이나 급한 볼일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였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둘러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곤 했다. 식사하기 전에 간단한 식사기도문을 함께 외웠는데 독일어
로 된 식사 기도문이어서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지만, 후에는 그 기도문을 외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었다. 보통 식사에는 독일어 기도문을 외웠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날
에는 호스트 아저씨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함께 식사기도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가족 
안에 스며있는 메노나이트의 신앙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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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년동안 Mennonite Church Canada의 Communication Team에서 Media Producer로 
일을 했다. 한국에 있을 때에도 개척자들에서 미디어 관련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
의 일을 한다는 것이 생소하거나 신비로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내가 사용해 왔던 프로그
램을 그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새로운 영상 프로그램을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했지
만, 그다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쉽게 배
울 수 있었다. 
MC Canada를 통해서 해외에 파송된 Witness worker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이들이 파송된 지역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뷰 내요을 
편집하는 일을 주로 했었다.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kr.youtube.com/mennonitechurchca나는 영상 편집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메
노나이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행운을 얻었다. 메노나이트의 신앙을 가
지고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이들의 경험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져오는 그들의 생생한 고백
은 오히려 나에게 메노나이트가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함께 일하는 이들과는 나이의 많음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편안히 농담하고 웃고 
지냈다. 특별히 하루에 2번 있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
면서 이들만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들을 모집해 함께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열려진 이
들의 태도가 참 감동적이었다. 
 
쉼
1년 동안의 IVEP기간 동안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나는 대부분의 휴가를 한국 
IVEP들과 함께 보냈다. ‘여기까지 왔는데 뉴욕은 한번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에서 시작된 
첫 휴가는 뉴욕과 보스턴 등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통해서 캐나다와는 또다른 미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몇 달 전에는 캘거리에 있는 윤서형제를 방문해 윤서의 
호스트 가족과 함께 밴프로 캠핑을 다녀오기도 했다. 위니팩에서는 산을 볼 수 없고 작은 언
덕조차 없는 평편한 도시인데 그와 반대로 캘거리는 웅장한 로키산맥으로 둘려쌓인 도시였다. 
같은 나라이지만 각 도시별로 독특한 모습과 문화를 가진 곳이 이곳 캐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는 일주일 조금 넘게 후터라이트(Hutterite) 공동체를 방문한 일이다. 
짧은 시간 동안 그들과 지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노동하고 식사하면서 그들을 배울 수 있었
던 좋은 시간이었다.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긴치마에 검정색 머리수건을 둘려야 했지만, 불편
함보다는 그들의 친절과 열린 마음에 오히려 모든 것이 편안했었다. 
1년의 시간 동안 주어진 휴가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충분히 휴
식하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지낸 이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어서 감사했다. 
 
마지막
일년동안의 IVEP생활을 되돌아 보면서 나는 그저 감사한 일년이었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분명히 힘든 시간도 있었고, 호스트와의 불편한 관계 혹은 일터에서의 지루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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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년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위니팩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받은 친절과 환대를 잊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타인에게 친절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IVEPer(2008-2009) 윤송주

지난 1년간 IVEPer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크나큰 특권이었습니다.
24개국에서 온 63명의 친구들과 하나 되며 저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바쁜 환경 속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아미쉬 마을에서의 생활은 
여유로과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
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부족한 영어였지만 저의 마음을 나
누며 누렸던 교제들과 만남은 앞으로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음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았던 섬김과 축복들을 정리하며 저를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
다.

work
저는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 Kidon이란 인구 1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의
Central Christian School에서 음악교사로 섬겼습니다.
이 학교는 메노나이트 사립학교로서 음악교육을 매우 중시에 300명 정도 되는 정원의 학교에 
4명의 음악선생님들이 계시고 전교생은 모두 음악수업에 매일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면  전교생이 한 가지 이상 악기와 수준급 합창실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케스트
라 수업과 음악이론 (저학년) 또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반주자로 활동했고 오케스트라 페스티
벌이나 합창대회  또 연례행사인 뮤지컬, 콘서트 등에 참석하며 교내외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별히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매우 수평
적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5
명씩 그룹을 지어 교직원 기도모임을 가졌는데 저의 그룹은 선생님3분, 비서, 주방요리사로 
이루어진 그룹이었습니다. 꼭 선생님에 국한 된 기도모임이 아니라는 것에 인상을 받았고 저
도 이 시간을 통하여 어려움과 기쁨을 나눔으로서 위로받고 힘을 얻곤 했는데 5개월쯤인가... 
저에게도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향수병이 찾아왔습니다. 식욕도 잃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 기
도모임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져 모든 교직원이 저를 볼 때마
다 안아주며 집으로 초대해주고 마침 그 주에 있었던  고등학교콘서트에서 저의 생일을 어떻
게 알고  깜짝이벤트로 콘서트가 끝난 후에 모든 불이 꺼지고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런 사랑 속에서 전 조금씩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고 이렇게 공
동체 일원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돌봐주고 보듬어 준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
니다.

Host family
저는 6개월씩 다른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첫 번째는 50대의 학교 여선생님이셨는데 남편과 2년 전에 사별하시고 자녀들은 이미 출가하
여 애완 고양이와 강아지와 사는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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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미국인 답게 200kg에 육박하는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2번씩 
꼭 walmart에 가서 약을 받아와야했지만 냉동식품을 저녁으로 먹는 등...특별히 건강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 같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 다른 문화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 대화소재나 의사소통에 있어
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던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하며 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랜 자취생활로 혼자만의 생활이 익숙했는
데  두 번째 호스트집으로 가기 중간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스트가족은 전통적인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자란 스티브, 리사 그리고 2명의 딸 로
이나, 에마(12살,10살) 이렇게 4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조용하
고 외로웠던 첫 번째집과는 다르게 매일 저녁마다 새로운 요리가 차려졌고 토요일 밤이면 같
이 영화를 보고 카드게임을 하며 디저트를 먹는 생활은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
히 두 분은 20년전에 SALTer로 타지 생활 경험이 있으셔서 IVEPer호스트를 4년째 계속하시
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대화하는 내내 저는 항상 신이 나곤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국요리를 하는 날이었고 제가 불고기, 잡채, 유부초밥등을 만들면 
다들 맛있게 먹었고 이 후에 옆집에 가서도 출장요리를 하는 등..저의 요리는 매우 인기가 좋
았습니다. 이 밖에도 주일 오후면 자전거를 같이 타러간다거나 서울에서 온 저를 위해 가끔씩
은 주변의 대도시인 columbus 나 cleveland에가 시내구경을 하며  가족중심인 두 번째 가정
에서 저는 안정을 찾아갔고 저에게 미래 가족상을 그려보게 할 만큼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Mennonite
제가 살았던 곳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한 아미쉬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가정은 아미쉬
가 아니었지만 이웃들은 모두 아미쉬었기에 환경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인터넷환경은 전무했
고 쇼핑을 갈 때에도 1시간 정도 달려야 Walmart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식료품은 주변 아미
쉬 이웃의 집에서 해결하곤 했는데 가끔 전화를 빌리러 저희 집에 올 때 딸기나 계란을 전화
비로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히 장을 봐야 할 때가 없었고 <Fair trade>를 강조하기 때문에 되
도록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마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
다.
한 달에 2번씩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은 교회에 보여 퀼트나 이불을 만들고 그것을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Annual Sale>에 팔고 그 수익금으로 제 3국에 구호물품을 보내거나 제가 참
여한 IVEP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제자도, 평화, 섬김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하는 메노나이트의 정신을 보고 느끼며 앞으로 어떠
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던 1년인 것 같습니다. 서면의 한계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목요일마다 했던 바이블 스터디와 여러교회를 방문하며 연주했던 시간들, 
또 Mennonite Convetion에 워십 밴드로 참여했던 소중한 경험등이나 가까이 있던 IVEPer를 
방문해(시카고, 뉴욕) 여행하고 또 캐나다 미드,엔드 컨퍼런스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겼던 시간
들....
낯선 곳의 1년이란 시간의 속도는 한국의 시간의 속도와 달랐습니다. 이방인으로써 항상 누군
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고 조심스럽고 긴장됐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
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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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알고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주변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도 새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보니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가 
받은 섬김을 기억하며 앞으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해봅니다.

IVEP (2010-2011) 이보현

저는 MCC의 교환 프로그램(IVEP)을 통해서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캐나다 위니펙
(Winnipeg)에 있는 넉스데이케어(Knox Daycare)에서 약 1년간 봉사하고 왔습니다.
3년전에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 우연히 IVEP(International Volunteer Exchange 
Program)에 대해 소개를 받았고 인터넷을 서칭하면서 MCC라는 메노나이트 단체와 MCC와 
협력 단체인 KAC(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메노나이트”
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도 약간에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캐나다로 가기
전 3개월동안 KAC에서 인턴쉽과정을 거치면서 메노나이트와아나뱁티스트에 대해 많이 공부
하고 배웠던 귀중한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저의 1년 여정의시작은 아크론(Akron)에서 IVEP,SALT,YAMEN 친구들과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 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전 세계 나라의 친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보니 만남의 
순간순간들이 기대되고 설렜던 것도 있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문화 충격 속에서 굉장히 힘들
어 했던 순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낯선 미국땅에서 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각기 다
른 나라에서 모인 친구들과 영어로 조 모임을 하며 “미국”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시간들은 
저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였에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
지 못해 혼자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고민
으로 힘들어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치유
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리둥절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즐
기는 법을 배웠던 좋은 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캐나다로 가는 공항
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에짐바브웨에서 온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니과라과에서 온 마음이 따뜻한 친구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며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고 이 사건 이후로 “캐나다”라는 낯선 땅에서 저는 “혼자”있다는 생각보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
었습니다.
위니펙에 도착한 첫날! 예정된 시간에 미국에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니펙에도착했을 때
는 저녁시간을 넘긴 늦은 밤 이였습니다. 저에겐 호스트 가족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호스트집에 도착했을 때에아시안계 남자가 문을 열어 주며 저를 반기어 주어 조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마 당시 저는 “하얀” 외국인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스트 아빠
는 대한민국축구팀 옷을 입고 있었고 저녁을 못먹은 저에게 한국 식당에서 사온 김치와 밥 그
리고 고추장을 내어주며 한국식 저녁을 대접해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첫 끼니를 한국식으로 
챙겨준 호스트 가정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호스트 가정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저의 호스트 가족을 소개 하자면 베트남계캐나다인 아빠와 캐나다인 엄마 그밑에 당
시나이로는 5살 3살 1살짜리 귀여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저는 이 가정에 7번째에 IVEPer 였
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외국인”인 저를 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고 자연스럽게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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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흡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겪을 고민들을 미리 파악하고향후 
나아갈 방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3명의 아이들은 저의 어려
운 한글 이름 ”보현”을 곧잘 부르며 매일 저녁 학교에서 배운 노래나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저녁 공연은 일을 갔다가 힘들었던 저에게 항상 새로운 에너지를 주곤 했습니다. 캐
나다에 있는 동안 그 가정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을 생각할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국
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호스트 가족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겠
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봉사했던 곳은 Daycare center로 한국에 어린이집 같은 곳입니다. 조카도 없을뿐더러 
주변에 아이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던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사람들과 일을 하게 
될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Knox Daycare에서도 저는 첫 번째“외국인” 봉사자가 아니었기때문
에 저에게 맞는 스케줄 표가있었고 일하는 곳에서는제가 그 환경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같이 일하는 분들 모두다 저를 “딸”이나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어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저의 영어 선생님이 되어 주기도 하면서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
었습니다. 제가 데이케어 에서 주로 했던 일은 오전에는 3살이하에 아이들 반에서 그들의 “엄
마”가 되어주는 것이었고 오후에는 3~7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스틴 비버”를 두고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악당이 되어 아이들과 역할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이케어에서의마지막 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앨범을 선물 받았는데 이따
금 집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아이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소중해지고 그립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동안 항상 즐겁고 재미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 였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했
을 때, 겨울에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 등의 안 좋은 사건들로 심적으로 또는 육체
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저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신다는 걸 
알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의 
다름을 배우고 이를 인정하는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니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어려움 없이 쉽게해낸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의 여정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IVEPer (2011-2012) 김승환

새로운 시작
  2011년 8월10일 떨리는 마음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IVEP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었을 때와는 
달리 당시 출국을 할 때에는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이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9시간이 넘
는 먼거리를 날아와 처음 도착한 곳은 Akron이었습니다. MCC 본부이자, 참가자 전원이 함께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지요.

  그런적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면 서로 친구가 되는, 초등학교 이후
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 경험 말입니다. 23개국이 넘는 곳에서 모인 친구들이 짧은 영어로 
대화하며, 또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MCC를 통해 교육을 들으며 즐거운 1주
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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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제가 간 곳은 바로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였습니다. 
LFS(Lutheran Family Service)라는 난민단체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선발이 되어, 함께 일을 
하기로 했던 프랑스 친구 알렁과 함께 그곳으로 왔습니다.
 
  설레기 보다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점도 그렇고, 딴에는 낯을 가리는 
성격인지라 그랬던 것같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저는 호스트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습
니다. 호스트가족의 집이 사무실에서 멀어, 저는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루터교소속 
자원봉사단체 USC 공동체 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집이 었습니다. 11개의 
방이 있는 3층집.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딸린 거대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온 친구 알렁과, USC소속의 미국친구들 10명과 함
께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지요.

  LFS와 난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작은 배움들
  LFS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각 부서를 돌면서 각 부서 담당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
는지, 설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LFS는 미국에 온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기관이었는데요, 
그 내부는 직업교육, 재정지원, 복지프로그램, 입국관리부서, 사회복지 부서 등등으로 나누어
진 잘 갖추어진 조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이후에 저는 Case 
Management부서와 TANF(사회복지프로그램)부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구체적인 일들을 배워나갔지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영
어능력이 부족해도 제가 이곳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서는 
TANF부서에서 미얀마 클라이언트와 네팔 클라이언트를 전담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난민분들이 사회복지 기금을 매달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은 버스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목록
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난민분들이 복지기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
을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익숙해지면서 컴퓨터 앞
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지겨워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일을 익숙하게 다룬다는 뜻이기도 했었지
요. 이후 6개월이 넘어가서는 다른 2개의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
담당 부서에서 일주일에 한번 새로이 도착하는 난민가족들을 위해 아파트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정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이사를 매주 한번씩 치루었습니다. 더불어 직업교육부
서에서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영어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법, 그리고 면접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연습하며 그렇게 새로운 일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적지만 몇몇 북한 난민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
다. 이분들이 오실 때마다 통역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가정방문을 하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
었습니다. 특히 복지기금이 끊어져서 상황이 어려웠던 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모금을 했던 일
은 지금도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 USC 친구들
  USC단체 하우스에서 11명의 친구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은 저에게 참 소중했던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긴장이 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가지
고 있던 미국인들에 대한 편견들, 영어가 되지 않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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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억들. 물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스로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끼리의 
생활이어서 우리들끼리 재미있는 추억들도 많이 만들었지요. 코스튬 파티, 할로윈 파티, 오스
카 파티 등등 저는 미국친구들이 이렇게 파티를 여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숙해지더군요.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요리하고, 캠핑을 하며 미국 젊은 친구들의 문화와 생활을 가장 가
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중에는 함께 5km씩 달리기도 하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함께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참 많은 일들을 했더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의 수술로 인해 한참 힘들어 할 때 이 친구 한명 한명이 저를 
안아주며 많이 위로해 주었던 일입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가 늘고, 서로의 대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친구
들과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참 이기적이었던 저에게 이 친구들은 항상 한결 
같았다는 것 같습니다. 정이 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떠날 때는 서로를 눈물로 보낼만
큼 가까워졌습니다.. 이 친구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
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으니까요.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하나님
은 가장 저에게 맞는 곳을 만나게 해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제가 
더욱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를 한걸음 더 자라게 했던 여행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경험했던 1년 중 당연 큰 배움이었으니
까요. 저는 4월 말부터 해서 2주간 뉴욕과 뉴욕에 위치한 브루더 호프 공동체 그리고 펜실베
니아에 있는 심플공동체를 여행했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브루더 호프공동체에선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평화롭게 그러나 하
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방문객이 오면 이
집 저집 할 것 없이 서로 와서 초대를 하는 사람들, 처음 보는 저를 정말 기쁘게 환영하며 접
대하는 이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개인의 재산을 쌓지 않고, 공동
체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삶 자체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때 있었던 본인의 경험을 나누어 주신 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 장애인 아이를 공동
체가 함께 돌보는 모습들,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 본인들도 하루에 두끼만 먹는 
다는 사람들. 불가능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뉴욕의 여행은 보다 즐거웠습니다. 시계없이 핸드폰 없이 혼자 여행을 하며 이곳 저곳을 둘
러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도하나 들고 하는 여행. 어떤 배움이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스스
로에게 많은 격려를 주고 용기를 가지게 했습니다. 물론 여행 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었지요. 
그것 또한 저에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줄여야 할 것 같네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저
에게 참 큰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1년을 살았던 그 경험, 여러 가지 실수 속
에서 아프지만 약이 되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사람을 나이와 성별과 지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하던 미국인들의 문화들, 
항상 다른 사람을 겪려하는 문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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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들..
  물론 귀국 할 때에는 스스로에 대한 많은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뭔가 손에 
잡히게 쥐고 있는 것이 없다는 실패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이라는 시간 안
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 넣으려고 했던 저의 욕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은 1년이
니까요. 제가 손에 쥐고 돌아온 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았으니까요.  
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오늘 
하루를 더 현재에 머물러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지금 이곳에서의 삶에서 충실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 전 NARPI에서 주관하는 동북아 평화 교육훈련을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동북아에 있
는 평화운동 활동가, 관심자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체 진행 모두 영어
로 진행되는 교육이었습니다만, 별 어려움 없이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UN이나 
여러 국제단체들에서 나오는 영문 자료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IVEP덕분인 것 같습니다. NGO단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국제단체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소통의 기술로 영어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
다. 
  그리고 IVEP를 통해 제가 배운 것들 여러 NGO단체들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한 가지 일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지원들과 시스템이 필요한지, 타인을 어떻게 동등하게 대하는지 등등 앞으로 제가 
관심있는 시민운동과 관련된 배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제가 일
할 NGO분야에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VEP를 통해서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
우게 됩니다. 저 또한 기회가 되면 사람들을 교육하고 키워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러한 기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적극
적으로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MCC와 그리고 KAC에 감사를 드립니다. IVEP는 제 삶에서 분명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
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키우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다하는 보이지 않는 메노나이트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IVEPer (2013-2014) 박지원
 
IVEP에 지원하고 준비하면서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비자 문제로 오리엔테이션에 참
석하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극적으로 제 날짜에 출국할 수 있었다. 기
대하고 신나는 마음보다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떠났지만 오리엔테이션도 또 그 이후의 캐나다 
생활도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기쁘게 감사함으로 누리며 지낼 수 있었다. 
 
IVEP (Orientation, Mid/End Year Conferences)
IVEP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정말 다양한 문화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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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첫 만남은 24개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각
국에서 모인 친구들을 사귀며 이해와 관심의 폭이 넓어졌다. 이전에는 여행을 좋아하면서도 
‘해외여행’하면 서유럽 나라들을 주로 떠올리곤 했다. 동남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더운 
나라들이라는 인상만 있을 뿐 큰 관심은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럽
게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각국에 친구
들이 있으니 국제 뉴스도 더 가깝게 다가오고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
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세를 지닌 친구들이었기에 짧은 
시간만났지만 금새 친해지고 깊이 교제할 수 있었고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 각 자의 
placement로 돌아간 이후에도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서로 비슷한 경험, 어려움들을 공
유할 수 있어 큰 힘이 되었다. 오리엔테이션과 두 번의 컨퍼런스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매일 아침 다 함께 찬양을 하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젊은이들과 
함께 하며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Placement (Montreal, House of Friendship/Maison de l’amitie)
나의 Placement는 퀘벡 몬트리올이었다. 몬트리올에 도착해서의 첫 느낌은 유럽적인 분위기
와 함께 참으로 다문화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시 내 건물 곳곳의 벽화들을 보며 예술적
인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한 블록 안에 포르투갈 빵집,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
프리카 소품 가게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내가 지낸 곳은 몬트리올 안에서도 포르투갈 지구
였는데, 밖에 나가면 공용어인 프랑스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어까지 세 가지 언어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House of Friendship(Maison de l’amitié)라는 커뮤니티센터에서 랭귀지프로그램의 코
디네이터 어시스턴트 겸 리셉셔니스트로 일했다. 일하던 곳에서도 정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
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커뮤니티센터는 메노나이트교회의 후원을 받으며 메노나이트 퀘벡 
사무실과 연계하여 여러 평화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 최근 힘쓰는 활동 중 하나는 언어 프로그램이었다.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수업이 
제공되었고 주로 갓 캐나다에 도착해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 난민들이 수강하였기에 정말 
많은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들도 모두 봉사자들이어서 각 요일마다 선생님
들이 달랐고,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사귀고 돕는 일이 그저 즐겁고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한 번
에 6주 정도 되는 세션을 두 세 번 거치며 많은 학생들, 봉사자 선생님들이 비자 문제로 혹은 
직장 때문에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허함을 느끼기도 했다. 마음을 많이 주고 가까워져도 오
래지 않아 떠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 각 
세션마다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
었다. 학생,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언어 문제로, 문화의 차이로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
해 당황스러운 일을 겪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사랑을 몸소 깨닫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코디네이터 어시스턴트로, 리셉션에서는 리더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도 했다. 여러 세션들을 거치면서 언어 프로그램의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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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를 채우고 세션마다 등록을 받는 일도 그렇고 리셉션에서 일하다 보면 갖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닥친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대
처,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마치는 날까지 그 부분을 훈련했던 것 같다.그
리고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좀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직접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 작게는 프랑스어로 전화를 받는 일도 쉽지 않았지
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단련하며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다.
 
Community Residence, Host Family
일하던 커뮤니티센터 3층에 학생 기숙사가 있었다. 2000년 대 이전에는 난민 혹은 이민자들
의 숙소로 쓰이던 곳이었다. 나를 비롯한 퀘벡 IVEPer들은 호스트 가족이 있기는 했지만 함
께 살지 않고 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공동 생활을 하며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배울 수 있었다. 커뮤니티 기숙사였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하우스 밀을 함께 하
며 다양한 스타일의 음식도 맛보고 레시피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함께 하는 활동도 
많았다. 그리고 활동적이고 배려심 깊은 친구들이 있어 하우스 밀을 하는 날이 아니어도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 많았고,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공부하는시간도 많이 보냈
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운동하고 공연을 보러 가거나 미술관에 가고, 대학 방학기간에는 함
께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호스트 가족과 살지는 않았지만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개인 
생활을 자유로이 하면서도 언제든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가까이 있어 감사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사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롭게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연습도 하게 되었다. 
호스트 가족과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보기도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 식사를 하
거나 특별한 활동을 했다.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에 식사를 하며 서양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호스트 가족이 자주 먹고 좋아하는 식사를 함께 하고 김밥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며 서로에 
대해 배우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가족이어서 겨울에 
스케이트도 타고 컨츄리 스키도 처음 타보고 여름이 되어서는 몬트리올 바이크 투어에도 참여
할 수 있었다. 호스트 가족 덕분에 국제적, 이국적인 도시인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문화를 접
하고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른 활동
여가 시간에는 한국에서 하고 싶지만 시작하지 못했던 것,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도전해 배웠다. 기타, 스윙댄스, 스페인어를 꼽을 수 있는데 사는 곳, 일하는 곳, 교회가 한 
건물 안에 있어 활동범위가 작을 수 있었는데 이것저것 배우면서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서 좋았다. 스페인어는 일하면서 필요를 느껴 배우게 되었는데 배움도 나의 성취와 만족감을 
위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의 
변화도 있었다.
 
교회 (MFM)
교회는 Mennonite Fellowship of Montreal (MFM)이라는 메노나이트 교회에 출석했다. 새
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모임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예배시간에 설
교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어린이설교 또한 어른 설교 앞에 있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 한 가지는 교회 내 자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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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도였다.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도 하며 리더의 역할을 맡는 자매들의 모습을 보
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교회 내에서, 특히 한국 교회 내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광경이었
기에 새로웠다. 또한 메노나이트 신자들이 개인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
로서 사회에서, 가깝게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돌아보게 하고 좋은 자극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혼자 떨어져 타지에서 살고 일을 배우며 기댈 곳은 하나님 뿐이었다. 힘든 상황에 부딪칠 때
마다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감사의 찬양
을 드렸다. 내가 있던 해에 일하던 곳의 수퍼바이저, 기숙사 코디네이터, IVEP 지역 코디네이
터가 여러 번 바뀌는 일들을 겪고 적응해가면서 마음이 어렵고 외로움을 느낀 시기도 있었지
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더 깊이, 친밀히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어
려운 시간들을 무사히 겪어 지나왔고 즐거운 생활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
다.
 
돌아보며
1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귀한 경험을 하였다. 나 
스스로를 더 알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하고 일하면서 스스로 많이 깎이고 깨지고 낮
아지며 성숙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품이 조금은 넓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가 된다. 그리고 1년 간 캐나다에서 섬기며 
느낀 것은, 어느 곳이나 종류가 다를 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
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도, 
가서도 캐나다에서 봉사한다고 이야기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다른 이들이 우러러 
보고 살고 싶어하는 북미 땅에도 어두운 면은 있고 섬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메노나이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커뮤니티센터에서 섬기면서 그리
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
다. 이렇게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MCC와 KAC, 기도로 큰 힘이 되어 주
신 교회 식구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성경에 근거한 아나뱁티스트 관점의 
제자도, 평화,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 KAC는 
네트워크, 교육, 평화활동을 통해 
개인, 단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KAC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는…


